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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국경 폐쇄, 사회적 거리두기, 교육과 돌봄의 

중단 등을 야기했고, 경제 위기, 사회 불평등 양극화 등으로 전반적인 혼란을 초래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육아 및 돌봄 분야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화와 어려움이 나타났으며, 대표적으로 돌봄의 공백과 사각지대, 학습의 격차, 

발달의 지연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교육･보육･돌봄의 공백이 영유아

의 성장과 발달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며, 영유아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나타

나는 지속되는 영향력을 가진다는 경험적 논의들이 축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유아 발달 격차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서 

시작된 국내외 연구들을 기초로 실증적인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

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1년 계획되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개년 동안 

추진되는 연구로 생애초기 발달의 민감기인 영유아기에 팬데믹의 영향이 실질적으

로 발달의 격차를 가져왔는지, 격차가 발생하였다면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요인들의 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한 연구 목적에 따라 팬데믹 이후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들

을 분석하였고, 팬데믹을 겪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원장, 교사,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영유아 발달검사에 참여한 20

개 유치원과 어린이집, 최소 30~60분 이상이 소요되는 발달검사를 인내하면서 수

행한 영유아들, 영유아 발달에 관심을 가지고 발달검사와 관련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부모님들, 팬데믹 상황에서 영유아들을 걱정과 애정으로 지켜봐주시고 

지원해주신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원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

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입

장은 아님을 밝혀둔다.

2022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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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한 돌봄현장, 교육체계의 붕괴는 가장 취약한 

곳과 사각지대에서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 팬데믹 기간 중 영유아가 경험하는 교육과 보육, 돌봄의 결핍과 공백, 사각지

대가 낳는 어려움과 누적되는 격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으

나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적 자료는 부족한 상황임.

□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2년간 누적된 2022년 시점에서 팬데믹

을 경험한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성장･발달, 학습 및 자녀양육가구

의 돌봄과 교육･보육 현황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

- 1차년도(2022년) 연구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영유

아 개인, 가정, 기관 요인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팬데믹이 영유아의 발달 및 학습 격차에 미친 영향을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분석함.

□ 팬데믹 기간 중 영유아 가정 및 지역사회 양육과 교육･보육･돌봄 환경 및 정책

적 대응 방안을 검토함.

□ 팬데믹을 경험한 영유아의 발달 현황에 관한 실증데이터를 조사･분석함.

□ 코로나를 경험한 영유아의 발달 및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함.

다.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선행연구, 정책대응 자료 등

요약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 연구(Ⅰ)

2

□ 심층면담

- 대상: 서울, 경기지역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교사, 부모

- 면담내용: 팬데믹 이후 기관 운영 어려움, 영유아 생활 및 발달 변화 등

□ 영유아 발달 검사

- 대상: 서울, 경기 지역 만2세반, 만5세반 영유아

- 발달검사: K-WPPSI-Ⅳ(아동수행), K-Vineland-2(부모용)

□ 온라인 설문조사

- 발달검사 수행 만2세반, 만5세반 부모, 담임교사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라. 용어의 정의 및 연구의 한계점

□ 용어의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발달이 급속히 일어나는 영유아 시기의 발달과 학습

을 통합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함. 영유아기 발달과 학습을 유기적인 관

계로 상정하고, 총체적인 개념으로 정의함.

□ 연구의 제한점

- 본 연구의 심층분석 대상은 만 2세반, 만 5세반 영유아로 한정함. 출생부터 

팬데믹을 경험한 만 2세반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본

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기 시작한 2020년초 기관(시설) 이용의 단절과 

가정양육을 경험했던 만 5세 시기 유아의 발달을 추적･비교함으로써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특정 시기의 변화를 밝히고자 함.

2. 연구의 배경

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전반적 변화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변화

-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을 억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사회 전반적으

로 언택트가 시대의 표준 기준이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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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유통업체 소비가 증가하였으며, 재택근무가 확산되었고, 교육 분야에

서는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교육이 활성화되었음.

- 팬데믹 이후 사회변화 예측과 관련하여 비접촉 인터페이스 및 디지털 인프라 

확대, AI 기반 신약개발, 원격진료, 로봇 의존도 증가 등의 전망이 있음.

□ 팬데믹 이후 가정의 양육환경 변화

- 팬데믹 상황에서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돌봄 공백 및 

여성의 자녀 돌봄 부담도 증가하였음.

- 자녀의 영양상태 부실, 부모의 신체적･정신적 소진 및 양육스트레스의 증가

는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에 영유아 가정을 지원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팬데믹 이후 유아교육･보육과 돌봄서비스의 변화

- 기관의 인프라나 지원, 교사 개인의 역량, 가정의 상황이나 부모 역량에 따라 

교육의 편차가 나타났음.

- 코로나 상황에서 활동범위 축소와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유아의 신체, 언어, 

사회, 정서 발달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만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나. 팬데믹 이후 영유아 발달 변화

□ 팬데믹 이후 영유아의 일상 변화

- 국내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기간 중 유아의 수면의 질 감소, 신체활동 수준 

저하, 실외활동 시간 감소, 미디어 사용시간 증가 등을 보고하였음.

□ 팬데믹 이후 영유아의 발달 변화

- 코로나19 팬데믹은 영유아의 신체활동 급감, 부정적 정서 경험 증가 등 신체

발달과 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팬데믹에 따른 영유아 시기의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신체발달, 

정서발달에 국한되어 있기에 영유아를 직접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증

거 기반 자료가 축적될 필요가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과 영유아 사회･정서발달

- 국내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시기 동안의 경제적 어려움이 부모 양육의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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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증폭시키고, 이는 영유아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감염의 

위기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영유아의 건강한 심리적 발달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다. 부처별 발달 및 학습 지원 관련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정책

□ 중앙 정부의 대응

- 교육부는 유아･초등 대상 발달 및 학습 지원 사업(원격수업의 물적･인적 기

반 지원 강화 등), 돌봄지원 사업(긴급돌봄 지원, 배움･채움･키움･돌봄의 해 

운영 등)을 시행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아동 대상 발달지원 사업(드림스타트 마음방역 심리지원 등), 

돌봄 지원 사업(아동돌봄쿠폰, 안전돌봄 지원, 긴급돌봄 사업 등)을 시행하였음.

- 여성가족부는 영유아･초등 저학년 돌봄지원 사업(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코로나19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 등)을 시행하였음. 

□ 시도 및 시도 교육청

- 시도청,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 교육청에서는 돌봄지원 강화,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제공, 원격수업 지원, 놀이문화 활성화 지원 등의 정책적 대

응을 하였음.

3. 심층분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관, 가정, 영유아의 변화

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의 변화

□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의 변화와 어려움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 교육과 행사는 비대면으로 실시함.

- 사립유치원의 경우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음.

□ 가정연계의 어려움 및 요구

- 감염병 확산 예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감염 확산의 위험이 있는 부모의 요구를 

조율하는 게 어려움.

- 가정연계를 위한 꾸러미를 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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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로나19 이후 교실 환경 및 교육과정 운영 변화

□ 유치원과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의 변화

- 교실 환경이 폐쇄적으로 변화함. 이로 인해 영유아들이 개별 놀이를 하게 되

고, 이를 어려워하거나 의존성을 보이기도 함. 소통이 줄어들면서 서로에 대

한 이해가 부족해짐.

□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보육과정 운영의 변화

- 놀이 중심의 운영이 어려워 활동 중심으로 운영한 경우가 있으며, 다양한 형

태의 원격수업이 이루어짐. 현장체험의 기회가 제한되어 경험이 부족해짐.

□ 코로나로 인한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

- 방역과 온오프라인 교육․보육과정 동시 운영으로 이중 부담을 가지게 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책적 지원 요구

- 다양한 꾸러미 제공, 청소나 급간식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 인력, 투명마스크 

제공 등을 요구함. 또한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

라인 제공을 원함.

다. 코로나19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우려

□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이해

- 자녀들에게 코로나 상황에 대해 공포감을 주기 보다는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

을 알려주고 있음. 

□ 영유아의 발달 및 학습 측면에서의 우려

- 자녀들의 체력이 저하되는 것, 사회성 발달이 지연되는 것, 언어를 학습할 수 

있는 통로가 적어지는 점, 스스로 경험의 폭을 줄이는 점, 과다한 미디어 노

출을 걱정함.

□ 다른 영유아들과의 격차에 대한 우려

-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불안감으로 인해 사교육을 시작함.

□ 부모들이 정부에 바라는 기대

- 영유아들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 온라인 수업 활성화,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

을 통해 안정적인 대응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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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의 변화

□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영유아의 인식 변화

- 코로나를 공포 바이러스에서 감기 바이러스로 인식하고 체감함.

- 마스크에 익숙해져서 스스로 챙기고 착용함. 마스크에 집착을 보이는 경우도 

있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아 생활 변화 

- 영아의 일상은 칸막이로 제한된 공간에서 관계의 단절을 겪음. 장기간 가정

보육으로 자조능력이 부족해짐.

- 놀이 형태의 변화는 크게 없으나 코로나 경험을 재현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유아 생활 변화

- 기관 이용의 단절은 양육자와의 애착을 강화시켜 기관에의 적응을 지연시키

는 경향을 보이기도 함.

-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서 친구와의 놀이를 선호하지만 배려나 양보는 부

족함.

- 마스크 착용은 감정 소통을 어렵게 만듦.

□ 가정에서의 영유아 생활 변화

- 부족한 신체활동으로 수면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외부활동, 체험활동이 부족

해짐. 영유아의 무료한 일상을 대체하여 도서와 장난감을 구입하고, 학습을 

보완하기 위해 사교육을 시키며, 양육자의 힘든 일상을 대체하기 위해 미디

어 과이용이 나타남.

□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변화

- 신체발달: 불규칙적인 일상생활, 부족한 활동량, 과다한 식사량, 잦은 군것질

로 인해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가 있음. 외부활동의 감소로 전반적인 

체력 저하, 폐활량 감소, 균형 감각의 문제가 생기기도 함.

- 언어발달: 마스크의 착용으로 인해 언어발달 지연을 우려함. 의사소통의 어려

움은 소통의 단절,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이어짐.

- 사회성발달: 또래 친구와의 만날 기회를 상실하면서 또래와 정서적 교감을 

나눌 기회를 빼앗김. 거리두기로 인해 정서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거나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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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율하는 기회가 단절됨.

- 정서발달: 외부활동의 제약으로 누적된 스트레스로 분노를 표출하거나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겪음.

마. 소결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침을 지키면서 감

염병 확산 방지와 가정 연계의 노력을 지속함. 기관 특성에 따라 기관(시설)폐

쇄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나 확진 시 긴급 돌봄의 문제가 발생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실(보육실)이 폐쇄적으로 변화하여 개별 놀이가 증가

함. 영유아들의 적응 기간도 지연되고 건강안전 관리로 활동시간이 늘어남. 방

역과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됨.

□ 부모들은 영유아에게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

내하고, 예방을 위한 지침을 일상생활에 익숙해지도록 지원하고 있음. 그럼에

도 부모들은 자녀들의 발달 지연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으로 사교육을 시작함.

□ 코로나19에 대한 영유아의 인식은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로 치료하면 낫는 정

도로 변화함. 친구와의 놀이 경험이 부족해지면서 배려나 양보를 어려워하고, 

외부활동이나 체험활동의 부족으로 스트레스가 증가함. 자녀 돌봄의 일환으로 

미디어를 활용하면서 과이용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교사와 부모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체발달, 언어발달, 사회성발달, 정서발달 측

면에서의 다양한 발달지연과 어려움을 보고함.

4. 영유아 발달 현황 

가. 조사대상 특성 

1) 가구 특성 

□ 응답자 특성 

- 만 2세반 부모 100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최종학력은 대학

교 졸업이 70.0%로 가장 높았고, 맞벌이가 76.0%였으며, 팬데믹 이후 취업

상태 변화와 관련하여 변화가 없다는 응답률이 77.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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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5세반 부모 100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최종학력은 대학

교 졸업이 64.0%로 가장 높았고, 맞벌이가 71.0%였으며, 팬데믹 이후 취업

상태 변화와 관련하여 변화가 없다는 응답률이 83.0%로 나타남.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2020-2021) 기관 이용 변화 

- 만 2세반 영아의 어린이집 긴급돌봄 이용을 살펴본 결과, 이용하지 않았다가 

45.0%로 가장 높았으며,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부모가 긴급돌봄을 이용하였

다는 비율이 높았음.

- 만 5세반 유아의 긴급돌봄 이용은 맞벌이의 이용 비율이 높고, 재택근무를 

이용한 경우에도 긴급돌봄을 이용한 비율이 높았음.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구의 전반적 변화 

- 만 2세반 영아 가구의 가구 소득에는 변화가 없었고(49.0%), 가구 총 지출, 

자녀양육비는 증가(약간 증가+매우 증가, 각각 56.0%, 52.0%)하였으며, 

TV/미디어 이용시간 69.0%(약간증가+매우증가)로 매우 높았고, 자녀의 야

외할동 시간은 감소(약간 감소+매우 감소, 54.0%)함.

- 만 5세반 유아 가구의 가구 소득에는 변화가 없었고(64.0%), 가구 총 지출, 

자녀양육비, 사교육비는 증가(약간 증가+매우 증가, 각각 62.0%, 63.0%, 

62.0%)하였으며, 만 5세반 유아의의 TV/미디어 이용시간 72.0%(약간증가+

매우증가)로 매우 높았고, 자녀의 야외할동 시간은 감소(약간 감소+매우 감

소, 52.0%)함.

2) 교사 특성

□ 응답자 특성

- 교사 설문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40명이 참여하였는데, 응답 교사의 

연령은 20~29세가 37.5%로 가장 높았고, 현 기관 근무경력은 10년 이상이 

25.0%로 가장 높았음. 

□ 코로나19 팬데믹이 기관 및 교육과정 운영에 미친 영향

- 교사들은 코로나19 상황이 기관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었

느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교사들은 긴급돌봄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

는 것이었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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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어려웠던 것에 대해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응답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남.

나. 영유아 발달 현황

1) 만 2세반 영아의 발달 현황

□ 만 2세반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 만 2세반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하위요인별 평균 점수는 5점 척도 기준 

3.38~3.62점의 분포를 보임. 만 2세반 영아의 일과적응 점수가 평균 3.62점

으로 가장 높았으며, 또래적응 점수가 평균 3.38점으로 가장 낮았음.

□ 만 2세반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인식

- 발달 항목별 평균점수는 3.05~3.39점으로 분포되었는데, 사회성 발달이 평

균 3.05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언어 발달과 인지 발달이 각각 평균 3.39점으

로 가장 높았음. 전반적으로 부모의 인식이 높았으며, 인지, 정서, 사회성 발

달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

-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의 전체 점수는 교사보다 부모가 높았으며, 적응적 

정서조절도 3.05로 부모가 인식하는 정서조절 점수가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만 2세반 영아의 발달 현황

- 만 2세반 영아 총 100명이 K-WPPSI-IV와 적응행동 검사에 참여하였고, 검

사에 참여한 2세반 영아의 평균 월령은 약 38.69개월(sd = 3.37)임.

□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능력 발달

- 만 2세반 영아의 K-WPPSI-IV 검사결과, 전체 IQ는 110.92(sd = 15.09)로 

평균 범위로 나타남. 만 2세반 영아의 경우 언어이해지표가 다소 높고, 다음

으로 시공간지표나 작업기억지표 순으로 특히 수용어휘나 그림명명 소검사에

서 높은 경향을 보임.

-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K-Vineland-2) 조합점수는 105.66점(sd = 17.30)임.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 중 가정 하위영역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며, 운동

기술 영역의 대근육과 소근육 하위영역의 적응행동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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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 5세반 유아의 발달 현황

□ 만 5세반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

- 만 5세반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중 놀이상호작용은 3.05점으로 어느 정도 긍

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은 각각 

1.81점, 1.59점으로 나타남.

□ 만 5세반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인식

- 교사들은 5가지 발달 영역 중 언어발달이 3.73점으로 가장 높았고, 부모들은 

언어발달이 3.6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발달이 3.33점으로 가장 낮았음. 

부모와 교사의 인식의 차이가 나타난 영역 정서발달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만 5세반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 정서조절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차이가 있었는데, 적응적 정서조절은 부모가 

3.09로 교사(2.95)보다 높았고, 부정적 정서조절은 교사가 3.29로 부모

(3.23)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만 5세반 유아의 발달 현황

- 만 5세반 유아 총 100명이 K-WPPSI-IV와 적응행동 검사에 참여하였고, 검

사에 참여한 만 5세반 유아의 평균 월령은 약 75.27개월(sd = 3.26)임. 

□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능력 발달

- 만 5세반 유아의 K-WPPSI-IV 검사결과, 전체 IQ는 107.20(sd = 15.21)로 

평균 범위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나 처

리속도지표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며 선택하기 소검사 점수에서 다소 낮은 

경향을 보임. 

□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발달

-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K-Vineland-2) 조합점수는 107.70점(sd = 

12.89)이었으며, 적응행동 중 사회성 영역의 대인관계 하위영역이 다소 높

고, 운동기술 영역의 대근육과 소근육 하위영역의 적응행동이 다소 낮은 경

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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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유아 발달 격차 및 영향 요인

1) 만 2세반 영아의 발달 비교

□ 개인 특성에 따른 차이

- 만 2세반 영아의 K-vineland-2 검사결과, 전반적으로 만 2세반 영아의 적

응행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소근육 하위영역에서만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적응행동 특성을 보임.

- 만 2세반 영아의 기질 특성과 적응행동은 영역별 점수, 적응행동 전체점수와 

전반적으로 상관이 없었으나 사회성 기질과 적응행동의 사회성 지표는 약한 

상관을 보임.

- 만 2세반 영아의 초기 적응과 적응행동은 초기 적응의 일과 적응, 적응행동

의 생활기술 지표를 제외한 모든 항목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만 2세반 영아의 정저조절 능력의 부정적 정서는 적응행동 세부 지표, 전체 

점수와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적응적 정서조절 능력은 생활기술, 사회

성과 약한 상관을 보임.

□ 가구 특성에 따른 차이 

- 만 2세반 영아의 K-vineland-2 검사결과, 전반적으로 맞벌이와 외벌이 가

정의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에 차이가 없었고, 의사소통 영역 중 표현에

서 외벌이 가정에 비해 맞벌이 가정의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이 더 높게 

나타남.

- 만 2세반 영아의 가계소득에 따른 적응행동검사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소근육 항목이 가계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2) 만 5세반 유아의 발달 비교 

□ 개인 특성에 따른 차이

- 만 5세반 유아의 K-vineland-2 검사 결과, 성별에 따른 유아의 적응행동의 

조합 점수도 남아가 107.02(sd=13.27) 여아가 108.50(sd=12.53)으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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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5세반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 특성과 인지발달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놀

이방해와 언어이해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 놀이단절과 언어이해 또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놀이단절은 작업기억, 처리속도와도 부적 상관을 보임.

- 만 5세반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인지발달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적응적 

정서조절 능력은 언어이해, 작업기억과 상관이 있었으며, 부정적 정서조절 

능력 또한 언어이해, 작업기억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 특성에 따른 차이

- 전반적으로 맞벌이와 외벌이 가정의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능력은 유사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단 처리속도지표와 선택하기 소검사에서 외벌이 가정의 유

아들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남.

- 5세반 유아의 인지능력 전체는 가계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언

어이해지표와 유동추론지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논의 및 제언

가. 논의

□ 영유아의 인지능력은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 모두 평균수준으로 나타남.

- 다만 언어이해 지표에서 만 2세반 영아에 비해 만 5세반 유아가 더 낮은 경

향을 나타내어 만 5세반 유아의 언어이해 인지능력에 있어 격차에 관심을 기

울일 필요가 있음.

□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종합점수도 인지능력과 마찬가지

로 평균수준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 참여한 영유아 부모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해당 영유아의 전반적

인 발달 상태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문항과 영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평정하는 문항에서 교사보다 부모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고

려할 필요도 있음.

□ 인지발달에 있어서 영유아 개인 변인인 성별에 따른 차이는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 모두에서 특이한 점이 나타나지 않음.

-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가정이 팬데믹 기간 중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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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외벌이 가구는 휴원기간에도 긴급돌봄이나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 가구의 긴급돌봄 이용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맞벌이 가구의 팬데믹 영향이 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음.

□ 만 2세반 영아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른 인지능력의 차이는 없었으나 5세

반 유아의 경우에는 언어이해지표와 유동추론지표에서 소득이 높은 가정의 유

아가 높은 수행 수준을 나타냄.

- 이러한 결과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크지 않고, 팬데믹 기간 중 양

육비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만 5세반 유아 가구의 경우, 사교육이 증가

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음을 고려할 때 소득이 높은 가구가 팬데믹 기간 중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차이로 해석할 수 있음.

 나. 제언 

□ 영유아 특성별 맞춤형 지원

- 생애초기 발달 격차 완화를 위해서 특히, 팬데믹을 경험한 영유아들의 경우, 

발달의 영향에 대한 중장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에 근거한 격차 요인

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1] 영유아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과제

□ 가구의 격차 요인별 특성 고려

- 영유아 시기의 발달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영유아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

치는 가정환경 특성별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

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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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가구 특성별 지원 과제 

□ 기관-지역사회와 연계한 통합적 지원

- 유아기 초기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

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3] 영유아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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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된 COVID-19(이하 코로나

19)는 높은 감염률을 보이며, 치명률은 지역, 인구집단연령 구조, 감염 상태 및 기

타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질병관리청, 2021). 코로나19의 대유행은 전 

세계적으로 국경 폐쇄, 사회적 거리두기, 교육과 돌봄의 중단 등을 야기했고, 이에 

따른 경제 위기, 사회 불평등 심화 등으로 전반적인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CDC, 

2020; The World Bank, 2020).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각 집단이 재난에 대응하는 방식에

서 차이가 크고, 이에 따라 각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으며, 재난이 초래

하는 결과는 재해가 일어난 사회의 시스템이나 불평등, 부패 정도 등 사회적 조건

에 따라 달라진다(Mutter, 2016; 박미희, 2020에서 재인용). 재난의 위협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다가갈 수 있으나, 재난의 고통은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취약계층

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을 피하는 것도 힘겹지만, 대유행이 몰고 온 경제적 충격에

는 더 약하였다(구인회, 2021). 정익중, 이수진, 강희주(2020)는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가 돌봄 공백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수

면, 공부, 운동, 미디어 시간과 같은 일상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아동이 포함된 가

족의 경제수준과 대처 방식에 따라 위기 상황의 가중이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

고 있음을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육아 및 돌봄 분야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화

와 어려움이 보고되었으며, 대표적으로 돌봄의 공백과 사각지대, 그리고 학습의 격

차, 발달의 지연 등이 지적된 바 있다(최윤경, 박원순, 최운경, 안현미, 2020). 특

히 팬데믹 상황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돌봄 서비스

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교육･보육･돌봄의 공백이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에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며, 영유아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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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가진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한 팬데믹 기간 중 가정 내 양육의 부담

이 커지고, 아동의 일상생활은 온라인 미디어 이용시간 및 부모, 가족과의 소통의 

증가, 바깥놀이와 야외활동의 감소로 나타났으며, 부모-자녀 관계는 팬데믹 사회

적 거리두기 기간에 좋아졌다는 긍정 경험과 나빠졌다는 부정 응답이 비등하게 나

타났다(최윤경 외, 2020).

교육적 측면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은 역사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교육체계의 

붕괴와 혼란을 가져왔고, 학교를 비롯하여 교육･보육 기관의 휴원과 휴업은 전 세

계 학생의 94%, 그 중에서 저소득 국가에서는 99%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UN, 2020). 이러한 교육 체계의 붕괴와 손실은 취약 아동의 교육과 돌봄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팬데믹 이전에도 존재하였던 교육과 돌봄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학습의 손실이 미치는 영향은 현 세대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각 국이 축적해 온 교육 불평등 해소의 기나긴 노력과 성과들을 무산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정배경의 차이로 인한 교육격차의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로 인해 새로 등장

한 문제는 아니지만, 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가정으로 고스란히 옮겨온 것이 앞서 

살펴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육격차의 실태를 만들었다(이정연, 2021)는 지적

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거주환경의 차이에 따른 초등학생의 시간 사용을 

분석한 연구 결과(이시효, 2020),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의 학습시간은 증가한 경우

가 더 많고,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은 학습시간이 감소한 경우가 더 많았으며,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게임시간이 더 긴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정익중 외(2020)

의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공부시간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증가하

였으며, 이러한 학습시간의 변화는 사회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폐쇄와 원격 교

육의 시행이 학습격차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교사와 부모의 역량 차이, 

가정의 물리적 자원 차이, 부모의 시간 제약, 부모의 교육 수준 등이 원격교육에서 

아동 간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박미희, 2020)되고 있다. 한편 

김지우, 김나영, 남재현(2021)은 코로나19로 인해 아동 가구의 교육 지출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에 전반적으로 디지

털 장치에 대한 지출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중 비빈곤 가구만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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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고하였다. 

영유아도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권혜진(2021)은 보육교사의 자가 격리로 인해 

학급이 통합 운영되거나, 일부 영유아들만 등원하는 등의 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웠으며, 등원하지 못한 영유아와 그렇지 못한 영유아 

간의 아동의 적응 차이로 인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장

시간 가정에서 보내는 유아들은 가정에서의 교육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자녀에게 교육적 지원이나 환경적 자극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맞벌이와 한부

모 가정의 유아들에게 장기간의 가정양육은 교육 기회의 박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최혜영, 유준호, 권수정, 장경은, 2021)고 지적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실직과 부부갈등 등의 위험 요인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들도 있는데, 취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동의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발생의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으며(Prime, Wade, & 

Browne, 2020),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증가한 실업률은 빈곤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 아동의 건강 악화와 발달 지연을 유발한다(Fegert, Vitiello, Plener, & 

Clemens, 2020)는 지적도 있다(최윤경, 김근진, 정익중, 최영, 송신영, 2021에서 

재인용).

미국 질병 관리본부(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서도 코로나19가 만 0세에서 만 5세 영유아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직접적인 감염 외에도 영유아의 사회, 정서, 정신 건강을 비롯한 아동 

삶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더욱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CDC, 2020) 

지적하였다. 박영심, 신지현, 최희경, 박영숙(2021)이 코로나19 전후 영아의 발달 

변화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비대면 접촉, 마스크 착용, 외출자제 등은 영아와 환경

의 상호작용을 방해하여 모방과 학습 등을 통한 영아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박영숙, 박정화, 정현정(2021)은 또래집단 활동이 

통제된 인정결석 유아가 긴급보육을 이용한 유아보다 유아발달 하위영역에서 통계

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팬데믹으로 인해 영유아들이 전문적인 보육과 교육 

서비스를 온전히 받지 못하여 영유아 발달의 중요한 기반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

고 우려를 표했다. 양신영(2021)도 코로나19 이후 영유아의 신체 및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 원장 및 교사의 71.6%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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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달에 미친 영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과도한 실내 생활로 인

한 스트레스, 짜증, 공격적 행동 빈도가 증가’, ‘낯가림, 기관 적응 어려움 및 또래

관계 문제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교육･보육･돌봄 기관의 휴원과 휴업, 교육체계의 붕괴(학교 휴교 및 

폐쇄 조치)는 교육･보육･돌봄의 영역과 성과에 국한되지 않고, 영유아와 지역사회 

전반의 건강한 성장과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인 서비스와 운용에도 연쇄적으로 영

향을 미침으로써 사회 전반의 의식주와 신체적･정신적 건강, 개별가정의 일가정 

양립 및 일생활 균형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이로써 가장 취약한 곳과 사각지대에

서 사회적 폭력과 학대의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 간의 팬데믹 영향에 대한 

논의는 부모 및 가구의 고용･노동 상의 변화와 이로 인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돌봄의 공백과 대응력의 부재 관련 논의에 정책적 초점이 맞추어져 온 경향이 있으

며, 영유아가 경험하는 교육과 보육, 돌봄의 결핍과 공백, 사각지대가 낳는 어려움

과 누적되는 격차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와 인식이 있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

적인 현황의 파악과 실증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생애초기 

출발점이 되고 이후 전 주기에 걸친 영향력이 큰 취학 전-후 영유아 돌봄, 교육･보
육의 공백과 그 격차가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및 학습의 과정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증데이터를 통한(evidence-based) 논의는 부재하다. 

본 연구는 약 2년여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누적된 2022년 시점에서 

영유아기에 팬데믹을 경험한 영유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성장･발달, 학습 및 

자녀양육가구의 돌봄, 교육･보육 현황과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이를 통해 드러난 

사회경제적 영향 및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의 격차에 대해 실증 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실제적인 격차 해소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다. 1차년도(2022

년) 연구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영유아의 성장･발달을 영유아 개인, 가정, 기관 

요인별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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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1] 2개년도 연구 내용

2.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팬데믹이 영유아의 발달 및 학습 격차에 미친 

영향(코로나 팬데믹이 영유아의 교육･보육･돌봄 서비스 이용에 미친 영향, 코로나 

팬데믹이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미친 영향, 영유아 가족 및 타인과의 대면-비대

면 접촉과 활동 등 일상생활 요인 등)을 분석한다. 

둘째, 팬데믹 기간 중, 영유아 가정 및 지역사회 양육과 교육･보육･돌봄 환경 

및 정책적 대응(영유아의 가정 양육 및 정책적 대응, 영유아 대상 교육･보육･돌봄 

서비스와 공적･사적 서비스 운영 등) 방안을 심층 분석한다. 

셋째, 팬데믹을 경험한 영유아의 발달 현황에 관한 실증데이터를 조사하고, 분석

한다. 영유아 연령 그룹별(만 2세반, 만 5세반) 현황(신체, 언어, 인지, 사회정서, 

적응행동 등) 및 격차를 분석한다. 

넷째, 코로나를 경험한 영유아의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가정 내 돌봄과 지역사

회 대응 등)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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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가. 문헌연구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육아 및 아동 교육･보육･돌봄의 국내외 정책, 코로

나19 팬데믹이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미친 영향과 격차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

를 고찰하였다. 

나. 심층면담

연령별(만 2세반, 만 5세반) 부모 및 교사(또는 원장)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팬데

믹이 교육･보육･돌봄 및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미친 영향과 변화를 조사하였다. 

심층면담은 서울･경기 4개 기관, 원장과 만 2세, 만 5세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원장(원감) 재직경력은 10년에서 40년까지 다양하였으며, 교사는 대

부분 3년에서 10년 미만이었다. 유치원 교사는 만 5세반, 만4-5세 혼합반 교사로 

총 3명을 면담하였으며, 어린이집 교사는 만 2세반 교사 3명, 만 5세반 교사 2명, 

총 5명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표 Ⅰ-3-1> 심층면담 참여자 특성(원장/교사)

구분 직위 연령 담당학급 재직경력 자격

A유치원

원장 만 65세 -
유치원 40년

어린이집 40년
-

원감 만 41세 -
유치원 13년

어린이집 13년
유치원 정교사 2급

담임교사 만 32세 만 5세반
유치원 9년

어린이집 9년
유치원 정교사 1급

담임교사 만 27세 만 5세반
유치원 3년

어린이집 3년
유치원 정교사 2급

B유치원 담임교사 만 34세 만 4-5세반 유치원 10년 유치원 정교사 1급

C어린이집

원장 만 46세 -
유치원 5년

어린이집 12년
유치원 정교사 1급

보육교사 1급

주임(부장)교사 만 27세 만 2세반 어린이집 8년 보육교사 1급

담임교사 만 23세 만 2세반 어린이집 3년 보육교사 2급

담임교사 만 29세 만 5세반
유치원 4년

어린이집 1년
유치원 정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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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담에 참여한 부모는 총 10명(유치원 4명, 어린이집 6명)이며, 자녀 수는 

2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미취학 자녀는 만 2세, 만 5세가 가장 많았다. 직업유

무는 전업주부가 4명, 직업을 가진 경우가 6명이었다. 기관 이용 기간은 평균 2년 

내외로 길지 않았다. 기관 이용시간은 전업주부는 오후 4시 이전까지 이용하였으

며, 직장이 있는 경우에는 7시 이후까지 이용하고 있었다. 

<표 Ⅰ-3-2> 심층면담 참여자 특성(부모)

구분 총 자녀수
미취학 
자녀수

미취학
자녀연령

부모연령 취업여부 기관 이용기간 이용시간

A유치원 2명 2명
만 5세
만 4세

만 36세 전업주부
첫째: 2년 2개월
둘째: 1년 2개월

9시 10분
~15시

B유치원

3명 2명
만 5세
만 1세

만 36세 전업주부 1년
8시 45분

~15시 40분

2명 1명 만 5세 만 40세 전업주부 3개월
9시

~16시 30분

2명 1명 만 5세 만 40세 전업주부 2개월 9시~16시

C어린이집

2명 1명 만 2세 만 40세 직장인 - 7시 30분~

1명 1명 만 5세 만 38세 비정규직 - 8시~17시

3명 1명 만 5세 만 44세 직장인 - 9시~21시

2명 2명
만 5세
만 2세

만 32세 직장인 2년 3개월 8시~19시

D어린이집
1명 1명 만 2세 - 자영업 1년 3개월

9시 30분
~15시 30분

1명 1명 만 5세 - 회사원 4년 6개월 8시~16시

원장(감), 교사(만 2세/만 5세반), 부모 대상의 심층면담을 위한 반구조화된 질

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직위 연령 담당학급 재직경력 자격

D어린이집

원장 만 57세 -
어린이집 29년 

7개월
사회복지사 1급

부주임(부장)
교사

만 25세 만 2세반
어린이집 4년

4개월
보육교사 1급

담임교사 만 28세 만 5세반
유치원 5년

어린이집 4개월
유치원정교사 2급

보육교사 2급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 연구(Ⅰ)

24

<표 Ⅰ-3-3> 심층면담 문항 

대상 주요 질문 

원장(원감) 

∙ 일반적 배경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관 운영 및 어려움
  - 운영 측면 변화, 어려움,
  - 물리적 환경 변화, 물리적 측면 개선 및 요구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 변화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정연계: 연계 변화, 운영상 어려움 
∙ 가정의 요구 대응 방법, 대응의 어려움

교사
(만 2세반/만 5세반) 

∙ 일반적 배경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 인식
 -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영유아 인식
 - 코로나19 안내 방식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 생활 및 발달 변화
 - 영유아 일상생활 변화, 놀이 변화, 사회적 상호작용 변화, 전반적 발달 변화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실(보육실) 변화
 - 교실(보육실)에서 하루일과 진행 변화, 물리적 환경 변화
∙ 코로나19 이후 어려움

부모

∙ 일반적 배경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 인식
 -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영유아 인식
 - 코로나19 안내 방식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 생활 및 발달 변화
 - 영유아 일싱생활 변화, 전반적 발달 변화, 학습 변화(사교육 횟수, 이용시간 등)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 발달과 학습 우려
 - 영유아 전반적 발달 측면 염려, 학습측면 염려, 다른 영유아와의 격차 심화 여부

다. 영유아 발달 검사

1) 검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출생부터 팬데믹을 경험한 만 2세반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과 유

치원과 어린이집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기 시작한 2020년초 기관(시설) 

이용의 단절과 가정양육을 경험했던 만 5세 시기 유아의 발달을 추적･비교함으로

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특정 시기의 변화를 분석한다. 

검사 대상은 팬데믹으로 인한 고용, 가구 소득, 돌봄 이용 등의 영향력을 비교하

기 위해 저소득가구 밀집 지역과 중상류층 밀집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정

하여 연령별(만 2세반, 만 5세반)로 각각 100명씩 총 2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영

유아의 연령 그룹별(만 2세반, 만 5세반) 발달 현황(신체, 언어, 인지, 사회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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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행동 등) 및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대상 연령 그룹은 만 2세반 영아 

100명, 만 5세반 유아 100명이다. 

<표 Ⅰ-3-4> 검사 대상 

구분 만 2세반 만 5세반 계

중산
(9개기관)

A어린이집 9 6

100명

B어린이집 - 7

C어린이집 15 -

D어린이집 5 -

F어린이집 - 6

G어린이집 18 1

H어린이집 3 -

I어린이집 - 4

A유치원 - 26

계 50명 50명

저소득
(11기관)

J어린이집 4 6

100명

K어린이집 -　 12

L어린이집 7 1

M어린이집 4 -　

N어린이집 8 11

O어린이집 9 　-

P어린이집 8 　-

Q어린이집 7 -　

R어린이집 3 -　

B유치원 -　 13

C유치원 -　 7

계 50명 50명

계 100명 100명 200명

만 2세반과 만 5세반 영유아의 발달현황 검사를 위해서 한국 Wechsler 유아지

능검사(K-WPPSI-Ⅳ)와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K-Vineland-2)를 실시하였다. 

이에 2022년 9월 14일 IRB 승인을 받은 후부터 검사대상 영유아를 모집하고 3차

의 검사자 훈련을 거쳐 검사를 진행하였다. 이에 기간에 따른 구체적인 진행 내용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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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3-5> 발달검사 진행 과정 

기간 내용 비고

~ 9.14 IRB 연구계획서 승인

9.14 ~ 9.21 검사 참여자 모집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QR코드)

9.14 ~ 9.24 검사자 교육 3차에 걸쳐 교육

9.22 ~ 10. 31
기관별 발달검사 실시

(K-WPPSI-4, K-Vineland-2)
총 20개 기관

발달검사 참여자 모집 및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Ⅰ-3-1] 발달검사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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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도구 

영유아의 발달 현황 및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 Wechsler 유아지능검사

(K-WPPSI-Ⅳ)와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K-Vineland-2)를 실시한다. 한국 

Wechsler 유아지능검사 4판(박혜원, 이경옥, 안동현, 2015)은 총 15개 소검사로 

구성되며, 전체지능지표 점수와 더불어 시공간, 작업기억, 언어이해, 유동추론, 처

리속도 지표점수를 제공해 준다. 이 검사의 적용 대상 연령은 2세 6개월부터 7세 

7개월까지이며, 영아(2:6-3:11)는 시공간, 작업기억, 언어이해지표에 해당되는 소

검사를 실시하며, 유아(4:0-7:7)는 시공간, 작업기억, 언어이해, 유동추론, 처리속

도 지표에 해당되는 소검사를 실시한다. 

언어이해는 언어적 개념 형성,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 언어적 추론을 통해 얻은 

지식 등 언어적 능력을 측정하고, 시공간은 시각정보 조직화, 부분-전체 관계의 이

해, 시각적 세부사항에 대한 주의, 비언어적 개념형성, 시각-운동 협응 능력 등을 

측정하며, 유동추론은 귀납 추론, 광범위한 시각지능, 동시적 사고, 개념적 사고, 

분류 능력 등을 측정한다(박혜원, 이경옥, 안동현(2015: 170-171). 한편 작업기억

은 주의력, 집중력, 정신적 통제력 등 상위 인지기능의 필수요소를 평가하며, 처리

속도는 간단한 시각적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탐색하고 변별하는 능력으로 시각-

운동 협응, 인지적 유연성, 시각 변별, 주의와 검사 소요시간을 측정하여 유아의 

전체지능을 통해 포괄적인 인지능력을 평가한다(박혜원, 이경옥, 안동현(2015: 

170-171). 

영유아 지능검사는 영유아와 검사자 일대일로 검사가 이루어지며, 영유아가 자

유롭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적절한 공간에서 주위의 놀잇감이 배제된 조용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각 문항당 수행 정도에 따라 0, 1, 2점으로 채점되며, 검사 시

간은 만 2세반 영아의 경우 30~40분, 만 5세반 유아의 경우 1시간 10분~30분 

정도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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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3-6> K-WPPSI-Ⅳ 소검사 구성 및 내용 

기본지표 소검사 문항수 내 용

언어이해

그림명명 24

언어적 개념 형성,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 언어적 추
론을 통해 얻은 지식을 측정 

수용어휘 31

상식 29

공통성 23

어휘 23

이해 22

시공간
토막짜기 17 시각정보 조직화, 부분-전체 관계의 이해, 시각적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 비언어적 개념형성, 시각-운동 협응 
능력 등을 측정모양맞추기 13

유동추론
행렬추리 26 귀납 추론, 광범위한 시각지능, 동시적 사고, 개념적 

사고, 분류 능력 등을 측정공통그림 찾기 27

작업기억
그림기억 35 주의력 집중력, 정신적 통제력 등을 측정. 특히 시각적 

작업기억, 시공간 작업기억, 순행기억간섭을 극복하는 
능력 등 상위 인지기능의 필수요소를 평가함위치찾기 20

처리속도

동형찾기 66 간단한 시각적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탐색하고 변별
하는 능력. 시각-운동 협응, 인지적 유연성, 시각 변
별, 주의와 검사소요시간을 측정

선택하기 2

동물짝짓기 72

자료: 박혜원, 이경옥, 안동현(2015). K-WPPSI-Ⅳ 기술지침서. 서울: 학지사 심리검사연구소. pp. 33-40, pp. 
170-171.

K-Vineland-II는 Sparrow, Cicchetti, Balla (2005)이 개발한 바인랜드 적

응행동척도 2판(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s-Ⅱ; Vineland-Ⅱ)의 한

국판으로, 의사소통, 일상생활기술, 사회화, 운동기술 영역 4개의 주영역과 11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황순백, 김지혜, 홍상화, 배성훈, 조성우, 

2015). 주영역별 하위영역은 의사소통영역은 수용, 표현, 쓰기, 생활기술영역은 

개인, 가정, 지역사회, 사회화영역은 대인관계, 놀이와 여가, 대처기술, 운동기술

영역은 대근육 운동, 소근육 운동이며,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부적응행동 영역으

로 구성되어 있다. 총 433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은 0, 1, 2점으로 

채점된다.

이 검사의 적용 대상 연령은 0세부터 90세까지이며, 0세부터 만 6세 11개월까

지는 4개 주영역의 점수로 적응행동을 측정하고, 만 7세부터는 운동기술 영역을 

제외한 3개의 주영역의 점수로 적응행동을 측정한다. 부적응행동 영역은 필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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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하게 되고 대상자의 적응행동을 방해하는 부적응적 행동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K-Vineland-Ⅱ는 두 가지 양식(면담형과 보

호자평정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양식은 동일한 문항과 순서로 구성되어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호자평정형으로 보호자에게 평정 질문지를 제공하여 회

수하는 방법을 선정하였으며, 보호자평정지의 응답시간은 대체로 20분 정도 소요

된다.

<표 Ⅰ-3-7> 바인랜드 적응행동(K-Vineland-2) 영역별 구성 및 내용

주영역 하위영역 문항수  내 용

의사소통

수용 20
개인이 얼마나 듣고 주의를 집중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
해했는지

표현 47
개인이 말한 것, 정보를 제공하고 모으기 위해 단어와 문
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쓰기 32
글자로 단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개인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개인이 읽고 쓰는 것

생활기술

개인 41 어떻게 먹고, 입고, 개인위생 관리하는지

가정 24 개인이 수행하는 집안일

지역사회 44 시간, 돈, 전화, 컴퓨터 직업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회화

대인관계 38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놀이와 여가 31 어떻게 놀고, 여가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처기술 30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과 세심함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운동기술

대근육운동 41
개인이 움직이고 조정하기 위해 어떻게 팔과 다리를 사용
하는지

소근육운동 36
개인이 사물을 조정하기 위해 손과 손가락을 어떻게 사용
하는지

부적응행동 
(신체적)

부적응행동

49

개인의 적응적 기능을 방해하는 내현화, 외현화 문제와 기
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들

결정적행동
임상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다 심각한 수준의 
부적응적 행동들

자료: 황순택, 김지혜, 홍상황, 배성훈, 조성우(2015). 바인랜드 적응행동 척도 2판(K-Vineland-Ⅱ) 표준화연구.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34(4), 851-876. p. 858. 

마. 온라인 설문조사 

발달 검사를 수행하는 영유아(만 2세반, 만 5세반)의 부모와 담임 교사를 대상으

로 영유아의 전반적인 생활, 기관 및 가정환경 변화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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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설문조사(부록 1, 2참조)는 원내 멘토링, 학계 및 현장 전문가 검토 등을 거

쳐 최종 확정하였다. 

만 2세반 영아의 기질을 측정(부모 평정)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The 

EAS(The 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Temperament Survey 

forChildren-Parental Ratings)를 사용하였다. EAS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이루

어진 5점 척도로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의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하위 영역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1). 

<표 Ⅰ-3-8> 부모 대상 설문조사 내용

구분 내용

일반 배경

- 성별, 연령, 최종학력, 취업상태. 경재활동 현황, 주 평균 근로
시간, 팬데믹 이후 취업상태 변화, 월 평균소득(세전), 팬데믹 
기간 중 이용 정책, 총 자녀수, 미취학 자녀수, 출생부터 기관 
이용 기간, 현재 이용기관, 배우자 연령, 배우자 최종학력, 배우
자 취업상태, 배우자 주 평균 근로시간, 배우자 팬데믹 이후 취
업상태 변화, 배우자 월 평균소득(세전), 배우자 팬데믹 기간 중 
이용 정책

가정환경 및 주양육자 변화

- 팬데믹 기간 중 경제상황과 가정 생활 변화, 팬데믹 기간 중 긴
급돌봄 이용 여부, 팬데믹 기간 중 가정에서 자녀 주 양육자, 팬
데믹 기간 중 기관 휴원 시 이용한 개별돌봄서비스 이용여부, 이
용한 서비스 종류, 부모 정서조절

영유아 생활 및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 기질(만 2세반)코로나19로 인한 기관 이용 변화 여부, 기관 변화 
이유, 기관 이용 중단 이유

영유아 발달 - 전반적인 발달 상태, 영유아 정서조절

교사를 대상으로 만 2세반 영아의 초기 적응과 만 5세반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

을 평정하는 문항을 포함했다. 만 2세반 영아의 초기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서 

Jewsuwan, Kostelnik & Luster(1993)가 개발한 The Preschool Adjustment 

Questionaire(PAQ)를 김현경(2009)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만 

5세반 유아의 놀이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국아동패널의 또래 놀이행동 척도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를 사용했다. PIPPS는 총 30문항이

1) 한국아동패널 웹사이트 https://panel.kicce.re.kr/pskc/board/index.do?menu_idx=42&board_idx
=0&manage_idx=26&old_menu_idx=0&old_manage_idx=0&old_board_idx=0&group_depth=0
&parent_idx=0&group_idx=0&group_ord=0&viewMode=NORMAL&search_type=title&search_
text=%EA%B8%B0%EC%A7%88&rowCount=10&viewPage=1(인출일: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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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놀이 상호작용(9문항), 놀이방해(13문항), 놀이단절(8문항)으로 4점 척도로 평

정한다. 

한편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Shields와 Cicchetti(1997)가 개발한 ERC(Emotion Regulation 

Checklist)를 박서정(2004)이 번안ㆍ수정하여 타당화한 정서조절능력척도를 사용

하였다. 

<표 Ⅰ-3-9> 교사 대상 설문조사 내용

구분 내용

일반 배경
- 성별, 연령, 최종학력, 최상위 자격증, 최상위 자격증 최초 취득경로, 

현재 근무기관, 현 기관 근무경력, 교육･보육 경력, 현재 담당 학급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 코로나19로 인한 기관이나 교육운영 영향정도, 긴급돌봄으로 인한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교사 개인적 어려움

영유아 생활 - 초기적응(만 2세반), 또래놀이행동(만 5세반)

영유아 발달 - 전반적인 발달 상태, 영유아 정서조절

발달 검사를 수행하는 영유아(만 2세반, 만 5세반)의 부모들의 응답자 특성은 다

음과 같다. 자녀수는 만 2세반, 만 5세반 모두 2명 이상이 50% 이상이었으며, 자

녀가 현재 이용하는 기관은 만 2세반 부모는 어린이집, 만 5세반 부모는 어린이집 

54.0%, 유치원이 46.0%이었다. 자녀들의 현재기간 이용기간은 만 2세반 부모는 

1~2년 미만이 52.0%로 가장 많았으며, 만 5세반 부모는 3년 이상이 40% 이상으

로 가장 많았다. 성별은 모가 90% 이상이었으며, 연령은 만 2세반 부모는 40세 

미만이 80%, 만 5세반 부모는 40세 미만과 이상이 비슷하였다. 최종학력은 대졸

이 가장 많았으며, 취업상태는 정규직이 가장 많았고, 맞벌이가 70%이상이었다. 

근로시간은 40시간 이하가 80% 이상이었으며, 팬데믹 이후 취업상태 변화도 없

는 경우가 70% 이상이었다. 소득수준은 300~500만원 미만이 50% 이상이었으며, 

돌봄휴가나 돌봄휴직은 제도가 없거나 비해당인 경우가 대략 50% 이상이었다. 육

아휴직은 만 2세반 부모는 이용한 경우가 30% 이상이었지만, 만 5세반 부모는 

13.7%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만 2세반과 만 5세반 부모들의 유연근무제는 

이용한 경우가 20%대, 재택근무는 30%대, 육아근로시간단축은 10%대로 조사되

었다. 배우자의 취업상태는 정규직이 70% 이상이었으며, 팬데믹 이후 취업상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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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없는 경우가 80% 이상, 소득은 만 2세반 부모는 300~500만원 미만이 

44.9%, 만 5세반 부모는 500만원 이상이 48.0%로 가장 높았다. 

<표 Ⅰ-3-10> 부모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분 만 2세반 부모 만 5세반 부모

전체 100.0 (100) 100.0 (100)

자녀수
1명 48.0 (48) 38.0 (38)

2명 이상 52.0 (52) 62.0 (62)

자녀 현재
이용기관

어린이집 100.0 (100) 54.0 (54)

유치원 - - 46.0 (46)

자녀 현재
이용 기관
이용 기간

1년 미만 24.0 (24) 11.0 (11)

1년~2년 미만 52.0 (52) 24.0 (24)

2년~3년 미만 19.0 (19) 25.0 (25)

3년 이상 5.0 (5) 40.0 (40)

출생~현재
기관

이용 기간

1년 미만 15.0 (15) - -

1년~2년 미만 53.0 (53) 4.0 (4)

2년~3년 미만 25.0 (25) 11.0 (11)

3년 이상 7.0 (7) 85.0 (85)

성별
모 90.0 (90) 97.0 (97)

부 10.0 (10) 3.0 (3)

연령
40세 미만 80.0 (80) 55.0 (55)

40세 이상 20.0 (20) 45.0 (45)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0 (9) 17.0 (17)

대학교 졸업 70.0 (70) 64.0 (64)

대학원 졸업 이상 21.0 (21) 19.0 (19)

취업상태

정규직 56.0 (56) 45.0 (45)

비정규직 6.0 (6) 12.0 (12)

자영업 16.0 (16) 16.0 (16)

비취업 22.0 (22) 27.0 (27)

맞벌이 여부
맞벌이 76.0 (76) 71.0 (71)

외벌이 24.0 (24) 29.0 (29)

근로시간
40시간 이하 88.5 (69) 87.7 (64)

40시간 초과 11.5 (9) 12.3 (9)

팬데믹 이후 
취업상태 변화

변화됨 23.0 (23) 17.0 (17)

변화없음 77.0 (77) 83.0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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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만 2세반 부모 만 5세반 부모

소득수준

200만 원 미만 17.9 (14) 20.5 (15)

200~300만 원 미만 28.2 (22) 28.8 (21)

300~500만 원 미만 53.8 (42) 50.7 (37)

돌봄휴가
이용

이용함 20.5 (16) 27.4 (20)

미이용 26.9 (21) 23.3 (17)

제도없음+비해당 52.6 (41) 49.3 (36)

돌봄휴직
이용

이용함 2.6 (2) 4.1 (3)

미이용 41.0 (32) 39.7 (29)

제도없음+비해당 56.4 (44) 56.2 (41)

육아휴직
이용

이용함 32.1 (25) 13.7 (10)

미이용 34.6 (27) 39.7 (29)

제도없음+비해당 33.3 (26) 46.6 (34)

유연근무제
이용

이용함 20.5 (16) 24.7 (18)

미이용 39.7 (31) 31.5 (23)

제도없음+비해당 39.7 (31) 43.8 (32)

재택근무
이용

이용함 38.5 (30) 37.0 (27)

미이용 24.4 (19) 21.9 (16)

제도없음+비해당 37.2 (29) 41.1 (30)

육아근로시간
단축 이용

이용함 14.1 (11) 17.8 (13)

미이용 42.3 (33) 24.7 (18)

제도없음+비해당 43.6 (34) 57.5 (42)

(배우자)
취업상태

정규직 76.0 (76) 74.0 (74)

비정규직 3.0 (3) 4.0 (4)

자영업 19.0 (19) 20.0 (20)

비취업 2.0 (2) 2.0 (2)

(배우자)
팬데믹 이후 

취업상태 변화

변화됨 13.0 (13) 6.0 (6)

변화없음 87.0 (87) 94.0 (94)

(배우자)
소득수준

200만 원 미만 3.1 (3) 2.0 (2)

200~300만 원 미만 11.2 (11) 4.1 (4)

300~500만 원 미만 44.9 (44) 45.9 (45)

500만 원 이상 40.8 (40) 48.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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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연령은 20~29세가 37.5%로 가장 높았으며, 30~39세와 40세 이상이 

각각 32.5%, 30.0% 로 비슷하였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0.0%로 가장 높

았으며, 전문대 졸업 42.5%, 대학원 이상 5.0%, 고등학교 졸업 2.5% 순이었다. 

보유하고 있는 최상위 자격증은 보육교사 1급이 52.5%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보

육교사 2급과 유치원 정교사 1급은 각각 17.5%, 15.0%이었다. 유치원 경력은 

3년 미만이 50.0%로 가장 많은 반면, 어린이집 경력은 10년 이상이 35.1%로 

가장 높았다. 현재 근무기관은 어린이집이 90.0%로 대부분이었으며, 유치원은 

10.0%였다. 현 기관 근무경력은 10년 이상이 2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년 미만과 5~10년 미만 각각 22.5%, 1~3년 미만 20.0%, 3~5년 미만 10.0% 

순이었다. 

<표 Ⅰ-3-11> 교사 응답자 특성

단위 : %(명) 

구분
응답자 특성

사례수 %

전체 (40) 100.0

연령

20~29세 (15) 37.5

30~39세 (13) 32.5

40세 이상 (12) 3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1) 2.5

전문대 졸업 (17) 42.5

대학교 졸업 (20) 50.0

대학원 이상 (2) 5.0

보유
최상위
자격증

유치원 정교사 1급 (6) 15.0

유치원 정교사 2급 (3) 7.5

보육교사 1급 (21) 52.5

보육교사 2급 (7) 17.5

기타 (3) 7.5

보유
최상위
자격증

유치원 정교사 (9) 22.5

보육교사 (28) 70.0

기타 (3) 7.5

유치원
경력

3년 미만 (9) 50.0

3~5년 미만 (3) 16.7

5~10년 미만 (6)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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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아동발달 및 교육･보육･돌봄 정책 전문가, 실무담당자, 관련연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연구 내용 및 방법, 정책 제언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연구에 환류하여 

정책 제언에 반영하였다. 

<표 Ⅰ-3-12> 자문회의 내용

일자 참석자 자문내용

1차 자문회의(4.6)
아동학과 교수, 유아교육학과 교수 국책연구기
관 석좌연구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연구표본설계, 영유아 검사
도구, 협력방안 자문

2차 자문회의(6.14) 아동학과 교수, 유아교육학과 교수 -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논의

3차 자문회의(11.8)
아동학과 교수, 유아교육학과 교수(발달검사 
위탁기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달검사 결과 해석 논의

4차 자문회의(11.23)
아동학과 교수, 유아교육학과 교수 외 연구원 
2인(발달검사 위탁기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발달검사 추가 분석 결과 논의

구분
응답자 특성

사례수 %

어린이집
경력

3년 미만 (10) 27.0

3~5년 미만 (7) 18.9

5~10년 미만 (7) 18.9

10년 이상 (13) 35.1

현재
근무기관

유치원 (4) 10.0

어린이집 (36) 90.0

현 기관
근무경력

1년 미만 (9) 22.5

1~3년 미만 (8) 20.0

3~5년 미만 (4) 10.0

5~10년 미만 (9) 22.5

10년 이상 (1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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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전반적인 절차를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Ⅰ-3-2] 연구의 흐름도 

4. 용어의 정의 및 연구의 제한점

가. 용어의 정의 

발달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일생에 걸쳐 일어나는 모든 

구조 및 기능의 변화를 말하며, 발달은 일반적으로 성숙과 학습을 포함하는 개념이

다. 발달과 관련된 개념으로 성장, 성숙, 학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성장(growth)

은 신체 기능의 양적인 변화하는 것이며, 성숙(maturation)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달적 변화들이 통제되는 생물학적 과정이고, 학습(learning)은 직･간접 경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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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로서 훈련이나 연습에 기인하는 발달적 변화를 의미한다(정옥분, 2019). 학습

과 발달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인간에게 어떤 능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발달 수준에 이르러야만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발달과 

학습은 병행된다고 볼 수 있다(유안진, 2004: 20). 학습과 발달의 상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학습이 발달을 선행한다거나 발달을 전제한 학습에 대한 학문적인 논쟁

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과 학습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에는 일반적

인 합의가 존재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특히, 전반적인 발달이 급속히 일어나는 영유

아 시기의 발달과 학습을 통합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에 초등학교 이상

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육격차2)와 학습격차3)와는 달리 영유아기 발달과 학습을 유

기적인 관계로 상정하고, 총체적인 개념으로 정의한다. 다만 만 2세와 만 5세를 

종단 추적하는 2차년도 연구에서는 기관 간 전이, 적응, 학교준비도 등을 파악함으

로써 학습 격차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접근하고자 한다. 

나. 연구의 제한점 

영유아기는 여러 발달 영역의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로 신체의 크기와 모

습이 현저한 변화를 보이며 운동능력이 발달하고, 무엇보다도 언어의 발달과 인지

적 성장이 빠르며 사회성에 있어서도 기초를 형성하는 시기이다(곽노의, 김경철, 

김유미, 박대근, 2007; 최지현, 성현란, 2010; Santrock, 2014). 출생 후 24개월

까지를 보통 영아기라고 하는데, 영아기는 발달의 여러 영역에서 급속한 성장이 이

루어지는 시기로 빠른 속도로 신체발달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할 만큼 언어능력도 발달한다(정옥분, 2019: 26).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이전의 시기를 유아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는 언어와 인지에서 급속한 발달이 이루

어지는 시기로 다양한 자조기능을 습득하며, 사회적 기능과 태도, 사회성발달과 함

께 정서반응도 더욱 분화되어 나타난다(유안진, 2004). 

이와 같이 영유아 시기는 인간 발달의 전 영역에 걸쳐 포괄적으로 급속한 발달

이 이루어지는 결정적 시기로 출생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영유아기의 발

2) 교육격차는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격차,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조건과 과정의 격차, 그리고 교육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의 격차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김경근, 2005:3)

3) 교육적인 성취를 인지적인 성취인 학업 성적과 같은 결과에만 국한하지 않고, 교육의 과정적인 측면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학습 경험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접근(권유진 외, 20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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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변화를 추적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

된 연구 예산과 기간으로 인해 본 연구의 심층분석 대상은 만 2세반, 만 5세반 영

유아로 한정하였다. 출생부터 팬데믹을 경험한 만 2세의 전반적인 발달과 유치원

과 어린이집을 본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기 시작한 2020년초 기관(시설) 이용

의 단절과 가정양육을 경험했던 만 5세 시기 유아의 발달을 추적･비교함으로써 코

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특정 시기의 변화를 밝히고자 한다.



0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전반적 변화

0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 일상 및 발달 변화

03 부처별 발달 및 학습 지원 관련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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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의 배경

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전반적 변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변화 요소 중 사회적 건강(공공보건, 

정신건강, 가정폭력), 경제적 충격(경제성장률, 경제적 격차), 노동환경(실업률, 재

택근무) 변화는 영유아 가정과 기관의 교육･보육과 돌봄과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돌봄 공백, 교육･보육 격차, 교육･보육 콘텐츠의 원격화 등에 관련한 이슈들이 보

다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들이 일

어났고 관점과 상황에 따라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가 모두 일어났지만 사회적, 

심리적인 경험과 관계 속에서 신경발달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영유아

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들이 현시점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우려

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하여 영유

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변화

1)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현상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을 억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사회 전반적

으로 언택트가 시대의 표준 기준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으

로 발생하였다. <표 Ⅱ-1-1>를 보면, 박성원, 김유빈(2020)에서는 해외문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사회변화를 살펴보았는데, 7가지 주제 중 재택근무, 디지털

화 등이 핵심 주제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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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1>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변화 7가지 주제

구분 주제

재난 거버넌스 글로벌, 지역, 도시의 재난 대응 거버넌스

탈세계화 중국과 미국의 대립, 민족주의 부상

사회적 건강 공공 보건, 정신건강, 가정폭력

자연환경 green job, 기후변화, 의료 및 플라스틱 폐기물

경제적 충격 경제성장률, 경제적 격차

노동환경 실업률, 재택근무

기술 디지털화, 감염병 정보화

출처: 박성원･김유빈(2020). 세계적 감염병과 사회변화 :코로나19 이후 세계. 국회미래연구원, p.18, [표 2-2] 해외 
문헌의 코로나19와 7가지 사회변화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 유통업체 소비가 증가하였으며, 

공공기관뿐만 아리나 IT,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재택근무가 확산되었다(배영임, 신

혜리, 2020: 1-2). 2021년 기준 재택근무자는 114만명으로 2년전 보다 12배나 

증가하였다(고용노동부, 2021: 2). 

교육분야에서도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교육이 활성화되었다. 교육부는 

20년 4월 20일 전국 초중고 학생 5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개시하였다(배

영임, 신혜리, 2020: 2). 영유아들도 2020년 2월 27일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과 

함께 전국 어린이집의 전면 휴원 조치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원이 중단되었

으며, 휴원 기간 중 학부모의 긴급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보육･돌봄 

실시계획이 발표되었다(보건복지부, 2020:1). 

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변화 예측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변화를 예측한 의견들을 종합하면 다음 <표 Ⅱ-1-2>

와 같다. 간략하게 <표 Ⅱ-1-2>에 대해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코로나19로 야기된 

언택트 시대가 생활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가상세계가 가속화되거나 디지털 인프

라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예측하고 있다. 1인 공간 사유화, 수도권 밀집도 저하 등 

현실 공간의 변화도 논의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국수주의나 자국이익 우선주

의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

스(Forbes)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및 사회적 변화에 대해 9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예측하였다(Forbes, 2020; 김은중･김무웅, 2020:1 재인용)4). 비접촉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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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 및 디지털 인프라 확대, AI 기반 신약개발, 원격진료, 로봇 의존도 증가 등

의 전망을 하였다.

<표 Ⅱ-1-2>를 보면, 미국의 정치 관련 전문 잡지 폴리티코(Politico)는 수십 명

의 정책 입안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가 가져올 미래의 변화에 대한 조

사를 통해 14가지 분야의 변화 키워드를 도출하였다(Politico, 2020; 박성원･김유

빈, 2020: 30-31 재인용)5). 최종화, 임영훈, 정일영, 윤정섭, 윤정현, 진설아, 김

가은, 김단비, 이예원, 추수진, 박정호, 김지은(2020: 46) 연구에서도 포스트코로

나 시대 8대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비대면 접속 증가에 따른 원격화 및 가상화가 

가속화되고, 개인화와 양극화도 심화된다는 예측을 하였다. 또한 도시 저밀화와 수

도권 영향력 분산, 의료정보 개방 투명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언급하고 있다. 조성

은, 김사혁, 이원태, 이호영, 문정욱, 이시직, 정선민, 최종화, 윤정섭, 윤정현, 이예

원, 김상배, 이승주, 조동준, 김도훈, 이동진, 이소현, 김주희(2021:174)에서는 단

기적으로는 반사회적 일탈 증가, 포플리즘 및 반지성주의의 사회유행을 이야기하

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집단주의 성향이 강화될 것을 예측하였다. 

<표 Ⅱ-1-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 변화

4) Forbes(2020. 4. 3). “9 Future Predictions for a Post-Coronavirus World”를 김은중･김무웅(2020).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9대 변화 예측. BioINwatch(BioIN+Issue+Watch). 20-34, 생명공학연구센터에서 
재구성함. 본문에서는 p. 1 내용을 재인용함.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1&rowCnt=10&no1=408&linkId=48827829&m
enuId=MENU01874&maxIndex=00488278299998&minIndex=00487538069998&schType=0&s
chText=&schStartDate=&schEndDate=&boardStyle=&categoryId=&continent=&country=(검색
일:2022. 3. 14).

5) Politico(2020. 4.), “The world after coronavirus”를 박성원･김유빈(2020). 세계적 감염병과 사회변화 
:코로나19 이후 세계.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재구성함. p. 30-31 <표 2-10> 코로나19 이후의 세상(Politico)’ 
주요내용 요약 중 분야 내용만 재인용하여 정리함.

구분 사회변화

1) Forbes, 9 Future 
Predictions For A 
Post-Coronavirus 
World(2020. 4. 3.)

비접촉식 인터페이스 및 상호작용 확대(More Contactless Interfaces and 
Interactions)

강화된 디지털 인프라(Strengthened Digital Infrastructure)

IoT 및 빅데이터를 사용한 보다 나은 모니터링(Better Monitoring Using 
IoT and Big Data)

AI 기반 신약개발(AI-Enabled Drug Development)

원격진료(Telemedicine)

온라인 쇼핑 확대(More Online Shopping)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 연구(Ⅰ)

44

출처: 1) Forbes(2020. 4. 3). “9 Future Predictions for a Post-Coronavirus World”를 김은중･김무웅(2020).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9대 변화 예측. BioINwatch(BioIN+Issue+Watch). 20-34, 생명공학연구센터에서 
재구성함. pp.1-3 내용 중 핵심 단어만 재인용하여 정리함.

2) Politico(2020. 4.), “The world after coronavirus”을 박성원, 김유빈(2020). 세계적 감염병과 사회변화 
:코로나19 이후 세계. 국회미래연구원에서 재구성함. p. 30-31 <표 2-10> 코로나19 이후의 세상(Politico)’ 
주요내용 요약 중 분야 내용만 재인용하여 정리함.

3) 최종화 외(2020). 과학기술 기반 미래연구사업 Ⅻ. P.46. 포스트코로나 시대 8대 변화 전망. 
4) 조성은 외(2021).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과 경제･사회 미래전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29-01. p. 174.

구분 사회변화

로봇에 대한 의존도 증가(Increased Reliance on Robots)

디지털 이벤트 증가(More Digital Events)

e-스포츠의 부상(Rise in Esports)

2) Politico(2020. 4.)

상업부동산 타격, 외식산업 타격, 식량공급 타격, 외식감소, 홈쿡 증가, 긱 워
크 불안가중, 온라인 식료품 쇼핑 증가, 자전거 활용 증가, 신도시계획 필요
성 증가, 대중교통 물리접촉 최소화, 항공산업 위기, 디지털 의회의 등장, 공
공분야 기술활용 확산, 공동이익을 위한 프라이버시 활용 확대, 과학/의학 전
문가의 리더십부상

3) 최종화 외 (2020)

원격화 재택근무, 이동형 라이프(워케이션), 원격의료 보편화

가상화
온오프믹스현상 심화, 비츄얼컴퍼니, 가상체험경제, 가상사회(디
저털휴먼)가속화

소유화
소소한 소유 지향, 공유경제 비즈니스 변화, 소유할 수 없으면 
일시적으로 점유

평탄화
인당 점유 공간 확대, 도시 저밀화, 수도권 영향력 분산, 대형집
합시설 해체

무인화 무인비즈니스 확대, 드론형 업무차량 등장, 캡술형 모발리티

개인화
1인 기반 서비스 확대, 영양소 선택 푸드, 대리지배, 패키지 관
광축소

양극화 의료서비스 격차 확대, 영상성분 선택권, 공간 무한 확장, 교육의 질

투명화
먹거리 신뢰도 향상, 의료정보 개방, 동선공개, 위험경고 보험비즈
니스 확대

4) 조성은 외(2021)

∙ 단기적: 사회적 일탈행동의 발생 가능성 / 포퓰리즘 및 반지성주의 사회적 
유행

∙ 장기적: 생존과 안전의 가치가 최우선시 됨에 따라, 국가주의적 또는 집단주의적 
정치성향

∙ 시스템 전반 차원에서 비대면 사회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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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바이러스 감염의 직･간접적 영향

임신 중 산모에게 특정 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하였을 경우 태아의 뇌 발달에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감염된 산모의 혈액이 태

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어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감염으로 태아의 뇌를 직접 손

상시키거나 감염된 산모의 염증반응 또는 과도한 면역반응이 간접적으로 태아의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Yockey, Lucas, & Iwasaki, 2020: 608-612; 

Shook, Sullivan, Lo, Perlis, & Edlow, 2022: 319-330).

역사적으로 인플루엔자 팬데믹 기간이었던 1957년 무렵의 태아들이 성인이 되

었을 때 조현병으로 입원하는 위험도가 높았고(Mednick, Machon, Huttunen, 

& Bonett, 1988: 189-192), 루벨라 감염이 성행했던 1964년에는 산모의 감염 

이후 자녀들에게서 자폐스펙트럼장애와 조현병이 10~15배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Patterson, 2009: 313-321). 감염된 산모의 혈액으로부터 태반을 통과하

여 태아에게 수직감염이 이루어지는 지카바이러스나 거대세포바이러스의 경우 태

아의 뇌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고(Cheeran, Lokensgard, & 

Schleiss, 2009: 99-126; Mlakar et al., 2016: 951-958), 한편 임신 중 지카바

이러스에 노출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소아에서 소두증 및 발달지연이 발생할 수 있

는 것이 보고되어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Gordon-Lipkin & Peacock, 2019: 387-395). 소두증이 없는 출생 당시 무증

상 소아에서도 산모의 감염력이 있을 경우, 과반이 이후 경도의 인지발달 저하 소

견 및 청각행동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Aguilar Ticona et al., 2021: e0009162). 

2003년 3월 중증급성호흡기감염(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CoV)이 홍콩을 중심으로 유행하면서 전세계로 확산해 나갔고, 2003년 12

월까지 전 세계적으로 8000여건의 발생이 보고되었으며 적어도 77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Lee et al., 2003: 1986-1994; Ng, Leung, Chiu, Wong, & 

Hon, 2004: 293-298). 중국, 특히 베이징과 광둥성에서는 중증급성호흡기감염의 

전파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고(Pang, 2003: 3215), 이후 

14,647명을 대상으로 한 영유아 발달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며 독립보행, 문장완

성, 숫자세기, 소변가리기 항목에서 발달지연이 있음이 보고되었다(Fan et al., 

2021: 8694). 그러나 임신 중 산모의 감염으로 태아에게 바이러스가 수직감염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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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었고(Shek et al., 2003: e254), 발달지연에 대한 원인으로 

산모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염증 및 면역반응 등의 이차적인 영향과 일부 사회

적 거리두기가 원인으로 추측되었다. 

4)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의 직･간접적, 사회적 영향

가) 사회적 변화와 영유아 발달

2019년 10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는 중증급성호흡기

감염(SARS-CoV)과 유전적으로 82%가 동일한 같은 베타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

으로 코로나19(SARS-CoV-2)로 명명되었고, 이전 바이러스 감염의 경우와 비교

할 수 없을 정도의 범세계적 대유행을 보였다. 미국에서만 2022년 1월 기준 

15,500명의 산모를 포함하여 5천 9백만 명 이상이 감염되었고, 2022년 10월 기

준 전 세계 누적감염자수는 6억 명 이상에 이르렀다(Hopkins, 2020, 2022). 이는 

다른 바이러스 감염에서처럼 일부 환자군을 통한 단편적 연구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코로나19가 영유아의 발달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서는 우리의 생활패턴을 완전히 바꾸어버리고 커다란 심리적 영향을 끼친 팬데믹

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고려까지 필요해진 것이다. 

임신 중 코로나19 감염은 태아 곤란증(fetal distress)과 조기분만(preterm 

labor)의 발생률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졌으나 감염된 산모로부터의 수직감염은 드

문 것으로 보고되었다(Ashraf et al., 2020: 157-168). Estes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산모의 사이토카인 폭풍과 과염증 상태는 다른 바이러스 감염에서처럼 신경

발달질환을 생기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터루킨-6라는 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하였다(Estes & McAllister, 2016: 772-777; Tanacan et al., 2021: 

155431).

그러나 Shuffrey 등의 연구에 따르면 임신 중 산모의 코로나19 감염 여부, 감염 

시기, 감염의 중증도는 6개월 영아의 신경 발달에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발

표하였다. 오히려 팬데믹 이전에 출생한 영아들을 대조군으로 비교하였을 때 팬데

믹 기간에 출생한 영아들의 경우 임신 중 코로나19의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신경

발달 정도에서 대조군과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하였으며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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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Shuffrey et al., 2022: e215563). 

Huang 등은 생후 6개월과 1세인 시점에서의 발달을 팬데믹 이전과 비교했을 때 

1세에서 소근육운동과 의사소통 항목의 발달이 유의하게 지연됨을 확인하였다. 흥

미로운 점은 의사소통 항목의 발달지연은 첫 번째 태어난 아이에서만 두드러졌다

는 점이다(Huang et al., 2021: 662165). 또한 Deoni 등은 코로나19 팬데믹인 

2020년대 중반 이후 태어난 3세 이하의 영유아는 2011년에서 2019년 사이인 팬

데믹 이전 시기에 태어난 영유아와 비교하여 인지기능이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남

을 보고하였다(Deoni, Beauchemin, Volpe, & D’Sa, 2021: 2021-08).

나) 사회적 거리두기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간과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감염의 전파를 막기 위한 노력으

로 고강도의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다. 이는 영유아가 가족 외의 사람

을 만나고 또래와 어울리며 운동, 언어, 사회성 등을 발달시키는 과정을 저해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최근 한 연구에서는 팬데믹 기간이라도 또래 관계를 지속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영유아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 연구는 영국에서 이루어졌으며 생후 8개월에서 3세 사이의 189명의 소아를 대상

으로 팬데믹 기간에 주간양육센터를 가거나 유치원을 다녔는지를 조사하였고 각 

소아의 언어발달 정도와 집행기능을 평가하였다. 팬데믹 기간에 집단 돌봄에 준하는 

조치를 한 소아에서는 언어발달과 집행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

었고, 이러한 집단 돌봄의 효과는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에서 그 효과가 더 두드러

졌다. 이는 소외된 계층에서 더 두드러질 수 있는 차이를 사회적 돌봄 기능의 확대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Davies et al., 2021: e2241).

다) 마스크의 의무착용

코로나19로 영유아들이 마주한 또 다른 변화는 마스크를 쓴 성인들과 소통하고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점이다. 마스크를 쓰게 되면 코를 포함한 얼굴 하단이 가려

지게 되고 얼굴 형태를 인지하고 사고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쳐 감정적 변화를 따라

가는데도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의사소통 시 의미를 파악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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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tajduhar 등은 마스크를 쓴 얼굴의 감정 상태를 인지하고 파악하는 것이 취

학연령의 아동에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Freud는 1세경

의 영아들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의 사용이 감정을 파악하고 인지하는 

사회적 발달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였다 (Stajduhar, Ganel, Avidan, 

Rosenbaum, & Freud, 2022: 1-10). 

그러나 영유아들은 생각보다 다양한 방식과 접근법을 사용하면서 발달 단계를 

습득해 나간다. 눈의 모습과 눈의 움직임을 통해 감정의 변화를 파악하면서 얼굴을 

인식하고, 눈 주변에 집중하면서 사회적 의사전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Carnevali, Gui, Jones, & Farroni, 2022: 388). 게다가 생후 1세 무렵까지의 

영아는 대부분의 시간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가족과 보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전체 얼굴을 전혀 볼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가정 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얼굴을 자주 보게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가족들이 집에 머무

는 시간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TV,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통해 전체 얼굴을 마주하는 기회가 증대되기도 하였다(Pandya & Lodha, 2021: 

684137).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전체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얼굴을 인식하는 능력을 

영유아기에 발달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Carnevali et al., 2022: 388). 

투명한 안면보호 마스크가 전체 얼굴이 잘 보이기 때문에 언어발달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고 실제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더 권장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세 

영아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입을 가리는 불투명한 마스크를 쓴 경

우, 그리고 투명한 안면보호 마스크를 쓴 경우로 나누어 실험해 보았을 때, 입을 

가리는 불투명한 마스크를 쓴 경우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는 언어이해 측면에

서 차이가 없었으나 오히려 투명한 안면보호 마스크를 썼을 때 언어의 이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제한됨을 보고하였다. 투명한 마스크로 인해 생기는 빛의 반사, 굴절 

등이 시각적 집중을 저해시켜 언어 이해와 상호작용이 저해되고 의사소통을 방해

할 수 있다는 것이다(Singh, Tan, & Quinn, 2021: e13117). 이 연구의 결과와 

가설을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을지라도 마스크를 써서 얼굴을 보여주느냐 마느냐

의 단순한 접근으로는 영유아의 언어발달에 대한 영향을 예단할 수 없음을 보여줌

은 물론 추가적인 다양한 상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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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3> 코로나19 팬데믹과 영유아발달의 관계에 대한 국외 주요 연구

구분 연구지역 연구대상 연구결과

Wang 외 
(2020)1) 중국

생후 3개월 
57명

∙ 산모-아기 간 격리가 의사소통, 대근육운동,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줌

Huang 외 
(2021)2) 중국 광저우

생후 6개월 546명, 
생후 1세 285명

∙ 1세 소근육과 의사소통 발달지연
∙ 의사소통 지연은 첫째 아이에서만 보임

Deoni 외 
(2021)3) 미국

생후 3개월에서 3세
700명

∙ 팬데믹 전과 비교하여 인지기능 저하가 확인됨

Provenzi 외 
(2021)4) 이탈리아

생후 3개월
163명

∙ 산모 스트레스가 영아의 감정조절 발달을 저하
시킴

Davies 외 
(2021)5) 영국

생후 8개월~3세
189명

∙ 집단 돌봄 환경에 노출된 경우 언어 및 집행기
능이 더 뛰어남

Singh 외 
(2021)6) 싱가포르

생후 2세
 24명

∙ 마스크를 쓴 경우 단어 이해의 차이 없음
∙ 투명한 안면보호 마스크 사용 시 단어 이해 저

해됨.

Manning 외 
(2021)7) 캐나다

산모 8602명
영아 75명 

∙ 팬데믹 기간 산모 스트레스와 영아 뇌발달 관
련성 규명

Shuffrey 외 
(2022)8) 미국 뉴욕

생후 6개월
255명

∙ 임신 중 코로나19의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팬
데믹 이전과 비교해 대근육, 소근육, 사회성 
영역에서 발달이 지연

자료: 1) Wang, Y., Chen, L., Wu, T., Shi, H., Li, Q., Jiang, H., . . . Qiao, J. (2020). Impact of Covid-19 
in pregnancy on mother’s psychological status and infant’s neurobehavior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cohort study in China. BMC Medicine, 18(1). doi:10.1186/s12916-020-01825-1

2) Huang, P., Zhou, F., Guo, Y., Yuan, S., Lin, S., Lu, J., . . . Qiu, X. (2021). Association Between 
the COVID-19 Pandemic and Infant Neurodevelopment: A Comparison Before and During COVID-19. 
Front Pediatr, 9, 662165. doi:10.3389/fped.2021.662165

3) Deoni, S. C., Beauchemin, J., Volpe, A., & D’Sa, V. (2021). The COVID-19 Pandemic and Early 
Child Cognitive Development: A Comparison of Development in Children Born During the Pandemic 
and Historical References.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4) Provenzi, L., Grumi, S., Altieri, L., Bensi, G., Bertazzoli, E., Biasucci, G., . . . Borgatti, R. (2021). 
Prenatal maternal stres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infant regulatory capacity at 3 months: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 doi:10.1017/s0954579421000766

5) Davies, C., Hendry, A., Gibson, S. P., Gliga, T., Mcgillion, M., & Gonzalez‐Gomez, N. (2021).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during COVID-19 boosts growth in language and executive 
function.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30(4). doi:10.1002/icd.2241

6) Singh, L., Tan, A., & Quinn, P. C. (2021). Infants recognize words spoken through opaque masks 
but not through clear masks. Developmental Science, 24(6). doi:10.1111/desc.13117

7) Manning, K. Y., Long, X., Watts, D., Tomfohr-Madsen, L., Giesbrecht, G. F., & Lebel, C. (2021). 
Prenatal maternal distres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its effects on the infant brain.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8) Shuffrey, L. C., Firestein, M. R., Kyle, M. H., Fields, A., Alcántara, C., Amso, D., . . . Dumitriu, 
D. (2022). Association of Birt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ith Neurodevelopmental Status 
at 6 Months in Infants With and Without In Utero Exposure to Maternal SARS-CoV-2 Infection. 
JAMA Pediatrics, 176(6), e215563. doi:10.1001/jamapediatrics.2021.5563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범지구적인 현상이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기 위해서는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제도적인 다양

한 방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앞선 연구들에서 보여주었다. 영유아의 뇌는 가변



적이고 대처능력이 뛰어나 발달이 늦어졌더라도 이후 극복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으

나(Zeanah et al., 2009: 777-785), 2년 이상 지속된 범세계적 팬데믹 현상이 

영유아의 신경 발달에 얼마나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이미 초래된 발달 지연

의 격차가 극복 가능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볼 때 영유아의 발달이 지연될 실체적이고 또한 잠재적은 위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

이다. 따라서 단편적인 소규모 집단의 연구가 아닌, 사회적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대규모의 연구를 통해 지금의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대처하고 대비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사회경제

적 취약계층에서 이러한 지원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정의 양육환경 변화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는 양육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본 절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팬데믹 이후 영유아 가정에서의 양육환경 변화를 파악하였다. 

최윤경(2020)은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양육자 564명을 대상으로 정부

가 코로나19 관련 심각 단계를 발표한(2020년 2월 23일)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을 살펴보았다. 해당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 자녀 양육을 주로 가정에서 한다는 응답

(73.3%)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유아자녀가구의 경우 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윤경, 2020: 2-3). 감염 위험 상황 및 휴원기간 동안 자녀 양육 전반에 도움이 

되는 항목 두 가지를 선택한 결과에서는 부모직접돌봄(38.1%)과 아동수당 추가지

원(31.4%)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다(최윤경, 2020: 5). 

석민아, 문인경과 이병호(2021: 201-202)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변화된 가정에

서의 양육 일상을 부모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가정양육을 통한 부모의 경험을 탐색하

였다. 부모들은 코로나19로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환경에서 놀이가 일상의 상당 부

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에서의 양육이 장기화되면서 자녀의 미디어 노출 시간도 

증가하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자녀와의 놀이시간과 가정 내에서의 양육시간이 길어

짐에 따라 부모들은 부모 효능감 감소 및 신체적･정서적 소진을 호소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양육과 관련된 요구로 부모들은 유아발달에 적합한 교육과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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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과 양육 부담이 어머니에게 편중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석민아 외, 2021: 219-222). 

배은정과 박경자(2021: 447)는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

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 낮 시간의 자녀 양육

에 대해 질문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기관의 교사 49.8%, 어머니 24.9% 

순이었던 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어머니 54.9%, 조부모 24.7% 순으로 조

사되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배은정, 박경자, 2021: 450). 어머니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이 양육스

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어머니의 걱정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배은정, 박경자, 2021: 451-452).

은기수(2020: 39)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코로나19 상황을 비교하면서 자녀 

돌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해당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전업주부는 코로나19 상황

에서 1일 평균 12시간 39분을 자녀 돌봄에 사용했는데, 이는 일하는 여성이 자녀

를 돌보는 시간의 2배, 일하는 남성이 자녀를 돌보는 시간의 거의 3배에 가까운 

시간이었다. 자녀 돌봄 분담에서의 절대적인 부담 및 시간 증가로 인해 전업주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은기수, 2020: 47-48).

이동선(2021: 1)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유자녀 여성노동자가 경험한 일과 자녀 

돌봄에서의 변화를 진단하였다.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노동자의 자녀 돌봄 부담은 

코로나19 이후 약 80% 증가한 반면, 배우자의 돌봄 참여는 이전 같은 경우가 약 

60%에 달해 코로나19 시기 영유아 자녀를 둔 일하는 여성의 일-돌봄 부담이 심화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이동선, 2021: 3). 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 여성노동자들

은 영유아 자녀를 기관보다 집에서 직접 돌보는 비중이 높았으며, 돌봄 공백의 지

속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노동자의 5명 중 4명 이상이 자녀 돌봄을 위해 사직

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동선, 2021: 7-8). 임아리와 문혜린(2021)의 연구에

서도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자녀 돌봄은 가정 내 돌봄에만 의존하는 현실로 퇴근 

없이 계속 이어졌으며, 자녀 돌봄의 주책임도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드

러났다(임아리, 문혜린, 2021: 389).

최윤경, 김근진, 정익중, 최영과 송신영(2021)의 연구에서는 2020년 2월 이후 

팬데믹으로 인한 자녀양육가구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해당 연구결과를 보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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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에서 코로나19 시기 자녀 돌봄 비용 및 사교육비 지출이 늘었다는 응답이 줄

었다는 응답보다 더 많았다(최윤경 외, 2021: 91). 팬데믹 기간 자녀양육가구의 어

려움 관련 1~3순위를 종합한 결과에서도 가계수입의 변화와 부-모 출근 및 근무

(직장생활 유지)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최윤경 외, 2021: 108). 팬

데믹에서의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는 돌봄 공백(자녀 혼자/자녀끼리 있음, 아픈 데 

돌봐줄 사람이 없음 등) 발생, 자녀의 식사/끼니에 관한 내용에서 부정 응답 비율

이 긍정 응답 비율보다 높았다(최윤경 외, 2021: 125-126).

김승희와 이한나(2020)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한부모가족의 주거 

스트레스를 파악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자녀 양육과 관련된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

들은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하면서 가정 내 교육과 보육시간

이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녀가 인터넷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

였다. 한부모가족에서는 코로나19로 부모의 경제소득이 감소하여 자녀의 영양 상

태 부실이 심각해지고 있었으며, 돌봄 비용 부담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김승희, 이한나, 2020: 23-24). 코로나19 발생 전후 영유

아 자녀를 둔 가구의 양육비용을 비교한 최효미(2021: 3)도 저소득 가구의 경제 

상황이 열악해져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고 보고하였다.

<표 Ⅱ-1-4> 팬데믹 이후 양육환경 변화

구분 연구대상 연구방법 팬데믹 이후 양육환경 변화

김승희･
이한나

(2020)1)

∙ 미취학, 초등자녀를 둔 
한부모 10명

심층면접
∙ 가정 내 교육과 보육시간 증가 → 인터넷 환경에 무방비

로 노출
∙ 자녀 영양상태 부실 및 돌봄 비용 부담

배은정･
박경자

(2021)2)

∙ 5~7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219명

설문조사
∙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시간 증가
∙ 어머니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도 증가

석민아 외
(2021)3)

∙ 만 2~5세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 38명과 아버지 
2명

심층면접

∙ 일상
  - 놀이로 채워지는 일상, 늘어나는 미디어 노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 어려움
  - 낮아지는 부모의 효능감, 신체적･정신적 소진
∙ 요구
  -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교육과정 지원, 아버지 양육 

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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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김승희, 이한나(2020). 코로나-19(COVID-19) 이후 한부모가족의 주거 스트레스 유형별 특성과 지원 방향 
모색. p. 17, pp. 23-24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2) 배은정, 박경자(2021). 코로나19로 인한 유아의 일상생활 변화와 어머니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이 양육스트레
스에 미치는 영향. p. 447, p. 450, pp. 451-452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3) 석민아, 문인경, 이병호(2021).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가정보육 경험에 관한 연구. p. 202, p. 207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4) 은기수(2020). 코로나19 팬데믹과 자녀 돌봄의 변화. pp. 37-38, pp. 47-48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5) 이동선(2021). 코로나19 1년-여성의 일･돌봄 변화와 전망②: 코로나19 이후 일･돌봄 변화와 돌봄정책 개선 

과제. p. 1, pp. 3-4, pp. 7-8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6) 임아리, 문혜린(2021). 코로나19와 미취학자녀를 둔 여성의 자녀돌봄에 관한 질적 연구. p. 374, p.389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7) 최윤경(2020).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어린이집 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p. 1, p. 3, p. 5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8) 최윤경, 김근진, 정익중, 최영, 송신영(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 양육지원체계 재구조화 연구. p. 91, p. 126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9) 최효미(2021). 코로나19 전후, 영유아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 변화. 육아정책 Brief, 제87호(2021. 05. 28). 

p. 3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구분 연구대상 연구방법 팬데믹 이후 양육환경 변화

은기수
(2021)4)

∙ 만 0~12세 자녀를 한 명 
이상 둔 기혼남녀 1,252명

설문조사

∙ 전업주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 돌봄에 사용하는 
시간: 1일 평균 12시간 39분

∙ 전업주부의 자녀 돌봄 분담 관련 절대적인 부담 및 
시간 증가

이동선
(2021)5)

∙ 만 20~59세 여성 중 현재 
임금노동자 또는 2020년 
3~11월 사이 임금노동
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실
직자

설문조사

∙ 여성의 자녀 돌봄 부담 증가(영유아 자녀를 둔 일하는 
여성의 일-돌봄 이중부담 심화)

  - 일-돌봄 병행을 위한 제도 여건 미비 및 실제 활용의 
어려움

  - 돌봄 공백 지속으로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노동자 
5명 중 4명 이상이 자녀 돌봄을 위한 사직 고려

∙ 코로나19 발생 초기 자녀 돌봄 변화: 긴급돌봄 활용보
다 집에서 직접 돌봄 비중 증가

임아리･
문혜린

(2021)6)

∙ 4~7세 미취학 자녀의 주
양육자인 기혼여성 6명

심층면접

∙ 가정 내 돌봄에만 의존하는 현실
  - 퇴근 없이 이어지는 자녀 돌봄, 늘어난 가사, 가정 

내에서 자녀의 친구와 교사 역할까지 감당
∙ 가족 중심의 대체 돌봄: 조부모, 배우자
∙ 자녀 돌봄의 주책임이 여성에게 집중

최윤경
(2020)7)

∙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
녀를 둔 양육자 564명

설문조사

∙ 코로나19 발생 초기, 유아 자녀를 둔 가구에서 기관 
이용 비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비율이 20% 이상 증가함

∙ 감염 위험 상황과 휴원 기간에 자녀 양육 전반에 도움이 
되는 항목: 부모직접돌봄, 아동수당 추가지원

최윤경 외
(2021)8)

∙ 만 0~9세 자녀를 양육하
는 부 또는 모 1,000명

설문조사

∙ 자녀 돌봄 비용 및 사교육비 지출 증가
∙ 돌봄 공백(자녀 혼자/자녀끼리 있음, 아픈 데 돌봐줄 

사람이 없음 등) 발생
∙ 자녀의 식사/끼니 문제 

최효미
(2021)9)

∙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 
  - 2018년: 2,298명
  - 2019년: 2,334명
  - 2020년: 2,367명

설문조사

∙ 코로나19 발생 전후 비교에서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양상을 보임

  - 가구소득 대비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비율(2020년 
조사):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299만원 이하)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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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초기 영유아 가정에서의 양육환경 변화를 다룬 선행연구를 통해 

팬데믹 상황에서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돌봄 공백 및 여성의 

자녀 돌봄 부담도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자녀의 영양상태 부실, 부모의 신

체적･정신적 소진 및 양육스트레스의 증가는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기에 영유아 가정을 지원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아교육･보육과 돌봄서비스의 변화

팬데믹 이후 유아교육과 보육, 돌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서는 방역과 함께 유아기의 발달 특성으로 인해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조금 더 먼 

미래에도 도입이 될지 불투명한 원격교육이 도입되었다. 원격교육 도입과 함께 유

아기 특성상 성인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최근 육아 및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정부 

책임의 정책으로 기관에 쏠려 있던 교육과 보육 및 돌봄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가정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부모의 양육과 교육역량 또한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본 절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시작된 이래 정부의 유치원과 어린

이집 관련 정책과 지원,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에서의 대응과 어려움, 코로나19 상

황으로 어쩔 수 없이 도입된 원격교육을 중심으로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상황

2020년은 2019년 7월 고시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처음 적용되는 해였다. 

그러나 2020년초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되면서 놀이 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

정」 운영은 난항을 겪게 되었다. 2020년 코로나19 초기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

집 휴원을 통한 집단 감염 방지 정책과 더불어 가정내 양육이 어려운 경우 돌봄공

백 방지를 위한 긴급돌봄을 제공하였다(최윤경, 2020. 4: 1).

유치원은 2020년 코로나로 5차례에 걸쳐 개학을 연기하였고, 결국 5월말에야 

겨우 개학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급하게 유치원에서의 원격교육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EBS를 통해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누리과정 포털인 i-누리를 통해 원격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또한 개정 누리과정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놀이꾸러미 중심의 유아를 위한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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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시도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사이트를 개설하여 원격교육 콘텐츠 제공 등 유치원 

현장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서의 대응이라 모든 조치

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유치원 현장은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서 방역과 함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어린이집 등 대응요령’을 배포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 1. 28). 코

로나19 초기 어린이집 또한 장기간 휴원을 하였고 상황에 따라 등원과 휴원을 반

복하면서 긴급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다. 긴급 보육율은 2020년 2월 

27일 10.0%에서 5월 29일 72.9%로 늘어났다(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0. 

5. 29: 2). 어린이집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으나, 긴급보육으로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낮아진 상태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더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하기도 하였다(김은영, 구자연, 김혜진, 차기주, 2020; 

김은영, 구자연, 김혜진, 전홍주, 최명희, 2021). 

한편 정부에서는 장기간 휴원으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록 인원이 줄어들

면서 기관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기준 인원에 미달하더라도 보육료 지원을 지

속하거나 교육비 결손분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대응이나 지

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기관의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임으로써 격차가 있

었으며, 취약아동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윤경, 박원순, 최

운경, 안현미, 2020: 4-5). 

2)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코로나19 대응 및 어려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유치원에서는 방역과 함께 원격교육을 병행하였다. 이 과

정에서 교사들은 업무과중과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

고하고 있다. 서울의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시행착오,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딜레마, 방역 여건 마련에 따른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황예원, 김낙흥, 2021: 321).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치원 현장에서는 수업 운영의 

동반자로 양육자 지원하기, 교사 공동체로 수업 어려움 극복하기, 급성장한 미디어 

활용 능력을 업무에 적용하기, 미래교육을 적극 활용하려는 마인드로 변화하기, 부

모의 요구 절충점 찾기를 경험하였다(서혜정, 정하나, 2021: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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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관리책임자 지정과 감염예방교육 실

시, 마스크 착용과 환기 및 소독 등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건강상태 체크 등 다양

한 측면에서 대응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박영아, 조미현, 

2020: 1).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이해나 협조 부족, 보육교사의 업무가

중, 격리공간 부족, 방역지침 적용의 현실적 어려움이 보고되었다(박영아, 조미현, 

2020: 145, 최은영, 김아름, 이민경, 2017).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코로나로 인해 고용 불안, 감염 우려, 공포, 두려움, 

걱정, 속상함, 스트레스, 예민함 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혜, 이복

군, 2021: 141, 임숙경, 이대균, 2021: 295, 최예린, 2020: 253). 코로나 초기 

심리정서적 불안이나 우울, 스트레스 등은 교사보다 원장이 더 높고, 유치원 교원

에 비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최윤경, 2020: 18).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고무적인 것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휴원 기간 동

안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3.51/5점 척도)는 사실이

다(최윤경, 2020. 4: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휴원 중 

명확하고 신속한 정부 지침, 감염병 상황에서의 국가 지원과 예방대책, 교사 대 유

아 비율 조절, 돌봄 운영 및 원격수업과 등원 수업 병행을 위한 보조인력 등을 요

구하였다(유정인, 이민영, 김경철, 2021: 249, 임숙경, 이대균, 2021: 295, 최은

지, 권미량, 2021: 189). 

3)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원격교육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유아교육현장에 원격교육이 시행되었

다. 원격교육은 주로 유치원에서 시도되었고, 어린이집은 원격교육을 시행하는 경

우가 드물었다. 유치원은 법상 학교로 수업일수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일수 인정이 중요하였고, 이를 위해 유치원의 원격교육의 근거를 마련

하였으며, 등원하지 못하는 유아들의 수업일수를 초중등과 같이 원격교육으로 대

체했다. 2020년에 조사한 연구결과(박영숙, 김낙흥, 신미영, 2021: 225)에 의하

면, 조사대상 유치원의 86.7%가 원격교육을 시행했고, 대부분 놀이꾸러미 배송과 

영상콘텐츠 제공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교육내용으로는 미술활동, 기본생활습관 

및 안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원격교육의 어려움으로는 ‘놀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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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교육활동 진행의 어려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박영숙 외, 2021: 241). 

이는 코로나 상황이 유아교육현장에서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실천하는 것

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들은 어쩔 수 없

는 선택, 유아와 교사에게 긍정적 영향, 원활하지 않은 교류, 교사와 부모의 부담과 

책임, 유아에게 부적절한 시도, 처음 경험하는 일, 시대의 변화, 비대면 수업의 양

면성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하민경, 김은정, 2021). 이러한 상황에서 유아교육현장

에서는 정서적 지원, 다양한 콘텐츠나 인력 등의 교육적 지원, 장비나 플랫폼 등의 

물리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유정인 외, 2021: 249, 이미나, 2021: 1830).

한편 유아교사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서 동영상 매체를 활

용하면서, 예비교사교육에서 미래를 대비한 교사양성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유아 

주도의 수업 재구성 능력, 모의수업을 통한 비대면 수업 능력 함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정하나, 서혜정, 2021: 144). 또한 원격수업 실행은 교사 경력, 디지털 

인프라, 원장리더십, 교사의 전문성 개발과 변화지향성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이수연, 홍지인, 2021: 247), 질 높은 원격교육 실행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을 알 수 있다.

사실 주의집중 시간도 짧고 구체적인 사물을 오감으로 느끼고 탐색하면서 발달

하는 유아들의 특성상 비대면 수업은 몇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교사들이나 부모들

에게 어려움이나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수업이나 원격교

육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업의 결손을 보완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한다는 관점에

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기도 한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원격교육을 하면서 유

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가정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관과 가정의 연계를 강화

하고 유아의 발달과 학습을 위해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원격교육은 기관이나 설립유형에 따라 운영의 격차가 발생함으로 인해 유

치원과 어린이집 간, 설립유형에 따른 교육의 질적 격차를 유발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성큼 다가와 유치원과 어린이집

의 교육과 보육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같은 상황에서 기관의 인프라나 지원, 교사 

개인의 역량, 가정의 상황이나 부모 역량에 따라 교육의 편차는 컸던 것으로 보인

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활동범위 축소와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유아의 신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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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사회, 정서 발달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만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이를 보

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향후 반복될 유사한 상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

기 위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유아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

부의 선도적인 정책지원과 함께 교육의 질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교사양성교육

과정과 교사 현직교육을 통해 교사들의 관련 역량 제고가 요구된다. 

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 일상 및 발달 변화 

영유아는 재난이 가져오는 심리적인 손상의 피해도 크고, 재난을 회복하기 위한 

내적 자원도 매우 부족한 편으로(이윤주, 2004), 재난 자체가 주는 직접적인 피해

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부모의 돌봄에 의존함에 따라 이차적인 

피해까지 입는다(강희주, 구슬이, 윤은영, 정익중, 2021). 본 절에서는 한정적이기

는 하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행된 영유아 대상 연구를 중심으로 팬데믹이 영

유아 발달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의 일상 변화 

영유아는 하루 일과, 식단, 수면 습관, 욕구와 공포를 체험하는 상황 등 삶의 모든 

측면에서 성인과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재난 상황에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취약성을 극대화한다(Bullock, Haddow., & Coppola, 2017). 배은정(2021)은 코

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 일부 유아의 취침, 기상 시간대에 변화가 있었고, 수면과 

숙면을 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인스턴트식품 이용 정도도 더 빈번해진 것

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증

가시키기도 했는데, 양육스트레스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유아의 수면의 질이 

감소하였을 경우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잠드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숙면

을 취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밝히고 있다(배은정, 박경자, 2021).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영유아가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유아의 미디어 노출 위험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으며, 바깥 활동이 제한되어 신체 활동량이 급감하면서 건강 문제가 야

기되고 있다(최아라, 2020). 최혜영, 유준호, 권수정, 장경은(2021)에 의하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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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영유아의 놀이 경험도 변화했는데, 놀이 그룹의 규모와 

놀잇감도 축소되고, 정적인 놀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내에서는 신체접촉

이 덜한 놀이가 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권진아, 김지연(2021)도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조사된 도남희, 이재희, 예한나(2019)의 유아 생활실태 연구와 비교하여 코

로나19 시기 유아의 실내 놀이시간은 증가하고, 실외 놀이시간은 감소하였으며, 

재택근무 일수가 많을수록 자녀와의 평일 놀이시간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아동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코로나19 발생 이

후 아동의 좌식 활동이 증가하고, 신체활동이 감소하였다고(Dunton, Do, & 

Wang, 2020) 보고한 바 있으며, Moore 등(2020)은 대부분 아동이 코로나19 기

간 중 신체활동 수준은 낮아지고, 실외활동 시간은 줄어든 반면, 미디어 사용시간

을 포함한 좌식활동 시간은 늘어났다고 보고하였다. 

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보육 현장의 물리적 환경의 재구

성 및 장기적인 가정 양육으로 인해 영유아의 일상생활 경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

는데, 보육 현장에서는 교사 및 또래와의 밀접 접촉 등이 제한되어서 발달적 자극

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경험 제공하기가 어려워졌고, 언어 사용이 미숙한 영유아들

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스크 착용과 물리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타인의 표정을 보지 못하거나 신체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 

및 사회성 발달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최혜영, 유준호, 권수정, 

장경은, 2021).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울감과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일명 ‘코로나 블루’현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한 아동들이 부모의 부

정적인 정서에 역으로 영향을 받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정익중, 이수진, 강희주, 

2020)는 지적도 있다. 재난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가중된 부모가 자녀에게 부정적

인 정서적 반응을 보이거나 심하게는 학대를 가할 수 있는데(조숙인, 2020), 팬데

믹 이후 부모들의 정신건강 악화에 따라 자녀를 대하는 태도 또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Patrick et al., 2020).

중국 우한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퍼져나간 시점에서 유럽 소아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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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유럽 국가 소아과 협회 연합(The European Paediatric Association–

Union of National European Paediatric Societies and Associations, 

EPA-UNEPSA)의 ‘감염병에 대한 아동행동과 정서반응’ 연구결과, 아동들이 성인

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자체에 대해서는 덜 취약하지만 심리적 문제와 문제행동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감염 확산 지역 중심으로 보호 격리 상태에 있게 

된 아동들에게서 집착, 산만함, 짜증과 과민함, 감염병과 친척의 건강을 묻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악몽을 포함한 불면증, 식욕 부진, 신체적 불편함, 불안과 부주의, 집

착, 분리 문제가 주요 문제였으며, 만 3-6세의 영유아의 경우 가족이 감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집착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났다(Jiao et al., 2020).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들의 행동 변화에 관한 국외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때문에 바깥 놀이와 또래와 놀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제한된 놀이 경험은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Sama et al., 2021). 

영유아들이 경험하는 제한된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 발달에 부적절한 환경으로, 정서

적 고통, 공포와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Shah, Mann, Singh, 

Bangar, & Kulkarni, 2020). 또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하여 영유아는 달라진 환경

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영유아가 짜증과 답답함을 호소하며, 부모의 부정적 양육과 갈등 증가는 영유아에게 

슬픔과 죄책감 같은 부정적 정서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조숙인, 2020).

상기한 바를 종합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은 영유아의 전반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일상의 변화는 수면, 식습관의 

변화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영유아 시기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영유아가 가정에 머무는 시간의 증가는 놀이시간의 감소, 신체활동의 급감으로 나타

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코로나 블루’ 현상의 가속화는 양육자의 

스트레스로 나타나고, 이는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제한

된 환경에서의 놀이 경험 또한 영유아의 정신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다수의 보고

들이 있다(부록3 참조). 이와 같이 팬데믹으로 인한 영유아 시기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신체발달, 정서발달에 국한되어 있으며, 영유아를 직접 대상으

로 데이터를 수집한 연구들은 부재한 상황으로 팬데믹의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요

인, 이로 인해 발생되는 격차들에 대한 증거 기반의 자료들이 축적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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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처별 발달 및 학습 지원 관련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정책

가. 교육부

1) 유아･초등 대상 발달 및 학습 지원

코로나19 이후 아동의 발달과 학습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

아를 대상으로는 원격수업의 물적･인적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유아･놀이중심 놀이

꾸러미를 활용한 원격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였으며, ‘배움･채움･키움･돌봄의 

해’ 운영 사업을 통해 학습결손의 보충과 상담을 위해 읽기, 쓰기, 수학, 기초연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였다.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는 보다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는데, 초등 1~2학년

수업 자료 개발･보급하여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 운영사례가 확산되도록 지원하

였다. 또한 원격수업의 물적･인적 기반 지원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생이 자기주도

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 기반의 영어, 국어 콘텐츠 제공하였으며, 과밀

학급의 밀집도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기간제 교원을 기초학력 학력수업

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표 Ⅱ-2-1> 유아･초등 대상 발달 및 학습 지원 사업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원격수업의 
물적･인적 기반 지원 

강화 – 
유아 맞춤형 콘텐츠

- 유아의 발달 특성 및 유아･놀이 중심 누리과
정을 반영한 실물자료 중심의 놀이꾸러미를 
활용한 원격교육 자료 개발･보급

- 누리과정포털(i-nuri)에 다양한 유형의 활
동･놀이를 포함한 원격수업 콘텐츠 지속 
개발･발굴 및 공유

유아
놀이꾸러미 24세트,
교사지원 디지털자료 

제공

‘배움･채움･
키움･돌봄의 해’ 

운영
- 개학 전 새학년 

준비 지원

- 기초학력, 학습결손 보충 및 상담을 위해 
한글 읽기･쓰기, 수학 기초연산 등을 지원
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유아, 학생

EBS 콘텐츠, 맞춤형 
한글교육 자료, 

인공지능 기반 수학 
콘텐츠 제공

초등 1~2학년
수업 자료 개발･보급

- 학습발달단계, 학습 도움도를 고려한 다양
한 형태의 원격수업 운영사례가 확산되도
록 지원

- 스마트기기 보유 여부에 따라 기기를 대여
하여 실시간 쌍방향 수업 여건을 조성, 
놀이･활동 중심의 수업 자료 개발･보급

초등 1~2학년

비대면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자료

(총 320종),
영역별 특화된 

보드게임
(총 1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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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2021. 1. 28).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p. 4, 20, 22, pp. 
24-26. p. 27.

2) 교육부･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2021. 2. 19).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
나 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4판). p. 41.

3)  보도자료(2020. 6. 1). 한 달 더 데이터요금 부담 없이 온라인 학습하세요!. p. 1.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원격수업의 
물적･인적 기반 지원 
강화 – 인공지능(AI) 

콘텐츠 제공

- 초등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
도록 상호작용 기반의 영어 및 국어 콘텐츠 
제공

- 학생별 학습이력 등 개별 데이터를 축적하
여 발음교정서비스 제공, 맞춤도서 추천 
등 개인별 맞춤형 학습 지원

초등 1~2학년 -

‘배움･채움･
키움･돌봄의 해’ 

운영
- [배움] 충분한 

보충지도･학습 
환경 조성

- 과밀학급의 밀집도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
로 지원한 기간제 교원을 기초학력 학력수
업에 활용

초등 1~3학년
한글 교수･학습자료 및 

인력 지원

데이터요금 무과금
(제로레이팅)

-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진 ‘20년 4월부터 
6월 말까지 데이터요금 부담 없이 EBS 
등 주요 교육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요금 지원

학생 전체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 

무료 지원

학습격차 완화 - 
맞춤형 학습 지원

- 학생 간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방학 중･방
과 후 학습 지원 및 맞춤형 콘텐츠 제공

- 기초학력 진단･학습 콘텐츠 확대
학생 -

‘배움･채움･
키움･돌봄의 해’ 

운영
- [배움] 체계적인 

기초학력 
지원기반 마련

- 국가-시도-학교의 기초학력의 지원 연계
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수준의 전담기관인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

- 학교와 가정에서 기초학력 진단학습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
템과 연계된 「배･이･스･캠프」 확대

학생

진단도구 및 
온･오프라인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배움･채움･
키움･돌봄의 해’ 

운영
- [배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대면(소인수), 쌍방향 원격, 대면･비대면 
방식 등 효과적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방식 적용

- 학교급별 특성 및 학생의 관심도를 반영하
여 학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예･체능 
프로그램 등 운영

학생
프로그램 운영 방식 

적용, 교과별 프로그램 
제공

학습격차 완화 – 
취약계층 지원

- 다문화학생 한국어교육, 장애학생 장애유
형별 콘텐츠 지원 및 학업중단학생 EBS 
활용 학력취득기회 확대

취약계층 학생 -

‘배움･채움･
키움･돌봄의 해’ 

운영
- [채움] 정서 지원 

강화

- 전문가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정신건강 
거점센터’ 신설(17개) 및 전문상담가(교
사) 대면･비대면 상담 실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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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학생 대상의 한시적인 지원도 있었는데, 온라인 개학이 이루어진 ‘20년 4

월부터 6월 말까지 데이터요금 부담 없이 EBS 등 주요 교육 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요금 지원하고, 국가-시도-학교의 기초학력의 지원 연계

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수준의 전담기관인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하였으며, 

‘배움･채움･키움･돌봄의 해’ 사업을 통해 학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예･체능 프로

그램 등을 운영하였다. 또한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다문화학생 한국어교육, 장애

학생 장애유형별 콘텐츠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학생을 포함한 교직원, 학부모를 대

상으로 전문가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정신건강 거점센터’ 신설(17개) 및 전문상

담가(교사) 대면･비대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 유아･초등 대상 돌봄지원

긴급돌봄을 필요로 하는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긴급돌봄을 운영하였으며, ‘배움･채움･키움･돌봄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시도별 

수요 맞춤형 돌봄을 운영하고, 지자체-학교 협력돌봄(학교돌봄터 사업)을 도입

(‘21. 9)하고, 초등 돌봄교실과 마을 돌봄기관을 확충하였다. 

<표 Ⅱ-2-2> 영유아･초등 대상 돌봄지원 사업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긴급돌봄 지원
- 돌봄 필요학생을 대상으로 유치원･초등

돌봄 제공
-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긴급돌봄 운영

유아, 초등학생 -

‘배움･채움･
키움･돌봄의 해’ 

운영
- [돌봄] 돌봄 

확대･내실화

- (유치원) 방과후과정 학급 및 참여대상 
유아 확대, 운영 시간 다양화를 통해 시
도별 수요 맞춤형 돌봄 운영

- (초등) 지자체-학교 협력돌봄(학교돌봄
터 사업) 도입(‘21. 9), 초등돌봄교실 및 
마을돌봄기관 확충, 「정부24」와 연계한 
원스톱 돌봄 신청 시스템 전면 개통
(’21. 9)

유아, 초등학생
참여대상 및 운영 

시간 확대,
기관 확충

자료: 1) 교육부 보도자료(2020. 2. 28).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긴급돌봄은 필요한 학생들에게 안전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p. 1.
2) 교육부･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2021. 1. 28).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p. 5,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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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건복지부

1) 아동 대상 발달지원

보건복지부는 아동 대상 발달지원 사업으로 드림스타트의 마음방역 심리지원 사

업을 통해 심리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기관의 치료를 지원하고, 초등돌

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양･식

생활 체험교육,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 등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표 Ⅱ-2-3> 아동 대상 발달지원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드림스타트 
마음방역 심리지원

- 자가 심리진단을 통해 불안･우울 증상 
등을 파악 

- 심리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전문
기관의 치료를 지원

드림스타트에서 
사례관리 
대상자, 

0~만12세 
취약계층 아동

아동 1인 120만원 
지원

건강한 돌봄놀이터
(아동비만예방사업)

- 건강한 아동기 성장환경 조성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신체활동 증가 
등 건강생활습관 정착 및 아동비만예방 
실현

- 영양･식생활 체험교육, 놀이형 신체활
동 프로그램 제공 등을 수행하는 지역
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

초등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영양･식생활 
체험교육 프로그램,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비만도 및 
건강습관 평가

자료: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8. 28).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마음건강 지원 “코로나19 스트레스도 
함께 이겨내요!”. pp. 1-3.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 6. 16). 아삭아삭, 폴짝폴짝 “건강한 돌봄놀이터” 코로나19 속에서도 아동 비만 
예방에 효과. pp. 1-2, p. 4.

2) 아동 대상 돌봄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을 수급받고 있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호자가 사용하는 카드에 아동 돌봄쿠폰(돌봄포인트)을 지원하였으며, 전국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하도록 비용을 지원하였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존 돌봄서비

스로 해결이 불가한 돌봄 공백에 대해 돌봄 인력 등 지원하여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

공하였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지내며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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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감염병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국 시설 대상으로 기능보강사업 실시

하기도 하였다. 

<표 Ⅱ-2-4> 아동 대상 돌봄지원

자료: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4. 13). 아동돌봄쿠폰 관련 주요 질의답변. p. 12, p. 14, p. 18.
2)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 2. 18). 어린이집･유치원, 코로나19 안전돌봄 지원. p. 1.
3)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 4. 13).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오늘 약 177만 명의 

보호자에게 지급. 
4)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0. 5. 21).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아동생활시설 환경 개선. p. 1.
5)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2. 1. 26). 코로나19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한 2022년 긴급돌봄 사업 시행. p. 4. 

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이용시간과 이용요금

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였고, 코로나19 현장의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만12세 이하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시

간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였다. 코로나19와 가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

회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지원

하였으며, 지역 단위에서 돌봄과 교육･상담 등의 가족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 공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아동돌봄쿠폰

-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 ‘20년 3월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은 아
동이 있는 보호자가 사용하는 카드에 아
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지원

아동수당 
수급 아동

(만 7세 미만)

아동 1인 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지급

안전돌봄 지원

-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감염병 예방을 위
한 안전돌봄 지원

-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구입
하도록 지원금 지원

전국 
어린이집

 예비비 65억 6200만 
원 투입

2022년 긴급돌봄 
사업

- 코로나19 등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이 
불가한 돌봄 공백에 대해 돌봄 인력 등 
지원하여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

기능보강사업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지내며 코로나19, 여름철 감염
병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국 시설 
대상으로 기능보강사업 실시

전국 
아동복지시설

116억 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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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 교류와 소통 공간 역할을 하는 ‘가족센터’ 건립･확대 하였다. 또한 취약가족

을 대상으로 취약･위기가족 ‘통합사례관리 지원기관’을 확대하였다. 

<표 Ⅱ-2-5> 영유아･초등저학년 돌봄지원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아이돌
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
해 이용시간과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
원 비율 확대

- ‘20년 9월 2일부터 연말까지

아이돌봄서비
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시간) 720시간
→840시간

- (지원비율) 종일제 
가형 80%→85, 시
간제 나형 55%→
60%

코로나19 
아이돌봄서비스 

특례지원

- 코로나19 현장의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
들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한시적 확대

만12세 이하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60~90%까지 확대
- 24시간 서비스 지원

돌봄공동체 활동
-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

을 메우고 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
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지원

시범사업으로 
10개 지역의 
33개 활동 

지원

-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 이웃 간 돌봄 품앗이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공동육아
나눔터

- 268개소(‘20년) → 
332개소(’21년)

지역 중심의 
가족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 지역 단위에서 돌봄과 교육･상담 등의 
가족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 공동체 교
류와 소통 공간 역할을 하는 ‘가족센터’ 
건립

가족센터

- 62개소 신규 (‘20
년)→ 추가26개소 
(’21년)

- 365억원(‘20년)→
456억원(’21년)

취약･위기가족 
‘통합사례관리 
지원기관’ 확대

- 상담, 교육,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 지원기관’ 확대

- 가정방문 지원 강화
취약 가족

- 79개소(‘20년)→
88개소(’21년)

자료: 1)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9. 4).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한다 pp. 
1-2.

2)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0. 9. 15). 코로나19와 가족 변화에 대응해 지역사회 돌봄 강화한다. pp. 2-3.
3)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 2. 23). 코로나19 의료진, 방역인력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pp. 1-2.
4)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21. 10. 13). 코로나 방역인력 등 5.4만가구 긴급돌봄 지원, 여가부 적극행정 선보여. 

pp. 1-2.

발달 및 학습 지원과 관련된 중앙 부처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정책은 교육부 

차원에서는 원격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 학습결손 보완을 위한 콘텐츠 제작, 원격

교육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데이터 요금 지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콘

텐츠 지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드림스타트의 마음방역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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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업,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신체놀이 프로그램 등 건강

회복 프로그램 등 발달 및 학습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외에도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모두 돌봄 공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는데, 

교육부는 긴급돌봄을 확대 운영, 시도별 맞춤형 돌봄 운영, 학교돌봄 사업을 추진

하였다. 보건복지부 또한 돌봄쿠폰, 방역물품 지원, 취약계층 대상의 긴급돌봄 서

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였다. 여성가족부도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시간과 이용요금 

정부 지원 확대, 양육공백 가정에 한시적으로 시간 지원 확대, 돌봄 친화적 지역사

회 조성 등을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이 외에도 시도 및 시도 교육청별로 발달 및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들

을 수행하고 있다(부록3 참조). 





0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의 변화

02 코로나19 이후 교실 환경 및 교육과정 운영 변화

03 코로나19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우려

04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의 변화

05 소결

III
심층분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관, 

가정, 영유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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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심층분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관, 

가정, 영유아의 변화

본 장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감), 교사, 부모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

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측면에서의 변화, 교실의 물리적 환경과 교육과정 운

영 측면의 변화, 부모의 인식, 영유아의 전반적인 일상과, 발달의 변화에 대해 심층 

면담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의 변화

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의 변화와 어려움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수의 영유아와 성인이 함께 지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에서는 방역관리가 강화되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은 정부의 지침을 지키면

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관리를 철저히 했다는 거 모든 어린이집을 그렇게 하셨겠지만 저

희도 그렇게 했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방역 점검만 따로 집중적으로 받아

봤고 그리고 이 방역 관련해서는 이제 영유아나 교직원 대상으로 해서 감염병 예방 교육 그

걸 또 철저히 했다는 거 손 씻기 마스크 쓰기 같은 것들 있었어요. (D어린이집 원장, 

2022.06.08)

2020년에 이제 법대로 했으니까 방역 지침 내려온 대로. 학사 운영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해서 공립보다 더한 사립이다 이렇게 이제 부모들이 얘기를 했죠. (A유치원 원장, 

2022.05.18)

방역 부분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중략) 저희 부모님들이 원장님 너무 세게 하는 너무 

관리를 너무 그렇게 세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략) 명절 때도 빵빵 터지더라고요 한 명이 터지면 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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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공지를 해야 되니까 이게 늦게 공지하면 또 안 되니까 빨리 어머님들이 대처하시게 뜨자

마자 아침에 6시에 공지 올리고 밤 12시에 공지 올리고 검사 결과가 나면 빨리 계속 전화

가 오는 거예요. 지금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저 보내야 돼요 애 보내야 돼요 안 보내면 지금 

저 따로 맡아줄 데가 없어요. 이러시니까 저희도 막 밤 새벽이든 언제든 계속 공지로 누가 

추가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다. 음성입니다. 어머님들 다 검사해 주세요. 지금 당

장 다 데려가서 병원 가주세요. (C어린이집 원장, 2022.06.03)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반을 운영하는 방식에 변

화를 주기도 하였다. 기관에서는 다양한 집단이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 유아의 하

원 시간을 고려하여 반 구성을 달리하거나 통합 운영을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교육과정반과 방과후과정반을 따로 구성했어요. 연령별로 따로. 그러니까 두 반이면 이 반

은 교육과정반 이 반은 방과후과정 늦게 가는. 반 배정을 이렇게 한 이유가 주로 방과후에

서 걸렸잖아요. 그래서 방과후 애들이 걸리니까 교육과정 아이들이 피해를 보겠는 거예요. 

(중략) 그랬는데 정말로 만3세가 두 반인데 교육과정만 하는 아이들이 정말 한 동안 한 명

도 안 나왔어요. (A유치원 원장, 2022.05.18)

80% 이상 계속 아이들이 등원을 했고 동일하게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섞이면 또 

이게 또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합은 최대한 자제를 했고요. 근데 아침에 등원하는 

아이들이 통합을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 오후에 연장반

에서 저희가 또 야간 연장반이 있다 보니까 야간 연장반 아이들은 어차피 합쳐져야 되잖아

요. 그 부분 말고는 웬만하면 통합은 안 하려고 노력을 했고. (C어린이집 원장, 

2022.06.03)

2) 비대면 교육/행사로의 변화

코로나19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비대면 교육과 행사라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

켰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줌을 활용하거나 동영상 제작을 통해 신입원아 오

리엔테이션과 졸업식을 진행하고 있다. 

부모 대상으로 이 비대면 교육을 했다는 거는 이제 저희가 20년 신입 OT부터 사실은 시작

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 집합으로 저희가 OT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줌을 이

제 활용을 해서 시작을 했었고. (중략) 부모님들하고 같이 했던 거는 졸업식은 교실에는 못 

들어오시고요. 저희 이제 창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창문에서 매달리셔가지고 보시고 그

렇게 하셨어요. 다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카페에 올리고 해서 보실 수 있게 또 참여 못하신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행사를 저희는 다 녹화를 해가지고 카페에 올려가지고 이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했어요. (D어린이집 원장,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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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에 요구가 있었죠. 엄마들 오겠다고. 요거가 2월에 심했는데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단호하게 아이들이 가장 우선이다. 그리고 그냥 엄마들은 졸업을 하고 졸업식 참석했다가 

걸린 사람이 와서 이따가 가버리면 우리 교사들이 걸렸어 그럼 그 다음 아이들은 어떡할 거

야. 그래서 그냥 나만 생각하지 말자고 아이들을 생각해서 어머님들이 조금만 양보하시라고 

우리가 영상 잘 만들어서 보내드리겠다고 동영상도 찍어서 보내드리겠다고. (A유치원 원장, 

2022.05.18)

3) 기관 설립유형별 특성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

사립유치원의 경우,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유치원 경영 측면에서 재정

적 어려움이 있었다. 면담에 참여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개학이 계속 미뤄지

면서 채용한 교사들의 인건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컸다고 호소하였다.

개학이 계속 늦어졌었죠. 3월 27일 하겠다 했다가 이제 5월로 또 그게 가서 5월 2일로 이

렇게 연기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사립은 학부모가 낸 수업료로 

유치원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경영은 그동안 안 하니까 그렇지만 그래

도 기본적인 것들은 들어가야 되니까 재정적인 것이 가장 문제였어요. 교사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1년을 채용을 해놨는데 이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상황이 아니니까 인건비를 나가야 

되나 이걸 어떡하지 이제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이 됐었죠. (중략) 이게 이제 어느 정

도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앞으로 답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 갖고 우리가 

우왕좌왕 했었어요. (A유치원 원장, 2022.05.18)

맞벌이 가구 자녀가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는 기관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

생하는 상황에서도 임시 휴원을 제대로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저희가 국공립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국공립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까 또 맞벌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략) 코로나가 확산이 되다보니까 아이들이 

한 반의 아이들이 갑자기 너무 많은 아이들이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희 

한 반에 3명 4명 이렇게 가족 감염까지 하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보니까 이제 구

청하고 저희가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임시 휴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임시 휴원하기로 확정을 하고 부모님들께 구청에서 주신 공문 안내해서 

했더니 이제 어떤 어머님이 구청에 민원을 넣은 거죠. 휴원을 하면 나는 어떡하나 난 당장 

애를 보낼 수가 없다. (중략) 그때 임시 휴원 기간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일시 

보육으로 진행하되 대신에 코로나 검사하고 등원하는 걸로 그렇게 조절을 한 적도 있어요. 

(C어린이집 원장,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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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정연계의 어려움 및 요구

1) 감염병 확산 예방과 원아 이탈 방지 간의 딜레마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은 감염병 확산 예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감염 확산의 위

험이 있는 부모의 요구를 조율하는 게 어려웠다고 토로하였다. 특별활동 외부 강사 

출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던 단계에서 상주하는 내국인 영어 교사가 있는 사립

유치원으로 원아가 다수 이탈한 어린이집도 있었다. 수요자 맞춤형으로 방과후과

정을 진행했던 유치원에서는 부모에게 동의서를 미리 받기도 하였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강사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못했는데 유치원에는 상주 교

사가 있다. 그렇죠 사립유치원에는 원어민이라든가 또 아니면 상주하는 내국인 영어 교사 

전담 교사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한 10월 말 정도 20년 10월 말 정도에 아주 우르르 빠졌

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대응 지침을 준수를 해야 되고 거리두기 또 특별활동 

외부 강사 출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또 부모님들이 그게 원하신다고 해

서 저희가 또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고... (D어린이집 원장, 2022.06.08)

수요자 맞춤형으로 하니까. (중략) 무심하게 하면 다른 기관으로 옮겨갈 수가 있거든 언제든

지 그렇기 때문에 사립에서는 무심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아이를 관리를 해줘

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조금 뭐가 변화가 있으면 바로 문자해서 바로 바로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안내를 계속 해주고. 돌봄으로 보내야 될 때는 코로나 상황이 여기에서 감

염이 됐어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어요. (중략) 직장 다니는 

엄마는 어쩔 수 없으니까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돌봄 엄마들한테도 그 동의서를 

다 받았어요. (A유치원 원장, 2022.05.18)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현장학습과 특별활동에 대한 

부모의 요구가 증가하였다. 같은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들 간에도 감염 위험이 있는 

현장학습이나 특별활동 시행에 대한 의견이 갈리기도 하였다.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그때는 맞아 당연히 견학 안 가는 거고 현장학습 안 가는 거고 

당연히 안 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해가 약간 거듭되면서 그래도 좀 했으면 좋겠는

데 이제 이런 요구들이. (중략) 선생님 이제 견학 좀 가면 안 될까요. 다른 데 이제 2학기 

때 계획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저희는 걸린 아이가 없었음에

도 불구하고 그럼 더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한편으로 어머님이 어떤 어머님이 그래도 가지 

않아야 된다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쯤 되면 이제 가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제 이런 의

견들이 좀 있긴 있으셨어요. 행사 같은 경우에서는요. (A유치원 원장,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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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실질적으로 어머님들이 거의 많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들어드릴 수 없는 것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현장학습

을 갔으면 좋겠다. 밖에 좀 아이들이 나가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근데 지침상 

저희는 할 수 없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C어린이집 원장, 2022.06.03)

특별활동 부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았어요. 특히 20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일부 부모님

들은 저를 붙잡고 원장님 아이들이 심심해하는데 특별활동 언제 시작하나요. 그런 질문 굉

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D어린이집 원장, 2022.06.08)

2) 가정연계를 위한 놀이 꾸러미 활용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가정연계 교육을 위해 꾸러미 배

부를 하였다. 꾸러미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놀이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우리 매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보냈어요. 이런 것 갖고 놀이를 할 수 

있게. 이런 매체들을 이렇게 포장해서 어떻게 어떻게 놀라고 이런 것들 다 포장해서 재료를 

넣어 엄마들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A유치원 원장, 2022.05.18)

20년에는 이제 놀이 꾸러미를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이제 가정교육 하는 또 아이

들이 거의 절반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에 사용했던 교사가 이제 아이들하

고 사용했던 교재를 매월 말에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손잡고 오시라고 해서 놀이꾸러

미 배부를 했었고. (중략) 5세 프로그램으로 저희 어린이집 특성화 프로그램 하는 게 또 바

른 식생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놀이 꾸러미와 동시에 식자재 꾸러미 만들어 가

지고 코로나19 극복 꾸러미 만들어 가지고 또 배부해서 가족 밥상 컨테스트 인증샷 이렇게 

올리시면 시상식도 하고. (중략) 부모님들 반응도 좋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연계는 좀 지속적

으로 했었죠. (D어린이집 원장, 2022.06.08)

꾸러미 활용에 대해 부모의 반응이 좋았던 어린이집도 있었지만 부모-자녀가 함

께하는 놀이재료보다 아이 혼자 놀 수 있는 놀잇감을 원하는 요구가 많았던 어린이

집도 있었다.

저희는 어머님들한테 수요 조사를 했더니 뭔가 이렇게 엄마랑 같이 만들 수 있는 건 안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혼자 놀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고. (중략) 저희 자가격리 

들어가는 기간 이럴 때도 보냈으니까 그럴 때 엄마도 아프고 다 아픈데 만들기를 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아이가 혼자 놀 수 있는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놀잇감 위주로 저희는 보내드렸어요. (C어린이집 원장,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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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실 환경 및 교육과정 운영 변화

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의 변화

1) 교실 환경의 폐쇄적 변화

2020년 3월부터 개정 누리과정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물

리적 환경이 오히려 폐쇄적으로 변화한 경우가 있었다. 자유놀이를 강조하는 개정 

누리과정으로 인해 교실공간의 구분을 없앴지만, 코로나로 인한 방역을 위해 넓어

진 공간에 놀이와 급간식을 위한 개인책상을 배치하고 가림막으로 막을 수밖에 없

는 상황이 되었다. 초등학교 책상 배치처럼 유아들은 한 방향만을 바라보며 개별 

놀이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것이다. 

거의 교구장들을 테두리로 민 거죠. 그리고 아이들 책상을 놓고 앉아서 진행을 했던 거라서 

그 칸막이 사용한 것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긴 하고 영아 같은 경우는 칸막이 쓸 수가 없는 

거 밥 먹는 거 도와줘야 되잖아요. (C어린이집 원장, 2022.06.03)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제 책상 개수를 더 늘린다거나 교실에서 이제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이

렇게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C어린이집 교사1, 2022.06.03)

앉는 형태도 왜 저희 초등학교처럼 한쪽 보고 한쪽 벽 쪽 앞쪽을 보고 앉고 다 칸막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놀잇감도 그 자리에 가지고 와서 놀고 되게 안타까운 게 막 블록 큰 거 가

지고 놀아야 되는데 그냥 그 책상 위에서 정말 놀아야 되니까 바구니도 옆에 놓고 정말 안

타깝긴 하더라고요. (C어린이집 원장, 2022.06.03)

한편 영아반의 경우에는 공간을 개방적으로 구성한 뒤 보육을 위해 가림막을 설

치하지 않고 거리 두기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소독제와 체온계를 설치한 경우도 있

었다.

영아반 같은 경우는 교구장을 약간 안전의 위험도 있고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서 그냥 교구

장을 다 벽에다 아이들이 좀 더 넓게 좀 더 이제 조금 넓은 공간에서 넓게 떨어져서 놀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줬었고 이제 손 소독제를 배치하고 아이들이랑 수시로 체크할 수 있게 

손 소독제 외 체크기를 각 반에 배치를 하고... (D어린이집 교사2, 2022.06.08)

한 유치원에서는 가림막을 설치하라는 지침에도 놀이 중심의 개정 누리과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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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일단 변한 거는 영역을 없애려고 했고요. 칸막이 영역 부분을 없애려고 했고 조금 넓은 공

간을 확보하려고 했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칸막이라는 거를 설치를 하라고도 하고 

아이들과의 접촉 거리를 두라고 했을 때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랑은 안 맞더라고요. 이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놀다 보면 같이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같이 만질 수도 

있고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친밀감이 생길 수 있을 텐데 그거를 거리를 두라고 하면 놀이

를 못하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칸막이 같은 거 설치하지 않았고. (B유치원 교사, 

2022.05.27)

또한 영역을 허물어 개방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유아들을 흩어놓기 위해서 오히려 

각 영역들을 활성화시킨 사례도 볼 수 있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 수업을 아이들이랑 같이 진행을 했을 때에는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거

에 대해서 같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뭔가를 탐색을 하고 같이 해나갔던 느낌이면은 지금은 

아무래도 밀집이나 저희가 좀 많이 안 보이게 좀 흩어지게끔 해줘야 되는 것도 맞다 보니

까... (중략) 좀 각 영역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지게 된 것 같은... (중략) 뭔가 같이 모여서 

우르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놀다 보면 위험하고 좀 아이들이 혹시나 싶은 상황이 생

길 것 같아서 다양한 영역을 흥미롭게 만들어주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A유치원 

교사1, 2022.05.18)

2) 교실 환경 변화에 따른 영유아의 고충과 적응

가림막 등 변화한 교실 환경에 대해 유아들이 처음에는 불편해 했으나, 차츰 적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함께 놀이를 하지 못하고 혼자 놀

이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매우 힘들어하기도 하였다. 

아이도 처음에 가림막 엄청 불편하고 약간 문처럼 두드리고 오히려 장난치고 밥 집중 못하

고 오히려 그랬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너 침 튀기면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그 안에 쏙 들

어가서 스스로 먹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C어린이집 교사2, 

2022.06.03)

처음에 21년도 초반에 이제 등원했을 때는 이제 아예 지침상 다 떨어져서 개인 놀이를 해

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처음에 이제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온다는 걸 이제 친구들이랑 놀려

고 오는 거잖아요. 사실 아이들은 근데 이제 그거를 못하니까 초반에는 부모님들 민원도 엄

청 많았고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이 가서 6시간 7시간 동안 혼자 앉아서 놀이를 하는 것 자

체가 너무 힘든 것 같아 민원도 많이 있었고 아이들도 싫증을 많이 내기는 했었었어요. (D

어린이집 교사1,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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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실 환경 변화로 인한 개별 놀이로의 변화

변화된 환경에 따라 유아의 놀이도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방식에 있어

서는 개인 놀이를 많이 하게 되고, 놀이 내용은 팬데믹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으

며, 놀이 태도에 있어서 무기력이나 의존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올해 초만 해도 개인적으로 놀이를 어쩔 수 없이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칸막

이를 다 책상마다 설치를 해놔서 저희 반은 올해 초부터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늘어서 매트

가 있어도 거기서 다같이 대집단으로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위험함이 있어서 각자 그냥 장

난감 놀잇감 가지고 와서 각자 자리에서 놀다 보니까 이게 놀이 중심이라고 하지만 제한된 

놀이다보니까 이게 저의 개입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C어린이집 교사1, 2022.06.03)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놀이를 할 때 아이들이 책상에서 놀이를 하기보다는 매트에서 다 같

이 이렇게 바닥에서 놀이를 하다 보니까 만 5세처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놀이는 하지 않고 

다 같이 놀이는 하는데 똑같이 병원 놀이를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고 나서는 선생

님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체온계를 이용해서 열을 체크하는 것처럼 흉내를 낸다든지 로션 

모양의 놀잇감을 가지고 이제 손 소독을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던지 이제 방역 수칙 계속하

면서 선생님들이 하는 걸 관찰하고 그걸 그대로 놀이에 투입하는 거를 많이 봤던 것 같아

요. (C어린이집 교사2, 2022.06.03)

지금 놀이 중심으로 아이들이 노는 게 뭐냐면 선생님 놀이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더하기 

빼기를 칠판에다 적어서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열심히 풀어요. 그리고 작

은 블록으로 탑을 쌓았더라고요. 도서관 도서실 책상처럼 그러니까 칸막이를 좀 연상한 건

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풀어요. (B유치원 교사, 2022.05.27)

어른들도 계속 반복되는 일상을 하면 무기력해지는 것처럼 아이들도 그렇게 좀 무기력해지

고 이제 놀이감 뭘 놀이를 해야 되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만히 있다거나 아니

면 선생님한테 과하게 의존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C어린이집 교사1, 

2022.06.03)

유아의 놀이가 변하면서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보였는데, 개인 놀이로 

인해 소통이 줄어들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다시 거리두기가 해제되

면서는 함께 하는 활동을 좋아하면서도 이전 부족으로 인해 갈등이 많고 양보나 

배려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혼자 놀이를 하다 보면 상호작용이 없어서 아까 이제 발달이랑 연결될텐데 그 부분에서 예

전에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아이 또래 활동 없었기 때문에 사회성 부분에 있어서 서로를 이

해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C어린이집 교사2,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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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둠 활동도 정상화를 하려고 하고 놀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같이 놀이하는 거에는 되게 즐거움을 많이 느끼고 아이들도 이제 모둠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경험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놀이 상황

에서 나는 갈등이 엄청 많아요. (중략) 이런 양보 이런 배려 같은 게 조금 많이 힘들어 보이

더라고요. (D어린이집 교사1, 2022.06.08)

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보육과정 운영의 변화

1) 유아의 적응 지연

개학이 지연되고 등원과 휴원을 반복하면서 유아들의 적응기간도 함께 지연되었

다. 또한 안전 관리로 인해 하나의 활동시간이 길게 늘어난 경향이 있었다. 

보통 3월이면은 아이들이 적응도 되고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면서 이제 4 5 6월 때는 점점 

심화되면서 같이 수업도 해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확실히 그런 

다양한 아이들에 빠지거나 유치원을 결석하거나 이러는 것들을 느끼면서 그 신학기가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A유치원 교사2, 2022.05.18)

화장실 문제도 저희가 따로따로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양치하는 것도 각을 또 혼자서 이

렇게 가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27명의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다녀오다 보면 

이제 시간도 조금 늘어지는 것들이 조금 있고 그래서 서로서로 조금은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간이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A유치원 교사2, 2022.05.18)

2) 대집단 활동의 감소

코로나로 인해 놀이 중심의 개정 누리과정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활동 

중심으로 운영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함께 모이는 것을 지양하다보니 대집단 활동이 

자연스럽게 감소되기도 하였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어린이집 유치원의 놀이 중심보다는 약간 초등학교처럼 아이들이랑 활동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D어린이집 교사1, 2022.06.08)

이야기 나온 것들을 공유해 줄 때만 뭔가 이게 늘 모여서 이야기 나누거나 이런 것들이 주

가 되지는 않고 저희 유치원은 지금은 각자 좀 떨어져서 놀이하고 그것들에서 발견되는 것

들을 서로 알려주려고 할 때 그럴 때 살짝 보였다가 다시 놀이하고... (중략) 예전에 대그룹

으로 책을 읽어주거나 정보를 듣는 활동은 거의 안하게 되는 것,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활동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대 그룹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소그룹으로 많이 활동을 하게 되

고. (A유치원 교사2, 2022.05.18)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 연구(Ⅰ)

80

ebs 방송 그걸 보는 거와 함께 이제 저희도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뭔가 이 시기에 좀 활동

이나 아니면 뭔가 색 물감이나 좀 저희는 좀 색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민감하게 

잘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뭔가 자연물과 함께하는 거 색과 함께하는 것 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원격으로 바로 줌으로 하지는 않았었고요. 저희는 그냥 뭔가 아이

들한테 키트나 이런 뭔가 재료나 이런 것들 같이 보내서 책자 같은 거 보내가지고 매일 매

일매일 해볼 수 있도록 약간 했었던 것 같고... (A유치원 교사1, 2022.05.18)

아이가 집에 있으면 힘드니까 그냥 무조건 20년에는 이제 놀이 꾸러미를 이제 3월부터 시

작해서 그때는 이제 가정교육 하는 또 아이들이 거의 절반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에 사용했던 교사가 이제 아이들하고 사용했던 교재를 매월 말에 이제 부모님들이 

좀 오시라고 해서 아이들하고 손잡고 오시라고 해서 놀이꾸러미 배부를 했었고 그리고 놀이 

꾸러미 외에 저희는 이제 가정 연계로 식생활 프로그램 하는 게 있었어요. (D어린이집 원

장, 2022.06.08)

3) 특별활동 및 현장체험활동의 감소

코로나로 인해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다보니 외부 강사에 의해 운영되던 특별

활동이 중단되기도 하였고, 바깥놀이와 현장체험의 기회가 제한되고 축소되면서 

유아의 다양한 경험이 부족해지기도 하였다. 

20년 21년에는 현장학습 특별활동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는 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제 거리 두기 때문에 이제 특별활동 강사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출입하는 거를 전면적으로 

차단을 시켰거든요. (D어린이집 원장, 2022.06.08)

바깥 놀이도 많이 제한이 되고 이제 견학 같은 거는 아예 작년에 못 가서 아이들이 올해 제

가 느끼는 게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는 게 생활을 하면서 느껴져요. (C어린이집 교사1, 

2022.06.03)

견학까지 못 가도 그래도 산책까지라도 좀 갈 수 있는 범위가 조금은 덜 제한됐으면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이 원에 있으면 이제 제한된 공간이고 이제 맨날 반복되는 거니까 이제 자

연이 오는 그것도 못 보고 이제 옥상 놀이터에 있는 그 정도로만 보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

번에 산책 나가도 개미, 나비 이런 것만 봐도 엄청 좋아하고 신기하고 하더라고요. (D어린

이집 교사1, 2022.06.08)

(일과에서의 변화는) 딱 두 가지예요. 그냥 야외 활동 외부 강사가 오셔서 안에 이제 프로그

램 이행하는 거가 없어졌다. 생겼다. 야외활동 견학 현장학습을 간다. 안 간다. 이제 그런 

게 가장 눈에 도드라지고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거고 부모들도 또 느끼죠. 할 수 있는 게 없

어지니까 자꾸 제약이 걸리니까 이제 그런 게 가장 아쉬워요. (C어린이집 부모4,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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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그때는 맞아 당연히 견학 안 가는 거고 현장 학습 안 가는 거고 

차여서 당연히 안 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해가 약간 거듭되면서 그래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요구들이... (A유치원 원장, 2022.05.18)

어린이집에서 장시간 생활을 하니까 애들이 좀 바깥 공기를 쐬야 돼서 옥상에서 놀기는 했

는데 그거와는 다른 것 같아요. 산책이 주는 게 저는 되게 크다라고 느끼는 게 신체 발달 

부분에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C어린이집 원장, 2022.06.03.)

다. 코로나로 인한 교사의 업무 부담

1) 방역 업무의 가중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는데, 하

나의 이유는 방역으로 인한 것이고, 다른 이유는 온오프라인 교육․보육과정을 동시

에 운영해야 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방역 때문에 교사들은 수시로 놀잇감을 소독

해야 하고, 식판과 비닐을 닦고 위생을 유지해야 하며, 유사시에 가정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계속 안전에 신경을 써야 했다.

(놀잇감을) 바로바로 소독하고 세척해서 다시 재공해 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

경을 썼던 것 같아요. (C어린이집 교사1, 2022.06.03)

팬데믹 동안에는 우선 코로나에 대한 안전도 그렇지만 개인 막 움직이거나 돌아다니거나 아

이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한 안전들도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약간 선생님들이 수업 같은 거는 

이미 늘 해오던 거니까 기본적 베이스로 계속 깔고 가지만 그 이후에 이제는 위생 같은 것

들도 솔직히 손이 가는 것들은 더 많아지긴 하죠. 아무래도 그 식판하고 비닐하고 그리고 

그 비닐 같은 것들도 다 또 가림막 같은 거 닦고 나서 또 써야 되고 하니까 일이죠. (A유치

원 교사 1, 2022.05.18)

누가 확진되면 이제 각 가정마다 또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제 자가 키트도 말씀드려야 되고 

이제 연락을 항상 해야 돼가지고... (C어린이집 교사1, 2022.06.03)

놀이를 하다가도 아이들도 위생이나 건강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또 바로 부모

님이랑 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이래서 좀 아이들한테 집중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맞춰

서 계속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D어린이집 

교사1,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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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보육시 이중 부담

긴급보육을 위해 기관에 나오는 영유아들과 가정 보육이나 교육을 하는 영유아

들 모두와 다른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도 발생되었다. 

긴급 보육하는 친구와 가정 보육하는 친구를 둘 다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중략) 진행될 

일을 이제 두 번 나눠서 하는 그런 긴급 보육 아이들과 가정 보육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신

경 쓰는 그것이 더 많아졌어요. (D어린이집 교사2, 2022.06.08)

이들은 와서 제가 아이들을 봐야 되는데 그 원격 수업도 또 이제 보내드려야 되고 피드백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중략) 전체 다 전면 원격 수업이라도 긴급 

돌봄은 받아주기 때문에...제가 오롯이 혼자 있었으면 정말 뭐라도 이렇게 같이 하고 쌍 방

향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B유치원 교사, 2022.05.27)

원격 수업을 하는 아이들이 따로 이제 중간에 오는 아이들 따로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어찌 됐든 원격 수업에 들어가 돌봄 자체를 담임교사가 하는 게 아니

라 다른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맡아주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이제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한 부모님들의 민원이 조금 많았고. (D어린이집 교사1, 2022.06.08)

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정책적 지원 요구

1) 다양한 놀이 꾸러미 및 보조인력 지원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요구가 있었다.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꾸러미들을 제공해주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소나 급간식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인력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유아들의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위해 투명마스크 제공에 대한 이야기도 나

왔다. 

아이들이 나가지 않아도 원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좀 단순한 놀이는 아이들도 너무 이제 지겹기도 할 거고 해서 그런 데서도 보내주시고 요리 

활동이나 그런 거 키트도 보내주셔서 그런 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C어린이집 교사1, 

2022.06.03)

팬데믹을 겪으면서 청결이나 위생에 대해서는 계속 청소하고 계속 이제 아이들이 없을 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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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계속 청소하고 아까 조금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놀이를 해야 될까? 이런 걸 고

민할 시간에 계속 청소를 하게 되니까. (중략) 보조 인력 같은 게 조금 많이 지원해 주셨으

면 좋겠어요. (D어린이집 교사2, 2022.06.08)

급간식 시간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럴 때라도 조금 와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D어린이집 교사1, 2022.06.08)

만2세반이라도 우리 교사 선생님 마스크를 투명 마스크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야기

를 한번 저한테 하셨어요. 아무래도 아이들 이제 언어 발달 할 때 입 모양이라든가 표정이

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보지를 못하지 않냐 가격까지는 제가 안 알아봤는데 부모님도 

마스크 비용 때문에 원장님이 다 지원하시기는 어렵겠지만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D어린이집 원장, 2022.06.08.)

2) 구체적인 방역지침 필요

코로나 상황에서의 대처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현장

에서는 원장의 재량이 아닌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현 상황을 대처

하기를 희망하였다.

최근에는 정말 다 내려오는 게 다 원장의 재량이에요. 모든 것이 원장의 재량 책임 책임도 

원장이 다 져야 되고 전염병 관리 책임자잖아요. (중략) 원장의 재량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

서는 조금 디테일한 지침이 내려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C어린이집 원장, 

2022.06.03)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기는 해요. (중략) 지침이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기 때

문에 또 다른 데 전화해서 계속 알아보고 그거를 처리를 해줘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가이드라인이 좀 정확하게 있었으면 좋겠고. (D어린이집 교사1, 2022.06.08)

칸막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이 칸막이부터 아크릴 칸막이 재질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어린

이집 책상 크기에 맞는 이런 규격화된 그런 칸막이 이런 게 없이 그냥 저희가 그냥 알아서 

그냥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초등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규격이 되어 있더라고

요. (D어린이집 원장,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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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우려

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이해 변화

자녀들에게 코로나 상황에 대해 공포감을 주기 보다는 예방을 위한 행동지침을 

알려주고 있었다. 자가격리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불안해하지 않고, 외부 활

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공포심을 주는 거는 사실 원치 않았어요. 저는 이거 걸리면 정말 위험해 이렇게 하고 싶지

는 않았고 이렇게 코로나라는 병이 지금 우리가 유행을 하고 있어 근데 걸리면 아플 수 있

대 우리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손도 잘 씻어야 되고 밥도 잘 먹어야 되고 우리가 약속을 

지킬 것들이 몇 가지 있대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A유치원 부모, 2022.05.18)

집이 아닌 다른 시설에 가서 격리를 완전히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이제 아기 아

빠가 아기들한테 우리 코로나 이제 이렇게 함부로 손 안 닦고 이렇게 누구랑 같이 놀고 이

렇게 하면 코로나에 걸리면 엄마랑 헤어져서 너 격리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손 닦고 

마스크하고 이거 되게 잘해야 되는 거야. (B유치원 부모2, 2022.05.27)

외부 활동이나 야외 활동이 항상 제약이 있고 어딜 가든지 이제 아이들이 원래 하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폐쇄되어 있거나 딱 갔다가 제가 지금 코로나 때

문에 이용할 수 없다고 하죠. (D어린이집 부모1, 2022.06.08)

이렇게 코로나 전염된 키즈 카페도 자주 가고 이렇게 공원도 자주 가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를 못 타거나 키즈 카페를 못 가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엄마 

코로나는 언제 끝나나요?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키즈 카페가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 감염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커서 그런 데를 잘 안 다니거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갔

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불편해하긴 하죠. (D어린이집 부모2, 2022.06.08) 

나. 영유아의 발달 및 학습 측면에서의 우려

1) 체력 저하에 대한 우려

2년 넘게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녀들의 체력이 저하되는 것을 걱정

하였다. 근육량도 줄어들고 코로나 이전에는 잘 버티던 운동량도 힘겨워 하는 사례

들을 이야기하였다. 

체력이 정말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도 못하고 제가 좀 애들을 데리고 좀 돌아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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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타일이어서 다녔었는데 그걸 이제 아예 못하니까 아이들이 운동하는 데 버티지 못하더

라고요. 그전에는 한 2~3시간도 운동을 하면 잘 버텼는데 이제는 호흡도 딸리고 아예 따라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B유치원 부모1, 2022.05.27)

체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애들이 앉아 있기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B유치원 부모2, 

2022.05.27) 

 확실히 그 예전보다는 근육량 같은 것도 현저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한동안 밖에 생활 

안 할 때는 조금 살도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줄자로 재보면 좀 사이즈도 줄기도 

하고 몸무게도 자주 재거든요. 집이 이제 그래서 이제 바디에 재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보

면 확실히 차이는 있어요. (C어린이집 부모4, 2022.06.03.)

2) 사회성 발달 지연 우려

가정에서 주로 생활하고, 기관의 단체 활동 감소로 인해 자녀들의 사회성 발달이 

지연되는 경우를 우려하였다. 특히, 기관 초기 적응이 오래 걸리거나 또래와의 상

호작용이 줄어드는 점에 대해서 부모들의 걱정이 많았다. 

올해 3월에 입학을 했죠. 근데 거의 한 달 한 달 반을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일단 기관을 

다니면서 사회성이 길러지잖아요.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게 지금 이 유아기 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게 빨리 이게 돼야 하는데 이걸 겪지 못하고 학교를 가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되니까 엄마들이 너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A유치원 부모, 2022.05.18)

아쉬운 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이제 특별 활동도 없고 어디 견학 가고 그런 게 없으니

까 그게 되게 아쉬웠어요. (C어린이집 부모1, 2022.06.03)

지금은 그냥 집에서 혼자니까 놀이터를 데리고 나가더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다가가지 

않아요. 마스크 쓰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이걸 잘 안 해요. 애들끼리도 놀이터

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친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친구랑 만날 기회도 거의 진짜 거의 없어서 어린이집 친구가 사실은 거의 다거든요. 마

스크를 쓰면서부터는 이제 서로 이렇게 눈만 보이고 사실 그 아이가 누군지를 잘 파악을 못

하더라고요. (D어린이집 부모1, 2022.06.08.)

3) 사회적 상호작용 기회 감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마스크를 쓰고 대화를 진행하다 보니 입모양이 보이지 

않는 점, 비대면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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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학습할 수 있는 통로가 적어지는 점을 염려하고 있었다. 

아기 때부터 어른들을 보고도 인사를 시키고 이쁘다고 하시니까 말 소통이 잘 돼서 애들이 

말도 빨랐고 그런 게 아예 없다 보니까 말도 지금 개월 수보다 좀 느린 편이고요. 원래 이 

개 월수에는 할 수 있는 단어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 아직 한 두세 가지밖에 안 해요. (B유

치원 부모1, 2022.05.27) 

둘째 같은 경우에도 셋째 같은 경우에도 기관을 보내긴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마스

크를 끼고 있고 선생님도 마스크를 끼고 있고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입 모양이 보이지 않잖

아요. 물 주세요. 물 했는데 입 모양이 보이지 않으니까 엄마랑 이제 언니들은 물 주세요라

고 시키지 않고 그냥 바로 물을 줘버리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유치원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는 해야 하는데 마스크를 끼고 있고... (B유치원 부모2, 2022.05.27)

4) 경험의 제약

자녀들이 건강에 대한 염려가 생기고, 이로 인해 외부에서 탐색활동에 소극적으

로 반응하면서 스스로 경험의 폭을 줄이는 점이 걱정이라고 하였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아이들이 생긴 것 같아요. 아이들 스스로 조금 걱정을 하더라고요. 이

전에는 아무거나 가서 나무 꽃잎 막 흙도 막 파고..딱 만져보고 일단 하고 이러면서 놀았는

데 요새는 좀 불안해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신발을 못 신을 것 같으니까 빨아주면 좋겠다고

(B유치원 부모2, 2022.05.27).

왜 이것도 안 되는데 저것도 못하게 해 왜 밖에도 못 나가면서 왜 이것도 못하게 해 그랬던 

것 같아요. 공원에 가도 꽃 하나를 더 보는데 그런 질문들이 줄었어요. 엄마 이건 뭐야 이거 

왜 이런 거야 심지어는 왜 쟤는 저기에 혼자 떨어져 있어 이런 질문들이 현저히 줄었어요. 

(B유치원 부모1, 2022.05.27.) 

5) 미디어 사용 증가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다보니 상대적으로 미디어를 접하는 시간도 증가하게 

되는 점을 염려하고 있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의도적으로 미디어를 접하지 않도록 

관리하던 가정에서도 미디어 노출이 많아지고, 생활습관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점

을 걱정하고 있었다. 

진짜 가끔 디즈니 영화를 한 번씩 보던지 tv 미디어 이런 거를 보는 아이들이 아니었거든

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시간이 안 가니까 영화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tv도 보

여주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집에 있다 보면 미디어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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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A유치원 부모, 2022.05.18)

집에서 할머니가 봐주셔도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 아이랑 같이 막 뭔가를 뛰어서 놀아주

시는 게 아니니까 그냥 tv를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tv를 이렇게 접하는 게 되게 길어졌

어요. 지금 계속 집에 있는 상황이니까 tv를 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D어린이집 

부모2, 2022.06.08)

다양하게 체험도 하고 아이들이 지금 이것저것 경험하고 나가서 재밌게 놀고 친구들이랑도 

어울리고 어린이집도 다 다니는 시기인데 집에만 멀뚱히 있어서 tv 보는 게 정말 습관이 조

금씩 되더라고요. (D어린이집 부모1, 2022.06.08)

6) 취학전 유아의 학교적응 우려

영아보다는 유아를 둔 부모들이 학습적인 측면에서 걱정이 더 많았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유아 시기의 부모들은 학습뿐만 아니라 사회성 부족으로 학교 적응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컸다.

학교 가기 전 딱 1학년 이럴 때 코로나가 한창 심해서 학교도 못 가고 그랬던 거에 비하면 

저희는 그래도 아직 어려서.. 엄마가 엄마 보호 아래에 있어도 아직은 그래도 괜찮다 했지

만 약간 좀 연령이 있는 엄마들은 더 이렇게 학습적인 것도 그렇고 이런 사회성에 있어서도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A유치원 부모, 2022.05.18)

내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거의 3년 동안을 거의 공부를 안 했다

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어느 순간 되니까 책 글씨도 읽고 자기 혼자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공부에 대한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니니까..어렸을 때처럼 

되게 친한 친구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가서도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걱정이 크

죠. (D어린이집 부모2, 2022.06.08)

대면적인 선생님을 원했는데..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영어 같은 경우에도 발음을 따라 

해야 되는데 화상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한 게 안 되더라고요 볼 수도 입을 보긴 하는

데 잘 안 되더라고요.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나이니까 학습적

인 것도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B유치원 부모2, 2022.05.27) 

저는 초등학교를 앞두고 있어서 공부에 대한 강박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자유롭게 만

들기 같은 걸 많이 해보자. 남자애다 보니까 이렇게 글 쓰기를 싫어해요. 그럼 만들기 같은 

거 과학상자라든지 이런 걸 하면 그나마 남자애라서 다가오더라고요. (D어린이집 부모1,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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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영유아들과의 격차에 대한 우려

1) 불안감으로 인한 사교육 증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계속 고립되어 지내다보니 다른 아이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

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사교육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맞벌이 가정은 전업주부보다 상대적으로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애를 집에 데리고 있다 보니까 자꾸 뭘 시키게 되더라고요. 제가 혼자 불안감도 생기고 아이도 

지루해하고 선생님을 한번 이렇게 체험 수업을 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지루하니까 무료하

다가 선생님 오시면 1대1로 해주시고 그러니까... (D어린이집 부모2, 2022.06.08)

영어 수업 특별 활동하는데...하나도 쓸 데 없는 거..사실 그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시킬 필

요가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그리고 뿌듯하고 역시 이거를 시켰더니 보람이 있어 이런

다기보다 내가 진짜 왜 얘를 공부를 시키지 이렇게 혼자 막 그러다가도 또 아무것도 안 하

니까 또 불안하고 원해도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잖아! 이거라도 하면 좋지 이렇게 

했다가 저도 오락가락하게 되더라고요. (D어린이집 부모2, 2022.06.08)

회사를 갔다 오고 나면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밖에 못 놀아

주지만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엄마들은 맘먹고 진짜 tv를 한 번도 안 보여주더라고요. 저희 

아이보다 한 살 어린 아이였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으로 엄청 같이 다니더라고요. 부

럽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그게 막 불안한 마음으로 오면서 내가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어

쩔 수 없지 하지만..저희 엄마도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D어린이집 부모1, 2022.06.08.)

2) 방문 형태의 사교육 선호

기관에 등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예체능 분야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채

워주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사교육을 통해 해결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가정에서 

미디어 접촉을 줄이기 위한 수단,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방문 교사를 통한 사교

육 활동을 선호하는 사례도 있었다. 

제가 별로 공부를 해라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랬는데 친구를 겪어보니까 안 되겠다 싶

어서 학원도 보내고 하는데..코로나 때문에 학습적인 거에서 프로그램이 달라지고.. 학원에

서 하자니 유치원처럼 재미있거나 이제 즐거운 놀이 방식이 아닌 쓰고 학습적인 부분을 하

다보니..애는 스트레스를 받아서..집에서는 놀이감 있는 걸 해주려고 하는데..저는 못하고 

아이는 화를 내고... (B유치원 부모2,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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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적인 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했는데..체육활동, 음악활동, 미술활동 이런 예체능 

쪽을 제가 못하기도 하고 그런 예체능 쪽을 제가 못하기도 하고..집에서 제가 해 주는 거에

는 많이 한계가 있다 보니.. 사교육도 이제 거의 다 그런 걸로 보내고 있어요. (B유치원 부

모3, 2022.05.27)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런 고학년이 되면 학습 때문에 운동회라든지 그런 게 즐겁지 않은 친

구들도 있잖아요. 2~3년 동안 거의 못했으니까 그런 추억이 없으니까 나중에 또 친구 누구 

친구랑 너 그거 했잖아 라는 거 자체를 기억을 못하니까 네 그런 게 조금 나중에 없으니까 

좀 안타깝죠. (B유치원 부모1, 2022.05.27)

라. 부모들이 정부에 바라는 기대: 소규모 온라인 수업 활성화

정부에 바라는 점은 영유아들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점,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을 통해 안정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만약에 혹시나 또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가 집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줌 수업 

같은 경우에는 유아들은 집중 시간이 짧다 보니까 엄마가 옆에서 조금 도와주긴 하지만..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소수로 진행하는 수업들이 요즘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게 좀 활성화돼

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요. (A유치원 부모, 2022.05.18)

이제 한번 겪었으니까 정확한 수칙이 있어서..비상시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딱 마련

이 되었으면 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D어린

이집 부모2, 2022.06.08)

지자체마다 다 달라서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유치원도 다르고 지자체마다 다르고..막 그랬

거든요. 똑같이 일괄적으로 만들어져서 매뉴얼이 생겨서 내려온다면 저희들도 보낼 때는 좀 

편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D어린이집 부모1, 2022.06.08)

4.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의 변화

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영유아의 인식 변화

1) 공포 바이러스에서 감기 바이러스로의 인식 변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년, 21년, 22년 사이의 사회적 변화는 영유아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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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보다는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로 치료하면 낫는 정

도로 인식하는 경향으로 변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진의 경험이 

있거나 친구들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확진이 되면 아프고, 격리되어야 하는 불편한 

상황임을 체감하고 있었다.

20년 처음에는 이제 아예 등교 등원도 중지됐고 이제 친구들이랑 부딪히거나 친구들이랑 

이제 접촉만 해도 걸리는 바이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엄청 조심하고...(중략) 

아이들도 그렇게 좀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21년도에도 이제 어느 정

도 조심하는 아이들의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22년도 저희 초반에는 아이들이 이제 감염

됐다 치료된 유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그냥 걸려도 약간 아픈 감기구나라고 생각하고 지

금은 그냥 조심하자... (D어린이집 교사1, 2022.06.08)

작년까지는 코로나 하면은 되게 무서운 병이고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해서 마스크를 조

금이라도 내리거나 벗는 친구한테 되게 좀 공격적으로 말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던 것 같아

요. 근데 이제 저희 반은 지금 저 포함해서 다 한 번씩 코로나를 걸렸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아이들의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코로나 걸려도 다 죽는 게 아니구나 이게 감

기처럼 그냥 잘 치료하면 나을 수도 있는 거구나 하고... (C어린이집 교사1, 2022.06.03)

지금은 조금 더 생활과 긴밀해진 것 같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아무래도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무서운 거예요. 걸리면 아파요. 

집에도 있어야 돼요. 좀 불편해하는 것들을 많이 호소를 하는 것 같아요. (A유치원 교사1, 

2022.05.18)

부모 역시 자녀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성장하면서 초기의 불안감에서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하였다. 

만 5세지만 이제 5, 6, 7세 3년간 이제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조금 큰 아이들이니까 인지

도 되고 상황 정황 이런 것도 다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대화가 되는 가능한 나이다보니까 처

음에 초창기에는 이제 코로나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뉴스에도 죽는다 약이 없다 이래서 아

이들도 뭔가 모르게 불안감 같은 것도 많이 조성이 되고...(중략) 지금은 5세 6세 7세 이제 

3년 이렇게 접어들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완화가 된 것 같아요. (C어린이집 부모2, 

2022.06.03)

저희 아이들은 처음에 겁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라는 그 말씀 처럼 

마스크 벗으면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진짜 완전 마스크랑 한몸이 돼서 돌아다니

기도 하고 코로나 걸리면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겁도 엄청 났었는데... (C어린이집 부모3,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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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등원했을 때도 이제 그때도 이미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함께 성장했어서 그냥 

거의 일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고... (D어린이집 부모1, 2022.06.08)

2년 차 이제 3년 차가 되면서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인식도 있고 이제 함

께 가는 거다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진 것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

들은 아직 코로나에 걸리면 안 돼 무서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A유치원 부

모, 2022.05.18)

2) 영유아의 일부가 되어버린 마스크 

영아들은 일정 연령이 되면 어린이집에서도 마스크를 필수 착용하도록 하고 있

는데, 처음 마스크 착용을 하게 된 영아들의 거부감은 이제 익숙해져서 친구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경우, 올려주거나 스스로 마스크를 챙기고, 착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변화하였다. 

48개월이 지나면서 마스크를 이제 필수로 착용을 하게끔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부모님들

마다 거부감을 느끼시는 부모님도 계셨고 아이들은 이제 코로나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 상태

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니까 그만큼 많이 거부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마스크 착용하면 

빼서 버리거나 착용하면 울음을 보인다거나 했어요. (C어린이집 교사1, 2022.06.03)

영아반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오기 전까지는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할 때는 거의 보통 집에서

는 마스크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오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줄 

알아요. (중략) 친구들이랑 생활하는 공간이라서 마스크를 써야 돼라고 했을 때 이해하는 아

이들이 있는 반면 마스크를 써야 해 하면 왜 써야 되는지 싫다고 싫은 표정으로 마스크를 

던지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D어린이집 교사2, 2022.06.08)

0세 때 마스크를 안 썼다가 이제 만 2세 돼서 이제 아이들 생일 다 지나서 이제 마스크를 

써서 요즘은 마스크 없으면 못 나가 마스크 내려간 친구들 있으면 저희 먼저 발견하기 전에 

선생님 얘 마스크 내려갔어요. 그래서 마스크 올려 하고 먼저 얘기하고 그냥 삶의 일부처럼 

지내고 있어요. (C어린이집 교사2, 2022.06.03)

감기에 걸려도 마스크를 쓰라고 선생님이 하셔도 절대 마스크를 안 썼는데 이게 코로나 걸

리고 나서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자기가 다 알아서 쓰고 다니는 약간 그

렇게 됐어요. (D어린이집 부모2, 2022.06.08)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마스크 착용은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불편함으로 변화하였고, 마스크 강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집착을 보이는 경우

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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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이 돼서 지금은 안 쓰면 어색해하고요. 안 쓴 사람을 만나면 마스크 왜 안 썼냐고 아직 

이제 아이니까 이제 언제 써도 되고 지금 살짝 야외에서는 해제됐어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

니까 제가 너무 더우면 잠깐 벗어도 돼 하면 안 된다고 이제 큰일 나는 줄 알더라고요. (D

어린이집 부모1, 2022.06.08)

학교나 이런 데서도 아직까지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이제 괜찮아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

어도 괜찮아 라고 해도 아직은 자기가 익숙지 않은 사람 앞에서 벗는 것 자체가 좀 꺼리는 

것도 있고... (C어린이집 부모1, 2022.06.03)

마스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밖이니까 벗어도 돼. 해도 아니야 그냥 쓰고 있을래 그냥 이

게 편한 거예요. 이게 너무한 것 같고 그런 거 빼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C어린이집 부모4, 2022.06.03)

어른들은 밖에 나갔다가 아차 싶으면 마스크를 안 꼈지 다시 올라가는데 그 아이들은 우선 

입부터 가리게끔 해서 차에서 내려서도 지금 이제 마스크가 야외에서는 풀렸잖아요. 근데도 

이제 무조건 입으로 손을 막아버리니까 안쓰럽죠. (B유치원 부모1, 2022.05.27)

마스크 강박처럼 이제는 밖에서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정부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거 벗는 거에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안돼 써야 돼 사람

도 있으니까 써야 돼 이런 식으로 못 모르고 그냥 이렇게 이게 당연한 거구나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A유치원 부모, 2022.05.18)

저희 아이는 그래서 걸리기 싫어하고 좀 그래서 이 마스크에 집착이 생겼어요. (D어린이집 

부모2, 2022.06.08.)

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아 생활 변화 

1) 영아의 일상생활 변화 

가) 칸막이로 단절된 일상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일상도 거리두기를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었고, 투명 칸막이로 영유아들의 일상은 제한된 공간에서 관계의 단절을 겪

어야만 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칸막이를 설치를 했잖아요. 원래 그전에는 다 같이 즐겁게 얘기하고 

밥도 먹고 이제 이렇게 먹었는데 지금은 빨리 먹고 빨리 치우고 마스크를 껴야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식사는 즐거운 것이 아니고 빨리 먹고 치워야 되고 막 

이런 걸로 인식이 좀 바뀌어서 엄마 친구들하고 같이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 지금은 

이제 조금 이렇게 조심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애한테 이제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Ⅰ

Ⅱ

Ⅲ

Ⅳ

Ⅴ

Ⅲ. 심층분석: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관, 가정, 영유아의 변화

93

하는데도 나중에는 이제 한동안 또 풀려져서 엄마 그거 없어졌어 같이 먹었어 그러면서도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염려증이 생기더라고요. (C어린이집 부모3, 2022.06.03)

영아들이기도 하고 계속 밥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확진자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가림막을 사용을 했고 아이들도 이제 가림막이 불편하기는 하지

만 또 거기서 혼자서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죠. 아이도 처음에 가리 막 엄청 불

편하고 약간 문처럼 두드리고 오히려 장난치고 밥 집중 못하고 오히려 그랬었는데 이제 어

느 순간 너 침 튀기면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그 안에 쏙 들어가서 스스로 먹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C어린이집 교사2, 2022.06.03)

가림막이 뒤편에 있었을 때는 이거 언제 치워요? 이거 언제 버려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그걸 정리해서 자료실에 넣는 걸 보고 애들이 왜 또 그걸 안 버리고 또 뺄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말하고 그러니까 제 그런 행동을 다 관찰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우리랑 똑같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구나! 하고 느꼈고 애들은 또 환경 범위가 

넓은데 막 걸리적거리고 불편함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C어린이집 교사1, 2022.06.03)

나) 기본생활습관 형성의 지연

영아들은 어리이집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서 양치 지도를 중단하거나 용

이한 제품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장기간 가정보육을 이용한 영아들의 경우, 자조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양치 지도는 일단 아이들이 아직 너무 어려서 이거를 머금고 있다가 뱉거나 이런 걸 아직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불소 치약인데 먹을 수 있는 치약을 사용해...(중략) 코

로나가 한창 심해졌을 때는 양치 활동을 잠깐 중단했었다가 이제 6월부터 다시 하기 시작

했거든요. (C어린이집 교사2, 2022.06.03)

코로나 때문에 양치하는 이제 방법이나 그런 것조차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 하는 부분도 좀 

보이고... (D어린이집 교사1, 2022.06.08)

아이들이 개월수에 따라서 이제 손 씻기도 가능하고 밥도 스스로 먹기도 가능했었는데 그것

조차도 아이들이 많이 엄마한테 어머님들이 집 그래서 다 해주시다시피 해 주시니까 다 의

존하게 되고...(중략) 코로나가 없었을 시기에 비하면 아이들이 그런 거 하면 사소한 게 조

금씩 많이 뒤쳐진 게 느껴졌었어요. (D어린이집 교사2, 2022.06.08)

 2) 영아의 놀이 변화: 감염병 관련 놀이 증가 

혼자놀이를 주로 하는 영아들의 발달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한 놀이 형태의 변화

는 크게 없으나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놀이에서의 특정 행동이 보다 구체화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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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보통 좋아하는 놀잇감이 있으면 그 좋아하는 놀잇감을 혼자 가지고 놀아요. 협동

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모습보다는 좋아하는 놀잇감으로 친구들이 모이거나 그 놀잇감

으로 종종 다투는 경우가 있고... (D어린이집 교사1, 2022.06.08)

아이들이 책상에서 놀이를 하기보다는 매트에서 다 같이 이렇게 바닥에서 놀이를 하다 보니

까 만 5세처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놀이는 하지 않고 다 같이 놀이는 하는데 똑같이 병원 놀

이를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고 나서는 선생님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체온계를 이

용해서 열을 체크하는 것처럼 흉내를 낸다든지 로션 모양의 놀잇감을 가지고 이제 손 소독

을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던지 이제 방역 수칙 계속하면서 선생님들이 하는 걸 관찰하고 그

걸 그대로 놀이에 투입하는 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C어린이집 교사2, 2022.06.03)

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유아 생활 변화 

1) 유아의 일상생활 변화 

가) 기관생활 적응 지연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의 단절은 양육자와의 애착을 강화시

켜 기관에의 적응을 지연시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라기보다는 기질 특수성에 기인한다는 지적도 있다. 

오랜만에 등원을 하니까 이제 더 엄마랑 애착이 더 많이 강력하게 생겨가지고 더 이제 사람

을 만나는데 살짝 낯가림이 원래 낯가림이 없던 친구들도 낯가림이 많이 심하게 생기고... 

(D어린이집 교사2, 2022.06.08)

아주 활달하고 그런 아이인데도 저랑 둘만 있다가 기관에 오니까 너무 적응을 못해서 이게 

너무 나랑 집에만 있어서 이럴까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거의 한 두달 가까이 적응 기간이 

필요했고요. 이제 선생님들도 이렇게 아이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잘 적응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집에 가고 싶어 하면 좀 일찍 하원하는 경우도 있었고 내 스스로 좀 오늘은 이

제 더 놀다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기까지 한 두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

에 비하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오는 것도 즐거워하지 않았고요. (D어린이집 부모1, 

2022.06.08)

이전에도 있기는 했지만 그 적응의 단계가 좀 더 떨어지기 힘들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무래도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 보면 적응을 하다가 또 아이들이 저

희도 집에서 쉬다 보면 더 뭔가 출근하거나 이런 거 힘든 것처럼 아이들도 집에서 쉬다가 

다시 오면 또 그 적응을 다시 리셋해서 처음으로 돌아가고 막 그런 느낌인 걸 느껴졌던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적응을 잘하는 친구들은 잠깐 쉬었다 오거나 그래도 금방 적응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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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래도 좀 예민한 친구들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반응이 좀 더 오는 것 같아요. (A유치원 교

사2, 2022.05.18)

7세 정도 되면 기간을 많이 다녔던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분리 불안이 있더라고요 애착 

그러니까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특히 외동인 아이의 집은 2년 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엄마

가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에서 엄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상황에서 유치원에 오려

고 하니 굉장한 스트레스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도 엄마 보고 싶다고 7살 남자 아이인데 지

금도 좀 울고 그렇더라고요. (B유치원 교사, 2022.05.27.)

유치원과 어린이집 적응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생활방식의 차

이로 인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적은 기간이 예전에 비해서 아주 심각하다고 느껴보지는 않았어요. 이 코로나 상황 아니었

을 때도 적응 기간이 한 달 이상 걸리는 아이 두 달 길게는 3개월 이상 걸리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꼭 이 시기여서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 거죠. (D어린이집 원장, 

2022.06.08)

아이가 팬데믹 이전에 좀 더 많이 이런 것들이 안 좋아졌다라고 느껴지기보다는 그냥 함께 

생활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들 그런 게 느껴지는 거다라는 

것처럼 느껴져요. (A유치원 교사1, 2022.05.18)

 2) 유아의 놀이 변화: 친사회적 행동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거리두기는 모둠으로 놀이하기보다

는 개별적인 놀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서 조

용한 기질의 일부 유아들을 제외하고, 개별 놀이보다 친구와의 놀이를 선호하는 경

향을 보인다. 그러나 친구와 놀이를 하면서 배려나 양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이전의 유아들보다 힘들어하는 경향도 있다. 

친구들이랑 같이 놀이를 할 때에도 이렇게 모둠이나 이런 놀이보다는 그냥 자기 개인 물품

을 사용하고 이제 책상도 떨어져서 이제 놀이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일상에서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D어린이집 교사1, 2022.06.08)

칸막이를 다 책상마다 설치를 해놔서 저희 반은 올해 초부터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늘어서 

매트가 있어도 거기서 다같이 대집단으로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위험함이 있어서 각자 그냥 

장난감 놀잇감 가지고 와서 각자 자리에서 놀다 보니까 이게 놀이 중심이라고 하지만 제한

된 놀이다보니까 이게 저의 개입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C어린이집 교사1, 2022.06.03)

약간 기질이 조용하다든가 이제 먼저 친구한테 다가가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보통 이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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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기 힘들어하지 그냥 보통 다른 아이들은 혼자서 노는 거 익숙해 하기 보다는 그냥 좀 

다른 친구들이랑 더 놀고 싶어 해요. (D어린이집 교사2, 2022.06.08)

개인 놀이를 했을 때는 그냥 자기가 놀고 정리하고 그냥 약간 몬테소리처럼 자기 교구 활동

하고 그냥 다시 갖다 놓고 이러는 이런 저기 좀 이런 놀이를 더 많이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

제 모둠 활동으로 놀이 중심 하면서 뭐를 같이 만들어보고 서로 이제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

게 해야되는데 이제 내가 아까 갖고 논 건데 왜 네가 또 가져가는 거야 이러면서 이런 양보 

이런 배려 같은 게 조금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D어린이집 교사1, 2022.06.08)

3)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변화: 감정 전달 및 표현의 어려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자신의 감정을 친구들에게 표현하거나 

친구의 감정을 읽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

고, 자신의 감정만을 강요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교사와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도 1:1로 눈을 맞추어 유아들이 보다 더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마스크도 착용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친구들한테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부분에

서도 힘들어하고 이 마스크로 인해서 친구가 얘기하는 거를 제대로 못 들으니까 서로 커뮤

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감정만 친구들한테 좀 강요를 하고 친구한테 배

려를 한다든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좀 조율하는 부분이 좀 힘들어 보여요. (D어린이집 

교사1, 2022.06.08)

아이들도 앉아서 들을 때 좀 더 뭔가 집중을 해야 되거나 선생님들한테 딱 이야기를 할 때 

입을 바라보면서 보통 듣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것에도 더 관심이 쏠리게 되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할 때는 

교실에서 변화된 거는 예전에는 좀 더 아이들한테 멀리 있는 친구더라도 누구야 하고 이야

기를 하면은 그 친구가 이렇게 듣고 뭔가 활동할 수 있게끔 했다면 지금은 각자 계속 가가

지고 지금 눈을 보면서 아이가 들을 수 있도록 더 많이 제공을 해줘야 아이들이 그만큼 더 

자기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A유치원 교사2, 2022.05.18)

라. 가정에서의 영유아 생활 변화

1) 일상생활의 제약

가) 부족한 신체활동으로 인한 불규칙한 수면시간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의 단절은 영유아의 불규칙한 수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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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부모들은 이를 영유아의 부족한 신체활동으로 인한 것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에너지 방출할 데가 없으니까 아기가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트램폴린도 들이고 미끄럼도 들이고 했어도 집안에서만 있으니까 조금 체력적으로 남아서 

눈이 말똥말똥하더라고요. 항상 거의 10시, 11시에 자서 잠이 좀 없는 편이거든요. (D어린

이집 부모1, 2022.06.08)

3~4시간씩 놀던 아이들인데 이 집에 있으니까 그 에너지가 다 이렇게 발산이 안 돼서 그런

가 일찍 눕혀도 침대에서 잠을 못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놀고 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는 시간이 안 당겨져 가지고 아침에 좀 많이 피곤해지고 요새

는 그래서 그게 조금 저도 걱정이에요. (B유치원 부모3, 2022.05.27)

나) 외부활동, 문화체험 등의 경험 부족

심층면담에 참여한 부모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나 체험활동 부족으로 

영유아 시기의 경험 부족에 대한 걱정과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높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외부 활동이나 체험 활동 같은 거 거의 못 했거든요. 이제 네 살이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재

미 붙일 땐데 이렇게 활용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정부 시설이던 놀이공간에 대한 그런 경

험들이 정말 부족했던 것 같아요. (D어린이집 부모1, 2022.06.08)

키즈 카페도 자주 가고 이렇게 공원도 자주 가고 했는데 (중략) 엄마 코로나는 언제 끝나나

요?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봐요 키즈 카페가 너무 가고 싶은데 지금 감염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커서 그런 데를 잘 안 다니거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

금 불편해하긴 하죠. (D어린이집 부모2, 2022.06.08)

워터파크도 가고 어디도 가고 목욕탕도 가고 영화도 보고 모든 일상들이 다 멈췄잖아요. 올

스톱이 되다보니...(중략)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좀 굉장히 높았고 또 이렇게 할때 보면 

짜증도 좀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C어린이집 부모2, 2022.06.03)

다) 영유아의 무료한 일상을 대체한 도서와 장난감, 그리고 사교육 

부모들은 자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놀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 집에서 무료하게 보내는 시간을 대체하기 위해서 도서와 장남감을 구입하고, 

학습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과 만족감으로 사교육을 이용하기도 한다. 

기관에 가서 규칙적으로 생활도 하고 친구들이랑도 놀고 스스로 이것저것 하고 노는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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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덜 그럴텐데 아이도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모르는구나! 하루를 조금 무료하게 보내는

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략) 거의 집에서 가정 보육했죠. 주로 이제 책이나 장난감 이

런 거 많이 사서 집에서 데리고 있어요. 집이 거의 키즈 카페 수준으로 장난감이나 이런 것

들을 많이 사서 집에서 계속 시간을 보냈어요. (D어린이집 부모1, 2022.06.08)

재택근무니까 그냥 책 봐.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아이들이 옆에 앉아서 이렇게 책을 읽는 

거를 이렇게 열심히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그게 안 돼버리니까 (중략) 집에서 제가 이렇게 

케어하는 것보다는 어딘가 선생님이 오시거나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했었거든요. (중략) 무

료함도 덜해지고 한참 이제 습득할 때 조금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족감에 자꾸 사교육

을 시키게 되더라고요. 아마 원에 진득하니 다녔으면 안 했을 거예요. (D어린이집 부모2, 

2022.06.08)

라) 양육자의 힘든 일상을 대체한 영유아의 미디어 이용시간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

가피하게 TV나 미디어를 이용하게 되거나 학습적인 부분의 보완을 위해서 미디어

를 활용하게 되는데, 과이용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집에 있을 때는 거의 TV를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TV를 틀어주거나 이렇

게 그래야 제가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TV를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D어린이집 부모

2, 2022.06.08)

학습적인 부분이나 놀이라든가 그것도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역효과가 난 게 안 줘야 되는 건 알지만 너무 미디어 매개체에 의존하게 되고 너무 이제 그

게 이렇게 활성화가 되니 그거를 또 동선을 막 쫓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어떻게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핸드폰이라든가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C어린이집 부모2, 2022.06.03)

코로나가 터지고 이게 시간이 안 가니까 뭐라도 해줘야 되는데 영화를 보여주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TV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집에 있다보면 미디어 시간이 늘

어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A유치원 부모, 2022.05.18)

미디어의 과이용에 대한 우려로 이용시간을 정하기도 하지만 양육자의 상황에 

따라 이용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미디어에 습관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대부분 우려

하고 있었다. 

30분 이내로 보여주려고 하는데 좀 더 보고 싶어 할 때도 많고 또 이제 아빠는 계속 틀어

놓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제 오며 가며 다른 거 하면서 계속 내내 

보게 되더라고요. 거의 한두 시간은 기본으로 보는 것 같아요. (D어린이집 부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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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짧으면 3~4시간이고 길면 진짜 하루 웬 종일 보는 날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제 몸이 

지치면 지칠수록 근데 안 그래도 가정 보육하는 엄마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다반사더

라고요. (C어린이집 부모3, 2022.06.03)

눈 떠서 유튜브 잘 때까지 유튜브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밥 먹고 엄마 심심해 그럼 아니야 

숙제할 거 해 아니야 이거 할까 하다가 엄마는 그래도 심심한데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 저도 

뭐 간식 주다가 뭐 하다가 할 게 없어 그럼 유튜브 한 시간 하면서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우리 집은 한 시간만 보는 거야 하는데 여차하차에서 그럼 엄마가 너 이거 했으니까 

30분 더 추가로 줄게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B유치원 부모1, 

2022.05.27)

다른 아기 엄마랑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다 바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직 아기니까 엄마랑 둘이만 완전히 집에 

있으면 놀아준다고 해도 뭐 옛날 같으면 다 엄마가 놀아주긴 했지만 이런 요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닌데 다양하게 체험도 하고 아이들이 지금 이것저것 경험하고 나가서 재밌게 놀고 

친구들이랑도 어울리고 어린이집도 다 다니는 시기인데 집에만 멀뚱이 있어서 정말 하루 종

일 만화도 보고 그냥 멍하니 있거나 아니면 이제 TV 보는 게 정말 습관이 조금씩 되더라고

요. (D어린이집 부모1, 2022.06.08)

마.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변화 

1) 신체발달 측면의 변화 

가) 적은 활동량으로 인한 비만 우려 

불규칙적인 일상생활, 부족한 활동량, 과다한 식사량, 잦은 군것질로 인해 체중

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걱정하는 부모들도 있었다. 

규칙적인 일상이 없고 어디 나가고 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놀고 싶으면 늦게 자고 특히 이

제 에너지가 좀 많은 스타일이고 활동적이고 먹는 것도 식사량도 많은 친구인데 (중략) 이

제 조금 적당히 뛰어놀고 뭔가 좀 에너지가 소모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도 굉

장히 체격도 크지만 굉장히 통통한 편이에요. (D어린이집 부모1, 2022.06.08)

저희 아들이 코로나 터지고 잘 먹기도 하지만 몸무게가 한 15kg가 갑자기 확 늘었어요. 좀 

제가 겁이 많아서 애들을 작년에는 한참 많이 쉬었어요. 애들 최대한 가정학습 기간을 다 

썼거든요. 저는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 살이 너무 많이 찌더라구요. 심심

하니까 군것질을 많이 하더라구요. (B유치원 부모2,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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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부활동 제약으로 인한 체력 저하 

장기간의 팬데믹으로 인한 외부활동의 감소는 전반적인 체력 저하, 폐활량 감소, 

균형 감각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4월 말부터 부모님 동의 얻어서 산책을 진행을 하는데 걷지를 못해 만 5세 애들도 못 걷고

요. 만 3세 애들도 그냥 주저앉아요. (C어린이집 원장, 2022.06.03)

밖에서 이렇게 좀 뛰놀고 뭔가를 해야지 이게 폐활량도 좋아지고 모든 게 다 연관이 되는데 

그런 것 자체를 못하고 실내에서만 생활을 하게 되다보니 좀 이렇게 건강 면에서도 아이들

이 이렇게 좀 자라나는데 발달에 알게 모르게 미세하게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C어

린이집 부모2, 2022.06.03)

진짜 태어나서 병원에 간 게 한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감기도 잘 안 걸리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체력이 정말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도 못하고 제가 좀 애들을 데리고 좀 

돌아다니는 스타일이어서 다녔었는데 그걸 이제 아예 못하니까이제 아이들이 하는 운동이 

있는데 거의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그전에는 한 2~3시간도 운동을 하면 잘 버텼는데 이제는 

호흡도 딸리고 아예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B유치원 부모1, 2022.05.27)

만 5세를 맡으면서 느껴진 게 아이들이 신체적인 발달도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

낌이 들더라고요. 바깥 놀이도 제한이 많이 되고 아이들이 좀 신체적인 거를 쓸 수 있는 그

런 체육 특강이라든가 그런 것도 아예 제한이 되다보니까 아이들이 잘 넘어지기도 하고 아

직까지 손에 힘이 완벽하게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 들었어요. (C어린이집 교사1, 

2022.06.03)

2) 언어발달 측면의 변화

가) 언어치료 영유아의 증가

언어발달의 민감기인 영아기에 마스크의 착용으로 인해 상대방의 정확한 입모양

을 보기 어렵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져서 교사, 부모 모두 

언어발달이 지체되고 있음을 우려하였고, 주위에 언어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많음

을 걱정하기도 했다.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만 1세에서 만 2세 되는 시기나 만 2세에서 이제 중반되는 아이들이 

말문이 트이고 단어 사용을 하고 문장 사용을 해서 언어 발달에 조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

을 하고 있는데 마스크 사용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조금 정확한 입모양 보기가 어렵고 마스

크 사용을 하면 어른들도 어떤 얘기를 할 때 잘 안 들려가지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들은 좀 더 그 시기에 좀 더 마스크 사용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조금의 언어 발

달이 늦었던 것 같아요. (D어린이집 교사2,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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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이는 말이 다 트고 말을 온전히 잘할 때 이게 마스크를 쓰게 돼서 상관이 없었지만 

발음이 아직 어눌하고 완전히 발달이 되지 않은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입 모양도 보이지 않고 친구들의 말소리도 정확치 않을 거고 언어 발달에 

분명히 마스크를 쓰는 생활들이 이렇게 지장을 줬던 것 같아요. (A유치원 부모, 

2022.05.18)

이제 한창 말이 트이기 시작하는 애들도 선생님 얼굴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는 하는데 눈만 

마주칠 수 있지 이제 입 모양을 보진 못하니까 계속 발음을 교정을 해주려고 해도 그게 그

냥 애들은 소리만 듣고 이걸 그냥 따라 하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C어린이집 교사2, 

2022.06.03)

만 0세에서 2세까지는 이제 말을 한참 배우는데 듣고 입 모양을 보고 소리를 듣고 그거를 

따라하고 구현이 돼야 되는데 가리고 있으니까 소리만 들으니까 특정 발음이 좀 안 되고 그

다음에 말을 가르쳐도 아이가 잘 쉽게 따라 하지 못해서 언어 치료를 받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C어린이집 부모4, 2022.06.03.)

나) 또래 상호작용의 어려움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소통의 단절, 또래와의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에는 더 잘 소통되던 것들이 조금 많이 줄어든 모습들이 보이다가 결국에는 이야기를 점

점 더 안 하게 되는 모습들이 조금은 더 있더라고요. (A유치원 교사2)

아이들이 이렇게 표정들이 안 읽어지고 그럼 자기 말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소리를 지르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상당히 폭발력이 그래서 발음이 안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한 번씩 내려서 입 모양을 보여줘 그러면 그 다음에 말을 시키면 

바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A유치원 원장, 2022.05.18)

마스크를 쓰면서 자기 얘기를 못 들으니까 오히려 친구한테 더 짜증도 많이 내고 그냥 마스

크 안 썼을 때는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좀 잘 되니까 그냥 미안 괜찮아 이렇게 이제 흘러

가는 말로도 그냥 친구들이 서로 이제 싸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게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그

런 소리 같은 것도 적게 들리고 하다 보니까 더 친구들한테 왜 너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했

어 나 미안하다 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마스크로 인해서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 친구들도 짜증을 많이 내고 이제 나는 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서로 그런 부분이 커뮤

니케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사회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고 언어는 일단 확실히 발

음이 지연되는 친구들이 조금 있어 보여요. (D어린이집 교사1,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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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성발달 측면의 변화

가) 친구 사귀기의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의 단절은 또래 친구와의 만날 기회를 

상실하게 했고, 마스크로 인한 장벽은 또래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익숙해질 기회

도 빼앗아 버렸다. 

혼자니까 놀이터를 데리고 나가더라도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다가가지 않아요. 애들끼리도 

놀이터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친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친구랑 만날 기회도 거의 진짜 거의 없어서 어린이집 친구가 사실은 거의 다거든

요. (D어린이집 부모1, 2022.06.08)

친구를 봤다 안봤다는 반복하다보니 친구 이름을 아직까지도 잘 모르죠. 얼굴도 몰라요. 콕 

찝어서 친한 친구들이 없어졌어요. 특히나 유아기 때는 다같이 어울려서 놀면서 친한 친구들이 

생기는데 친한 친구들이 없어요. 이 친구 누구인 줄 알아 그러면 큰애 같은 경우는 계속 마스크

를 끼고 하도 안 본 기간이 오래되고 가끔씩 가다 보니까 (중략) 다른 애도 제 아들을 못 

알아보고 제 큰애도 이 친구 누군지를 모르고 작년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도 잘 모르고 저희 

딸도 막연하게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고 선생님이 보고 싶다고는 하는데 그럼 시연이 누구랑 

제일 친해 우리 친구들 이름을 딱히 모르더라고요... (B유치원 부모2, 2022.05.27)

여자 아이 한 명이 2개월 동안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학은 했는데 가정학습을 2개월

을 쓰신 거죠. 그랬더니 이미 아이들은 다 친해진 상황이라서 아이가 이제 조금 겉돌더라고

요 그러니까 원래 조금 예민한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서 얘기를 이미 친구들이 다 

친해진 것 같다. 나는 혼자 논다. 그리고 이제 누가 나를 놀렸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얘기하

지 그랬어 그랬더니 선생님도 아이들 편일 것 같다. (B유치원 교사, 2022.05.27)

나) 또래와의 상호작용, 타인에 대한 이해의 부족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거리두기는 책상으로 물리적 간격을 유지하고, 혼자 

놀이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친구들과 정서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거나 

갈등을 조율하는 기회의 단절로 이어지고 있다. 

책상을 하나씩 떨어뜨려놨었어요. 학교처럼 그렇게 거리 두기도 좀 하고 그리고 애들이 이

제 놀이도 혼자 조금 놀 수 있게 해서 거리를 많이 두고 그렇게 이제 혼자 놀이를 하다 보

면 상호작용이 없어서 아까 이제 발달이랑 연결될 텐데 그 부분에서 예전에 아이들에 비해

서 조금 아이 또래 활동 없었기 때문에 사회성 부분에 있어서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C어린이집 교사2,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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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그래서 심지어 자꾸 좀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제 친구랑도 트

러블이 잠깐 있었나 봐요. 근데 저희 아이는 약간 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C어린이집 부모3, 2022.06.03)

4) 정서발달 측면의 변화: 감정 조절 및 표현의 어려움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의 제약으로 누적된 스트레스가 일부 원인이 되어 친

구들과 부딪히기도 하는 상황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도 있고, 감정을 조절하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성격 차이이기도 한데 아들은 조금 어릴 때부터 집에 있는 걸 조금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아들은 코로나 터지고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딸은 반면에 엄마 나가고 싶어 어린이집 가고 

싶어 밖에 나가서 놀고 싶다고 활동 이렇게 활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

래서 짜증이 많이 늘었어요. (B유치원 부모2, 2022.05.27)

신체 활동 특히나 활발하게 움직이는 아이들은 쌓인 게 좀 많더라고요. 아프게 해서 그냥 

때려버리고 싶다. 속상하게 만들어서 가루로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B유

치원 교사, 2022.05.27)

아이들이 실내에서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 나름대로 좀 약간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또 

많이 쌓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많이 감정적으로 좀 부딪히기도 

하고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많이 어려워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C어

린이집 교사1, 2022.06.03.)

5. 소결 

본 장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감), 교사, 부모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

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 측면에서의 변화, 교실의 물리적 환경과 교육과정 운

영 측면의 변화, 부모의 인식, 영유아의 전반적인 일상과, 발달의 변화에 대해 심층 

면담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침을 지키면

서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하고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다양한 집

단의 영유아들이 한 공간에 머무르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대부분의 

영유아들이 하원시각 이후의 통합반 운영을 자제하였고, 줌을 활용하거나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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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작을 통해 비대면 교육/행사로 전환하여 가정과의 연계 노력을 지속하고 있

다. 또한 가정연계의 일환으로 꾸러미를 배부하여 지원하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

었다. 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기관 특성 외에도 공사립별 특성에 따라 기관

(시설)폐쇄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맞벌이 가구 이용률이 높은 기관(시설)에서 확진 

시 긴급 돌봄의 문제 등이 어려움으로 제기되었다. 

둘째,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본격적인 시행과 코로나19 팬데믹이 동시에 겹치

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실(보육실)은 오히려 폐쇄적으로 변화한 경향을 보이

기도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는 개인 책상을 배치하고, 가림막을 설치하

여 개별 놀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가림막 등 변화한 교실(보육실) 환

경에 대해 유아들은 불편함에서 점차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혼자 놀이

를 해야 한다는 것에 싫증을 내는 경우도 있었다. 변화된 환경에 따라 유아의 놀이

도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모둠 놀이보다는 개별 놀이로 변화되고, 팬데

믹을 반영한 놀이가 증가했으며, 놀이 태도에 있어서 무기력하거나 의존성을 보이

기도 하였다. 팬데믹으로 인해 등원과 휴원을 반복하면서 영유아들의 적응 기간도 

지연되었고, 건강안전 관리로 인해 하나의 활동시간이 길게 늘어난 경향도 보였다. 

한편 교사들의 업무 부담 또한 가중되었는데, 조금 더 세심히 챙겨야 하는 일상 방

역과 온･오프라인 교육보육과정을 동시에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큰 상황이었다. 

셋째, 코로나19에 대해 부모들은 영유아에게 두려움보다는 외부 활동에 제약이 

있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예방을 위한 지침을 일상생활에 익숙해

지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넘게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부활동의 제약으로 자녀들의 체력이 저하되고, 단체활동 감소로 인한 사회

성 발달지연, 마스크의 사용과 비대면 활동으로 인한 상호작용의 감소로 언어발달

의 통로가 적어지는 등을 염려하고 있었다. 한편 영아보다는 유아 자녀를 둔 부모

들이 학습 측면에서의 우려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유아 

부모들은 한글, 글쓰기, 공부에 대한 재미, 학교에서의 적응에 대한 걱정이 컸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사회와 단절되어 지내다보니 친구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에 대

한 불안이 증가하여 사교육을 시작하거나 전업주부보다 상대적으로 자녀에게 신경

을 쓰지 못하는 맞벌이 부모의 불안감이 사교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넷째, 코로나19에 대한 영유아의 인식은 20년 초기 공포에 가까운 느낌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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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과 같은 바이러스로 치료하면 낫는 정도로 인식이 변화하였으며, 마스크 착용

의 거부감에서 마스크 강박이라고 할 정도로 집착을 보이는 영유아들도 있었다. 어

린이집에서 영아들의 일상생활은 방역으로 인한 투명 칸막이로 인해 제한된 공간

에서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기본생활습관 지도가 용이한 제품으로 대체됨

으로써 자조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혼자놀이를 주로 하는 영아들의 특성

상 놀이 형태의 큰 변화는 없으나 코로나19의 경험이 놀이 행동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던 유아들은 기관 적응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코로나19에 의한 영향보다는 기질 특수성에 기인한

다는 해석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거리두기는 개별적

인 놀이를 강화하였지만 조용한 기질의 일부 유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유아들의 

친구와의 놀이를 그리워하고,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친구와의 놀이 경험

이 부족해지면서 배려나 양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이전의 유아들보다 어려워하

는 경우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가정에서의 영유아들의 생활은 불규칙한 수면시간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외부활동이나 체험활동의 부족으로 영유아의 스트레스가 높음을 걱정하기도 했다. 

부모들은 자녀가 집에서 무료하게 지내는 시간을 대체하기 위해 도서와 장남감 등

을 구입하고, 학습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과 만족감으로 사교육을 이용할 수밖에 없

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재택근무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

게 미디어를 이용하게 되거나 학습적인 부분의 보완을 위해서 미디어를 활용하게 

되는데, 과이용에 대한 우려도 컸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변화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

면, 신체발달 측면에서는 적은 활동량으로 인한 비만 우려, 외부활동 제약으로 인

한 체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언어발달 측면에서는 언어발달의 민감기인 영

아들의 마스크 착용이 상대방의 정확한 입모양을 보기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듣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져서 교사와 부모 모두 언어발달에 지체되는 

경향이 있음을 우려하고 있었다. 사회성발달 측면에서는 또래 친구와 만날 기회의 

감소, 마스크로 인한 장벽은 또래와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서로 익숙해질 기회를 

단절하였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개별 책상을 사용하여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

지하고, 혼자놀이를 주로 경험한 유아들이 친구를 정서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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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고 있다. 정서발달 측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의 제약으로 누적된 

스트레스가 일부 원인이 되어 친구들과 잦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갈등 상황에

서 분노를 표출하고,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심층면담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주는 직

간접적인 요인 즉, 영유아 개인 특성, 가정 특성, 유치원과 어린이집 특성 등을 고

려한 요인들을 추출하여 영유아 발달검사 결과와 비교하고, 영향 요인들을 분석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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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영유아 발달 현황

본 장에서는 발달검사 참여 대상 영유아의 부모와 교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

로 영유아의 전반적인 배경과 발달 현황을 살펴보고 만 2세반 영아, 만 5세반 유아 

각각 100명을 대상으로 한 발달검사(K-WPPSI-IV, K-Vineland-2) 결과를 분석

하였다

1. 조사대상 특성

가. 가구 특성 

1) 응답자 특성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2세반 부모 100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부모의 자녀수는 2명 이상이 52.0%였고, 1명이 48.0%를 

차지하였다. 만 2세반 자녀의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 이용 기간은 1~2년 미만이 

52.0%였으며, 1년 미만 24.0%, 2~3년 미만 19.0%, 3년 이상 5.0%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부모는 모가 90.0%였고, 부모의 연령은 40세 미만이 80.0%였으며, 부

모의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70.0%로 가장 높았다. 한편 부모의 취업상태는 정

규직이 56.0%로 가장 높았다, 맞벌이가 76.0%였으며,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 

이하 근무가 88.5%였다. 팬데믹 이후 취업상태 변화와 관련하여 변화가 없다는 응

답률이 77.0%로 변화가 있다는 응답률(23.0%)보다 높았다. 조사대상 부모의 소득

수준은 300~500만 원 미만이 53.8%로 가장 높았으며, 200~300만 원 미만 

28.2%, 200만 원 미만 17.9% 순이었다. 

돌봄휴가와 관련해서는 제도가 없거나 비해당이 52.6%, 돌봄휴직과 관련해서도 

제도가 없거나 비해당이 56.4%, 육아휴직 이용은 미이용이 34.6%, 제도가 없거나 

비해당이 33.3%로 가장 높았다. 한편 유연근무제 이용은 미이용과 제도가 없거나 

비해당이 39.7%, 재택근무 이용은 이용했다는 응답이 38.5%로 가장 높았다.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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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이용 또한 제도가 없거나 비해당이 43.6%로 가장 높았다. 

배우자의 취업상태는 정규직이 76.0%로 가장 높았고, 자영업 19.0%, 비정규직 

3.0%, 비취업 2.0% 순이었다. 배우자의 팬데믹 이후 취업상태 변화와 관련해서는 

변화가 없다는 응답률이 87.0%로 변화가 있다는 응답률(13.0%)보다 높았다. 배우

자의 소득수준은 300~500만 원 미만이 44.9%로 가장 높았으며, 500만 원 이상 

40.8%, 200~300만 원 미만 11.2%, 200만 원 미만 3.1%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1-1> 응답자 특성: 부모

단위 : %(명) 

구분
만 2세반 만 5세반 

사례수 % 사례수 %

전체 (100) 100.0 (100) 100.0

자녀수
1명 (48) 48.0 (38) 38.0

2명 이상 (52) 52.0 (62) 62.0

현재 
이용기관

유치원 - - (46) 46.0

어린이집 (100) 100.0 (54) 54.0

현재
이용 기관
이용 기간

1년 미만 (24) 24.0 (11) 11.0

1년~2년 미만 (52) 52.0 (24) 24.0

2년~3년 미만 (19) 19.0 (25) 25.0

3년 이상 (5) 5.0 (40) 40.0

출생~현재
기관

이용 기간

1년 미만 (15) 15.0 - -

1년~2년 미만 (53) 53.0 (4) 4.0

2년~3년 미만 (25) 25.0 (11) 11.0

3년 이상 (7) 7.0 (85) 85.0

성별
모 (90) 90.0 (97) 97.0

부 (10) 10.0 (3) 3.0

연령
40세 미만 (80) 80.0 (55) 55.0

40세 이상 (20) 20.0 (45) 45.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 9.0 (17) 17.0

대학교 졸업 (70) 70.0 (64) 64.0

대학원 졸업 이상 (21) 21.0 (19) 19.0

취업상태

정규직 (56) 56.0 (45) 45.0

비정규직 (6) 6.0 (12) 12.0

자영업 (16) 16.0 (16) 16.0

비취업 (22) 22.0 (27) 27.0

맞벌이 여부
맞벌이 (76) 76.0 (71) 71.0

외벌이 (24) 24.0 (29) 29.0

근로시간
40시간 이하 (69) 88.5 (64) 87.7

40시간 초과 (9) 11.5 (9)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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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반 부모 100명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부모

의 자녀수는 2명 이상이 62.0%였고, 1명이 38.0%로 나타났다. 만 5세반 유아가 

현재 다니는 기관의 이용 기간은 3년 이상이 40.0%로 가장 높았다. 조사대상 부모

구분
만 2세반 만 5세반 

사례수 % 사례수 %

팬데믹 이후 
취업상태 

변화

변화됨 (23) 23.0 (17) 17.0

변화없음 (77) 77.0 (83) 83.0

소득수준

200만 원 미만 (14) 17.9 (15) 20.5

200~300만 원 미만 (22) 28.2 (21) 28.8

300~500만 원 미만 (42) 53.8 (37) 50.7

돌봄휴가
이용

이용함 (16) 20.5 (20) 27.4

미이용 (21) 26.9 (17) 23.3

제도없음+비해당 (41) 52.6 (36) 49.3

돌봄휴직
이용

이용함 (2) 2.6 (3) 4.1

미이용 (32) 41.0 (29) 39.7

제도없음+비해당 (44) 56.4 (41) 56.2

육아휴직
이용

이용함 (25) 32.1 (10) 13.7

미이용 (27) 34.6 (29) 39.7

제도없음+비해당 (26) 33.3 (34) 46.6

유연근무제
이용

이용함 (16) 20.5 (18) 24.7

미이용 (31) 39.7 (23) 31.5

제도없음+비해당 (31) 39.7 (32) 43.8

재택근무
이용

이용함 (30) 38.5 (27) 37.0

미이용 (19) 24.4 (16) 21.9

제도없음+비해당 (29) 37.2 (30) 41.1

육아근로시간
단축 이용

이용함 (11) 14.1 (13) 17.8

미이용 (33) 42.3 (18) 24.7

제도없음+비해당 (34) 43.6 (42) 57.5

(배우자)
취업상태

정규직 (76) 76.0 (74) 74.0

비정규직 (3) 3.0 (4) 4.0

자영업 (19) 19.0 (20) 20.0

비취업 (2) 2.0 (2) 2.0

(배우자)
팬데믹 이후 

취업상태 
변화

변화됨 (13) 13.0 (6) 6.0

변화없음 (87) 87.0 (94) 94.0

(배우자)
소득수준

200만 원 미만 (3) 3.1 (2) 2.0

200~300만 원 미만 (11) 11.2 (4) 4.1

300~500만 원 미만 (44) 44.9 (45) 45.9

500만 원 이상 (40) 40.8 (47)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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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별은 모가 97.0%였고, 부모의 연령은 40세 미만이 55.0%였으며, 부모의 최

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64.0%로 가장 높았다. 한편 응답자의 취업상태는 정규직

이 45.0%, 맞벌이가 71.0%,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 이하 근무가 8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팬데믹 이후 취업상태 변화와 관련하여 변화가 없다는 응답률이 

83.0%로 변화가 있다는 응답률(17.0%)보다 높았다. 응답자의 소득은 300~500만 

원 미만이 50.7%로 가장 높았으며, 200~300만 원 미만 28.8%, 200만 원 미만 

20.5% 순이었다. 

돌봄휴가와 관련해서는 제도가 없거나 비해당이 49.3%, 돌봄휴직과 관련해서도 

제도가 없거나 비해당이 56.2%, 육아휴직 이용은 미이용이 39.7%, 제도가 없거나 

비해당이 46.6%로 가장 높았다. 한편 유연근무제 이용은 미이용과 제도가 없거나 

비해당이 43.8%, 재택근무 이용도 미이용과 제도가 없거나 비해당이 41.4%로 가

장 높았다. 육아근로시간 이용 또한 제도가 없거나 비해당이 57.5%로 가장 높았

다. 한편 배우자의 취업상태는 정규직이 7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영업 

20.0%, 비정규직 4.0%, 비취업 2.0% 순이었다. 배우자의 팬데믹 이후 취업상태 

변화와 관련해서는 변화가 없다는 응답률이 94.0%로 대부분이었다. 배우자의 소

득수준은 500만 원 이상이 48.0%로 가장 높았다. 

2)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2020-2021) 긴급돌봄 이용

만 2세반 영아 자녀가 있는 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팬데믹 기간 중 자녀의 어린

이집 긴급돌봄 이용을 살펴본 결과, 이용하지 않았다가 45.0%로 가장 높았으며, 

많이 이용 33.0%, 가끔 이용 22.0% 순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부모

는 긴급돌봄을 많이 이용하였다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출근

을 해야 하는 부모의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만 5세반 유아의 긴급

돌봄 이용은 맞벌이의 이용 비율이 높고, 외벌이의 경우 이용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인다. 재택근무를 이용한 경우에도 긴급돌봄을 이용했다고 응

답한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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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2020-2021) 긴급돌봄 이용

단위 : %(명)

구분
이용하지
않았다

가끔
이용하였다

많이
이용하였다

계(명)

만 2세반 45.0 22.0 33.0 100.0 (1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42.1 21.1 36.8 100.0 (76)
외벌이 54.2 25.0 20.8 100.0 (24)

χ² 2.135(2)

유연
근무제
이용

이용함 18.8 12.5 68.8 100.0 (16)
미이용 45.2 29.0 25.8 100.0 (31)

제도없음+비해당 54.8 16.1 29.0 100.0 (31)
χ² 11.167(4)*

재택근무
이용

이용함 50.0 13.3 36.7 100.0 (30)
미이용 47.4 26.3 26.3 100.0 (19)

제도없음+비해당 34.5 24.1 41.4 100.0 (29)
χ² 2.882(4)

만 5세반 39.0 24.0 37.0 100.0 (1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35.2 22.5 42.3 100.0 (71)
외벌이 48.3 27.6 24.1 100.0 (29)

χ² 2.946(2)

유연
근무제
이용

이용함 16.7 27.8 55.6 100.0 (18)
미이용 39.1 21.7 39.1 100.0 (23)

제도없음+비해당 40.6 18.8 40.6 100.0 (32)
χ² 3.349(4)

재택근무
이용

이용함 25.9 18.5 55.6 100.0 (27)
미이용 43.8 18.8 37.5 100.0 (16)

제도없음+비해당 36.7 26.7 36.7 100.0 (30)

χ² 2.888(4)

* p < .05, ** p < .01.

3)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2020-2021) 주양육자

팬데믹 기간 중 긴급돌봄을 이용하지 않거나 가끔 이용했던 만 2세반 영아 부모 

67명을 대상으로 자녀를 가정에서 주로 돌봄 사람을 조사한 결과, 어머니가 

67.2%로 가장 많았으며, 조부모 22.4%, 민간 육아도우미 4.5%, 자녀의 아버지, 

친인척, 아이돌보미, 기타가 각각 1.5% 순으로 나타났다. 외벌이의 경우에는 자녀

의 어머니가 100%인 것으로 나타난 반면, 맞벌이는 자녀의 어머니 54.2%, 조부모 

31.3% 순이었다. 유연근무제를 이용하거나 유연근무제에 비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녀의 어머니가 주양육자인 비율이 각각 60.0%, 63.6%로 가장 높았던 반면, 유연

근무제를 미이용하는 경우에는 조부모가 주양육자인 비율이 52.2%로 가장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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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택근무의 이용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5세반 유

아 부모의 경우(N = 63), 어머니가 주양육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82.5%로 가장 높

았고, 맞벌이 여부, 유연근무제 이용, 재택근무 이용 여부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표 Ⅳ-1-3>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2020-2021) 주양육자

단위 : %(명)

구분 모 조부모
민간
육아

도우미
부 친인척

아이
돌보미

기타 계(명)

만 2세반 67.2 22.4 4.5 1.5 1.5 1.5 1.5 100.0 (67)

맞벌이 
여부

맞벌이 54.2 31.3 6.3 2.1 2.1 2.1 2.1 100.0 (48)

외벌이 100.0 0.0 0.0 0.0 0.0 0.0 0.0 100.0 (19)

χ² 12.966(6)*

유연
근무제
이용

이용함 60.0 0.0 20.0 0.0 0.0 20.0 0.0 100.0 (5)

미이용 47.8 52.2 0.0 0.0 0.0 0.0 0.0 100.0 (23)

제도없음+비해당 63.6 13.6 9.1 4.5 4.5 0.0 4.5 100.0 (22)

χ² 23.933(12)*

재택근무 
이용

이용함 52.6 31.6 5.3 0.0 0.0 5.3 5.3 100.0 (19)

미이용 42.9 50.0 7.1 0.0 0.0 0.0 0.0 100.0 (14)

제도없음+비해당 70.6 11.8 5.9 5.9 5.9 0.0 0.0 100.0 (17)

χ² 12.077(12)

만 5세반 82.5 12.7 - 3.2 - - 1.6 100.0 (63)

맞벌이 
여부

맞벌이 75.6 17.1 - 4.9 - - 2.4 100.0 (41)

외벌이 95.5 4.5 - 0.0 - - 0.0 100.0 (22)

χ² 4.062(3)

유연
근무제
이용

이용함 75.0 12.5 - 0.0 - - 12.5 100.0 (8)

미이용 57.1 28.6 - 14.3 - - 0.0 100.0 (14)

제도없음+비해당 89.5 10.5 - 0.0 - - 0.0 100.0 (19)

χ² 10.756(6)

재택근무 
이용

이용함 75.0 16.7 - 0.0 - - 8.3 100.0 (12)

미이용 60.0 30.0 - 10.0 - - 0.0 100.0 (10)

제도없음+비해당 84.2 10.5 - 5.3 - - 0.0 100.0 (19)

χ² 5.511(6)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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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치원과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팬데믹 기간 중 유치원과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을 살

펴본 결과, 만 2세반 영아의 부모와 만 5세반 유아의 부모 모두 이용한 적 없다는 

응답이 각각 64.0%, 71.0%로 높았다. 

<표 Ⅳ-1-4>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2020-2021)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명)

구분 이용한적 있음 이용한적 없음 계(명)

만 2세반 36.0 64.0 100.0 (100)

반 5세반 29.0 71.0 100.0 (100)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 2세반 영아의 부모 36명을 대상으로 

이용한 서비스를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 등)가 

91.7%로 가장 높았다. 그 밖의 응답으로는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27.8%, 민간 

육아도우미 19.4%,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기타 공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포함) 

5.6% 순으로 나타났다. 만 5세반 유아 부모(N=29)도 조부모의 돌봄을 이용한 비

율이 가장 높았다.

<표 Ⅳ-1-5> 이용한 개별돌봄서비스(복수응답)

단위 : %(명)

만 2세반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등)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
(아동의 이모, 고모, 

삼촌 등)

민간
육아도우미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기타 공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포함)
명

만 2세반 91.7 27.8 19.4 5.6 (36)

만 5세반 82.8 24.1 10.3 6.9 (29)

5) 팬데믹 이전 대비 팬데믹 기간 중 가구의 전반적 변화

만 2세반 영아 가구의 팬데믹 이전 대비 팬데믹 기간 중 경제 상황과 가정에서

의 생활 변화를 살펴본 결과, 5점 척도 기준 자녀의 TV/미디어 이용시간 평균이 

3.86점으로 조사 항목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총 소득은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49.0%로 가장 높았으며, 가구 총 지출은 약간 증가했다는 

응답이 41.0%로 가장 높았고, 자녀양육비 지출과 사교육비 지출은 변화 없다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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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각각 42.0%, 56.0%로 나타났다. 

한편 부가 자녀와 보내는 양육시간은 약간 증가했다는 응답이 39.0%로 가장 높

았으며, 모가 자녀와 보내는 양육시간은 변화 없다는 응답이 37.0%로 가장 높았

다. 자녀의 TV/미디어 이용시간은 약간 증가했다는 응답이 48.0%로 가장 높았던 

반면, 자녀의 야외활동 시간은 약간 감소했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았다. 학

습지 등 방문교육 시간과 학원 이용시간은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각각 50.0%, 

51.0%였으며, 자녀의 수면 시간도 변화가 없다는 응답도 68.0%로 나타났다. 부와 

모의 평균 근로시간은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각각 61.0%, 50.0%를 차지하였다. 

종합하면, 만 2세반 영아 가구의 가구 소득에는 변화가 없었고(49.0%), 가구 총 

지출, 자녀양육비는 증가(약간 증가+매우 증가, 각각 56.0%, 52.0%)하였으며, 

TV/미디어 이용시간은 69.0%(약간증가+매우증가)로 매우 높았다. 한편 자녀의 

야외할동 시간은 감소(약간 감소+매우 감소, 54.0%)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6>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경제 상황과 가정에서의 생활 변화: 전체

     단위 : %(명)

구분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음

약간 
증가

매우
증가

비해당
평균
점수
(점)

계(명)

가구 총 소득
만 2세반  9.0 20.0 49.0 20.0  2.0 - 2.86 100.0 (100)

만 5세반 6.0 12.0 64.0 15.0 3.0 - 2.97 100.0 (100)

가구 총 지출
만 2세반  2.0 16.0 26.0 41.0 15.0 - 3.51 100.0 (100)

만 5세반 1.0 8.0 29.0 49.0 13.0 - 3.65

자녀양육비 지출
만 2세반  2.0  4.0 42.0 37.0 15.0 - 3.59 100.0 (100)

만 5세반 1.0 4.0 32.0 51.0 12.0 - 3.69

사교육비 지출
만 2세반  2.0  5.0 56.0 26.0 11.0 - 3.39 100.0 (100)

만 5세반 1.0 7.0 30.0 46.0 16.0 - 3.69 100.0 (100)

부가 자녀와 보내는 
양육시간

만 2세반  3.0 13.0 35.0 39.0 10.0 - 3.40 100.0 (100)

만 5세반 4.0 6.0 58.0 22.0 10.0 - 3.28 100.0 (100)

모가 자녀와 보내는 
양육시간

만 2세반  1.0  6.0 37.0 25.0 31.0 - 3.79 100.0 (100)

만 5세반 0.0 3.0 40.0 28.0 29.0 - 3.83 100.0 (100)

자녀의 TV/미디어 
이용시간

만 2세반  1.0  2.0 28.0 48.0 21.0 - 3.86 100.0 (100)

만 5세반 0.0 0.0 28.0 48.0 24.0 - 3.96 100.0 (100)

자녀의 야외활동 시간
만 2세반 14.0 40.0 13.0 25.0  8.0 - 2.73 100.0 (100)

만 5세반 21.0 31.0 17.0 28.0 3.0 - 2.61 1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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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반 유아 가구의 팬데믹 이전 대비 팬데믹 기간 중 경제 상황과 가정에서

의 생활 변화를 살펴본 결과, 5점 척도 기준 자녀의 TV/미디어 이용시간이 평균 

3.96점으로 조사 항목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총 소득은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64.0%로 가장 높았으며, 가구 총 지출은 약간 증가했다는 

응답이 49.0%로 가장 높았고, 자녀양육비 지출과 사교육비 지출은 약간 증가했다

는 응답이 각각 51.0%, 46.0%로 나타났다. 

한편 부가 자녀와 보내는 양육시간은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58.0%로 가장 높았

으며, 모가 자녀와 보내는 양육시간은 또한 변화 없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

았다. 자녀의 TV/미디어 이용시간은 약간 증가했다는 응답이 48.0%로 가장 높았

던 반면, 자녀의 야외활동 시간은 약간 감소했다는 응답이 31.0%로 가장 높았다. 

학습지 등 방문교육 시간과 학원 이용시간은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각각 49.0%, 

43.0%였으며, 자녀의 수면시간도 변화가 없다는 응답도 81.0%로 나타났다. 부와 

모의 평균 근로시간은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각각 72.0%, 52.0%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만 5세반 유아 가구의 가구 소득에는 변화가 없었고(64.0%), 가구 총 

지출, 자녀양육비, 사교육비는 증가(약간 증가+매우 증가, 각각 62.0%, 63.0%, 

62.0%)하였으며, 만 5세반 유아의의 TV/미디어 이용시간 72.0%(약간증가+매우

증가)로 매우 높았다. 반면 자녀의 야외할동 시간은 감소(약간 감소+매우 감소, 

52.0%)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음

약간 
증가

매우
증가

비해당
평균
점수
(점)

계(명)

학습지 등 방문교육 
시간

만 2세반  7.0  3.0 50.0 15.0  6.0 19.0 3.12 100.0 (100)

만 5세반 9.0 12.0 49.0 21.0 3.0 6.0 2.97 100.0 (100)

학원 이용시간
만 2세반  6.0  4.0 51.0 14.0  5.0 20.0 3.10 100.0 (100)

만 5세반 5.0 17.0 43.0 23.0 9.0 3.0 3.14 100.0 (100)

자녀의 수면 시간
만 2세반  3.0 22.0 68.0  7.0  0.0 - 2.79 100.0 (100)

만 5세반 1.0 10.0 81.0 7.0 1.0 - 2.97 100.0 (100)

부의 평균 근로시간
만 2세반  3.0 15.0 61.0 16.0  5.0 - 3.05 100.0 (100)

만 5세반 1.0 11.0 72.0 12.0 4.0 - 3.07 100.0 (100)

모의 평균 근로시간
만 2세반  3.0 15.0 50.0 11.0  6.0 15.0 3.02 100.0 (100)

만 5세반 2.0 6.0 52.0 10.0 4.0 26.0 3.11 1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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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 가구의 팬데믹 이전 대비 팬데믹 기간 중 

어머니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외벌이 가구에

서 어머니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증가했다고 인식하는 점수가 맞벌이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기간 중 긴급돌봄 이용 비율이 낮고(만 2세반 

54.2%, 만 5세반 48.3%), 개별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없는 비율이 높기(만 2세반 

64.0%, 만 5세반 71%) 때문에 팬데믹으로 인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휴원 시기의 

돌봄 시간을 증가시켰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Ⅳ-1-7>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경제 상황과 가정에서의 생활 변화: 자녀와 보내는 시간

단위 : %(명)

구분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음

약간 
증가

매우
증가

평균
점수
(점)

계(명)

만 2세반 1.0 6.0 37.0 25.0 31.0 3.79 100.0 (1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3 7.9 38.2 27.6 25.0 3.67 100.0 (76)

외벌이 0.0 0.0 33.3 16.7 50.0 4.17 100.0 (24)

t -2.183*

만 5세반 0.0 3.0 40.0 28.0 29.0 3.83 100.0 (1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0.0 4.2 42.3 32.4 21.1 3.70 100.0 (71)

외벌이 0.0 0.0 34.5 17.2 48.3 4.14 100.0 (29)

t -2.261*

* p < .05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 가구의 팬데믹 이전 대비 팬데믹 기간 중 자녀의 

야외활동 시간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자녀수와 맞벌이 여부에 따라 유의미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만 2세반 영아의 경우,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가

구가 1명인 가구보다 자녀의 야외활동이 감소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Ⅰ

Ⅱ

Ⅲ

Ⅳ

Ⅴ

Ⅳ. 영유아 발달 현황

119

<표 Ⅳ-1-8>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경제 상황과 가정에서의 생활 변화: 야외활동 시간

단위 : %(명)

구분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음

약간 
증가

매우
증가

평균
점수
(점)

계(명)

만 2세반 14.0 40.0 13.0 25.0 8.0 2.73 100.0 (100)

자녀수

1명 10.4 31.3 18.8 27.1 12.5 3.00 100.0 (48)

2명 이상 17.3 48.1 7.7 23.1 3.8 2.48 100.0 (52)

t 2.178*

맞벌이 
여부

맞벌이 13.2 39.5 14.5 23.7 9.2 2.76 100.0 (76)

외벌이 16.7 41.7 8.3 29.2 4.2 2.63 100.0 (24)

t 0.484

만 5세반 21.0 31.0 17.0 28.0 3.0 2.61 100.0 (100)

자녀수

1명 21.1 26.3 15.8 34.2 2.6 2.71 100.0 (38)

2명 이상 21.0 33.9 17.7 24.2 3.2 2.55 100.0 (62)

t 0.660

맞벌이 
여부

맞벌이 22.5 23.9 15.5 35.2 2.8 2.72 100.0 (71)

외벌이 17.2 48.3 20.7 10.3 3.4 2.34 100.0 (29)

t 1.565
* p < .05

6)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2020-2021) 부모의 우울감 

만 2세반 영아 자녀가 있는 부모 100명을 대상으로 팬데믹 기간 중의 우울감을 

살펴보았다. 우울감 관련 항목은 5점 척도 기준 평균 2.37점으로, 1.76~2.86점의 

분포를 보여 우울감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항목 중 팬

데믹 동안 불안했다는 항목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39.0%가 종종 불안을 느꼈다고 

응답했으며, 평균 점수도 2.86점으로 가장 높았다. 한편 만 5세반 유아 부모의 우

울감 평균은 2.38점으로 만 2세반 영아 부모와 유사했으나 3.01~4.26점의 범위

로 항목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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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9>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중(2020~2021) 부모의 우울감

단위 : %(명)

구분
전혀

안 느낌
별로

안 느낌
종종
느낌

대체로
느낌

항상
느낌

평균
점수
(점)

계(명)

만 2세반 28.3 29.2 24.8 13.0 4.7 2.37 100.0 (100)

팬데믹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16.0 18.0 39.0 18.0 9.0 2.86 100.0 (100)

팬데믹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 21.0 26.0 31.0 19.0 3.0 2.57 100.0 (100)

팬데믹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
니까?

33.0 34.0 20.0 10.0 3.0 2.16 100.0 (100)

팬데믹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
습니까?

17.0 26.0 28.0 20.0 9.0 2.78 100.0 (100)

팬데믹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
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38.0 30.0 22.0 8.0 2.0 2.06 100.0 (100)

팬데믹 동안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45.0 41.0 9.0 3.0 2.0 1.76 100.0 (100)

만 5세반 26.5 31.5 24.3 12.8 4.8 2.38 100.0 (100)

팬데믹 동안 불안하셨습니까? 12.0 21.0 33.0 24.0 10.0 3.01 100.0 (100)

팬데믹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 19.0 30.0 30.0 16.0 5.0 3.42 100.0 (100)

팬데믹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
니까?

28.0 32.0 26.0 10.0 4.0 3.70 100.0 (100)

팬데믹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
습니까?

16.0 33.0 30.0 15.0 6.0 3.38 100.0 (100)

팬데믹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
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36.0 36.0 18.0 7.0 3.0 3.95 100.0 (100)

팬데믹 동안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48.0 37.0 9.0 5.0 1.0 4.26 100.0 (100)

나. 교사 특성

1) 응답자 특성 

교사 설문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40명이 참여하였다. 응답 교사의 연령은 

20~29세가 37.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0~39세가 32.5%, 40세 이상 

30.0% 순이었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

문대 졸업 42.5%, 대학원 이상 5.0%, 고등학교 졸업 2.5% 순이었다. 보유한 최상위 

자격증은 보육교사 1급이 52.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육교사 2급 17.5%, 

유치원 정교사 1급, 15.0%, 유치원 정교사 2급과 기타 각 7.5% 순이었다.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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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은 3년 미만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어린이집 경력은 10년 이상이 35.1%로 

가장 높았다. 현재 근무기관은 어린이집이 90.0%로 대부분이었으며, 유치원은 

10.0%였다. 현 기관 근무경력은 10년 이상이 2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1년 

미만과 5~10년 미만 각 22.5%, 1~3년 미만 20.0%, 3~5년 미만 10.0% 순이었다.

<표 Ⅳ-1-10> 응답자 특성: 교사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

전체 (40) 100.0

연령

20~29세 (15) 37.5

30~39세 (13) 32.5

40세 이상 (12) 30.0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1) 2.5

전문대 졸업 (17) 42.5

대학교 졸업 (20) 50.0

대학원 이상 (2) 5.0

보유
최상위
자격증

유치원 정교사 1급 (6) 15.0

유치원 정교사 2급 (3) 7.5

보육교사 1급 (21) 52.5

보육교사 2급 (7) 17.5

기타 (3) 7.5

보유
최상위
자격증

유치원 정교사 (9) 22.5

보육교사 (28) 70.0

기타 (3) 7.5

유치원
경력

3년 미만 (9) 50.0

3~5년 미만 (3) 16.7

5~10년 미만 (6) 33.3

어린이집
경력

3년 미만 (10) 27.0

3~5년 미만 (7) 18.9

5~10년 미만 (7) 18.9

10년 이상 (13) 35.1

현재
근무기관

유치원 (4) 10.0

어린이집 (36) 90.0

현 기관
근무경력

1년 미만 (9) 22.5

1~3년 미만 (8) 20.0

3~5년 미만 (4) 10.0

5~10년 미만 (9) 22.5

10년 이상 (1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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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팬데믹이 기관 및 교육과정 운영에 미친 영향

교사들은 코로나19 상황이 기관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었

느냐는 질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응답은 없었다. 4점 척도에서 평균 3.38점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 이상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11>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이 기관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미친 영향

단위 : %(명)

구분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

매우
영향을 미침

평균점수
(점)

계(명)

코로나19 상황이 기관이나 교육
과정 운영에 미친 영향

2.5 57.5 40.0 3.38 100.0 (40)

주: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 응답한 경우는 없음. 

교사들은 긴급돌봄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었다는 응답이 37.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기적인 방역 22.5%, 

기타 17.5%, 인력 부족 15.0% 순이었으며, 긴급돌봄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7.5%

였다. 

<표 Ⅳ-1-12> 긴급돌봄 시 교사가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

주기적인 
방역

인력 부족 기타
긴급돌봄 
경험 없음

계(명)

긴급돌봄 시 가장 큰 어려움 37.5 22.5 15.0 17.5 7.5 100.0 (40)

교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것에 대해 감염에 대한 두

려움이라는 응답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업무 과중 27.5%, 

부모의 요구 증가 12.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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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3>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감염에 대한 

두려움

업무 과중
(원격수업

으로 인한 준비 등)

부모의 요구 
증가

기타 계(명)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적 어려움 57.5 27.5 12.5 2.5 100.0 (40)

2. 영유아 발달 현황

가. 만 2세반 영아의 발달 현황

1) 만 2세반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발달 검사에 참여한 만 2세반 영아 100명의 평소 행동을 토대로 어린이집 적응

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 대해 교사 응답을 바탕으로 어린

이집 적응을 4개 하위요인(사회정서적응, 또래적응, 자아적응, 일과적응)으로 파악

하였다. 만 2세반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하위요인별 평균 점수는 5점 척도 기준 

3.38~3.62점의 분포를 보였다. 만 2세반 영아의 일과적응 점수가 평균 3.6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또래적응 점수가 평균 3.38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Ⅳ-2-1> 만 2세반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단위 : 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명)

사회정서적응 3.47 0.95 (100)

또래적응 3.38 1.01 (100)

자아적응 3.61 1.02 (100)

일과적응 3.62 0.93 (100)

2) 만 2세반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인식

발달검사에 참여한 만 2세반 영아 100명의 전반적인 발달 상황에 대해 살펴보

았다. 발달 항목별 평균점수는 3.05~3.39점으로 분포되었다. 사회성 발달이 평균 

3.05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언어 발달과 인지 발달이 각각 평균 3.39점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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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점수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부모의 인식이 높았으며,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2> 만 2세반 영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늦음

약간
늦음

보통
약간
빠름

매우
빠름

평균
점수

계(명) t

언어 발달
부모 1.0 16.0 28.0 32.0 23.0 3.60 100.0 (100)

1.403
교사 4.0 17.0 31.0 32.0 16.0 3.39 100.0 (100)

인지 발달
부모 - 3.0 39.0 41.0 17.0 3.72 100.0 (100)

2.880**
교사 1.0 10.0 48.0 31.0 10.0 3.39 100.0 (100)

정서 발달
부모 - 7.0 47.0 37.0 9.0 3.48 100.0 (100)

2.437*
교사 - 15.0 58.0 18.0 9.0 3.21 100.0 (100)

사회성 발달
부모 1.0 16.0 45.0 29.0 9.0 3.29 100.0 (100)

1.995*
교사 1.0 21.0 57.0 14.0 7.0 3.05 100.0 (100)

신체 발달
부모 1.0 8.0 40.0 36.0 15.0 3.56 100.0 (100)

1.645
교사 2.0 11.0 51.0 22.0 14.0 3.35 100.0 (100)

* p < .05, ** p < .01

[그림 Ⅳ-2-1] 만 2세반 영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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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 능력

발달 검사에 참여한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하위요인별로 적응적 정

서조절과 부정적 정서조절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부모가 응답한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 중 적응적 정서조절 점수는 평균 3.05점이었으며(점수 기술전에 척도설

명 필요), 부정적 정서조절 점수는 2.98점이었다. 교사가 응답한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 중 적응적 정서조절 점수는 평균 2.82점이었고, 부정적 정서조절 점수는 

평균 2.96점으로 조사되었다.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의 전체 점수는 교사보다 

부모가 높게 평정하였으며, 적응적 정서조절도 3.05로 부모가 인식하는 정서조절 

점수가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3>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

단위 : 점(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t

전체
부모 3.01 0.78 (100)

4.581***
꾜사 2.90 0.79 (100)

적응적 정서조절
부모 3.05 0.65 (100)

7.600***
꾜사 2.82 0.64 (100)

부정적 정서조절 
부모 2.98 0.85 (100)

0.859
꾜사 2.96 0.85 (100)

 *** p < .001.

4) 만 2세반 영아의 발달 현황 

만 2세반 영아 총 100명이 K-WPPSI-IV와 적응행동 검사에 참여하였고, 검사

에 참여한 만 2세반 영아의 평균 월령은 약 38.69개월(sd = 3.37)이다.

<표 Ⅳ-2-4> 만 2세반 영아 참여 현황 

N = 100

구분
빈도수(%) 월령

남 여 전체 평균(SD)

전체 55(55.0) 45(45.0) 100(100.0) 38.6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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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능력 발달 

만 2세반 영아의 K-WPPSI-IV 검사결과, 전체 IQ는 110.92(sd = 15.09)로 평

균 범위로 나타났다. 기본지표의 평균을 살펴보면, 언어이해지표 111.62(sd = 

16.26), 시공간지표 106.87(sd = 14.18), 작업기억지표 105.17(sd = 16.19)이다. 

추가지표의 평균은 어휘습득지표 113.30(sd =15.19), 일반능력지표 111.06(sd = 

15.33), 비언어지표 107.26(sd=14.84)이었다. 소검사의 환산점수의 범위는 

10.26~12.13(sd =2.71~3.36)로 수용어휘(M=12.13, sd =3.36)와 그림명명(M = 

12.01, sd =2.87) 점수가 가장 높고, 위치찾기(M=10.26, sd =2.92)가 가장 낮으

나 모두 평균 수준이다. 종합하면, 만 2세반 영아의 경우 언어이해지표가 다소 높

고, 다음으로 시공간지표와 작업기억지표 순이다. 특히 수용어휘나 그림명명 소검

사에서 높은 경향을 보인다.

<표 Ⅳ-2-5>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발달 수준

N = 100, M(SD)

소검사 / 지표1) 환산점수2) / 지표점수3)

토막짜기 11.54(2.71)

상식 11.13(2.75)

그림기억 11.10(3.07)

위치찾기 10.26(2.92)

모양맞추기 11.06(3.11)

수용어휘 12.13(3.36)

그림명명 12.01(2.87)

전체IQ 110.92(15.09)

언어이해지표 111.62(16.26)

시공간지표 106.87(14.18)

작업기억지표 105.17(16.19)

어휘습득지표 113.30(15.19)

비언어지표 107.26(14.84)

일반능력지표 111.06(15.33)

주: 1) 만 2세반의 경우 행렬추리, 동형찾기, 공통성, 공통그림찾기,선택하기 소검사와 유동추론지표, 처리속도지표, 인
지효율성지표는 산출되지 않아 제시되지 않음.

   2) 토막짜기, 상식, 그림기억, 위치찾기, 모양맞추기, 수용어휘, 그림명명 소검사의 경우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
산점수로 제시됨.

   3) 전체IQ, 언어이해지표, 시공간지표, 작업기억지표, 어휘습득지표, 비언어지표, 일반능력지표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지표점수로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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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 발달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K-Vineland-2) 조합점수는 105.66점(sd =17.30)이

다. 주영역의 전체 평균을 살펴보면, 의사소통 영역 106.75(sd =14.14), 생활기술 

영역 111.00(sd =19.61), 사회성 영역 104.61(sd=17.55), 운동기술 영역 

101.52(sd =16.73)이다. 하위영역의 v-척도점수의 평균은 15.05~17.25(sd = 

2.05~3.86)로 소근육(M=15.06, sd =3.61)과 대근육(M=15.33, sd =2.05) 하위

영역이 가장 낮고, 가정(M=17.25, sd =3.27) 하위영역이 가장 높다. 만 2세반 영

아의 적응행동 중 가정 하위영역은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며, 운동기술 영역의 대

근육과 소근육 하위영역의 적응행동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인다.

<표 Ⅳ-2-6>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

N = 100, M(SD)

영역 v-척도점수1) / 표준점수2)

주

수용 16.13(2.71)

표현 16.15(2.79)

개인 16.02(3.58)

가정 17.25(3.27)

대인관계 16.08(3.86)

놀이 및 여가 15.37(2.97)

대처기술 15.98(2.82)

대근육 15.33(2.05)

소근육 15.06(3.61)

하위

의사소통영역 106.75(14.14)

생활기술영역 111.00(19.61)

사회성영역 104.61(17.55)

운동기술영역 101.52(16.73)

적응행동 조합점수 105.66(17.30)

주: 1) 수용, 표현, 개인, 가정, 대인관계, 놀이 및 여가, 대처기술, 대근육, 소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평균 15, 표준편차 
3의 v-척도 점수로 제시됨.

2) 의사소통영역, 생활기술영역, 사회성영역, 운동기술영역, 적응행동 조합점수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표준점수로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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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만 5세반 유아의 발달 현황

1) 만 5세반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

만 5세반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중 놀이상호작용은 3.05점으로 어느 정도 긍정

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은 각각 1.81점, 

1.59점으로 나타났다. 

<표 Ⅳ-2-7> 만 5세반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평균점수
(표준편차)

계(명)

놀이상호작용 4.2 8.1 66.6 21.1 3.05(0.68) 100.0 (100)

놀이방해 44.2 20.1 32.1 3.6 1.81(0.86) 100.0 (100)

놀이단절 56.0 29.6 13.5 0.9 1.59(0.75) 100.0 (100)

2) 만 5세반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인식

만 5세반 교사들은 5가지 발달 영역 중 언어 발달이 3.7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지 발달 3.67점, 신체 발달 3.39점, 사회성 발달 3.31점 순이었으며, 

정서 발달이 3.25점으로 가장 낮았다. 반면 부모는 3.33점~3.65점의 분포를 보였

으며, 언어 발달이 3.6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 발달이 3.33점으로 가장 낮았

다. 만 5세반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 차이가 나타난 영역

은 정서 발달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Ⅳ-2-8> 만 5세반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늦음

약간
늦음

보통
약간
빠름

매우
빠름

계(명)
평균
점수

t

언어 발달
부모 1.0 11.0 29.0 40.0 19.0 100.0 (100) 3.65

-0.577
교사 2.0 6.0 38.0 25.0 29.0 100.0 (100) 3.73

인지 발달
부모 - 5.0 41.0 43.0 11.0 100.0 (100) 3.60

-0.561
교사 2.0 9.0 32.0 34.0 23.0 100.0 (100) 3.67

정서 발달
부모 - 2.0 52.0 35.0 11.0 100.0 (100) 3.55

2.731**
교사 3.0 9.0 55.0 26.0 7.0 100.0 (100)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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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 < .01

[그림 Ⅳ-2-2] 만 5세반 유아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비교

3) 만 5세반 유아의 정서 조절 능력

만 5세반 교사들은 유아의 정서조절에 대해 적응적 정서조절은 4점 척도에 

2.95점으로 긍정적인 편으로 평가하였으며, 부정적 정서조절은 3.29점으로 적응

적 정서조절에 비해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모가 평가한 정서조절 점수 

평균은 3.18점이었으며, 부정적 정서조절이 3.23으로 적응적 정서조절에 비해 높

게 나타났다. 정서조절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차이가 있었는데, 적응적 정서조절은 

부모가 3.09로 교사(2.95)보다 높았고, 부정적 정서조절은 교사가 3.29로 부모

(3.2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분
매우
늦음

약간
늦음

보통
약간
빠름

매우
빠름

계(명)
평균
점수

t

사회성 발달
부모 1.0 12.0 43.0 34.0 10.0 100.0 (100) 3.40

0.696
교사 5.0 10.0 44.0 31.0 10.0 100.0 (100) 3.31

신체 발달
부모 2.0 12.0 48.0 27.0 11.0 100.0 (100) 3.33

-0.463
교사 2.0 10.0 50.0 23.0 15.0 100.0 (100) 3.39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 연구(Ⅰ)

130

<표 Ⅳ-2-9> 만 5세반 유아의 정서조절

단위 : 점(명)

구분 (수) 평균 표준편차 t

전체
부모 (100) 3.18 0.69

0.535
교사 (100) 3.17 0.82

적응적 정서조절
부모 (100) 3.09 0.55

4.566***
교사 (100) 2.95 0.72

부정적 정서조절 
부모 (100) 3.23 0.75

-2.188*
교사 (100) 3.29 0.85

* p < .05, *** p < .001.

4) 만 5세반 유아의 발달 현황 

만 5세반 유아 총 100명이 K-WPPSI-IV와 적응행동 검사에 참여하였고, 검

사에 참여한 만 5세반 유아의 평균 월령은 약 75.27개월(sd=3.26)이다. 

<표 Ⅳ-2-10> 만 5세반 유아 참여 현황 

N = 100

구분
빈도수(%) 월령

남 여 전체 평균(SD)

전체 54(54.0) 46(46.0) 100(100.0) 75.27(3.26)

가)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능력 발달 

만 5세반 유아의 K-WPPSI-IV 검사결과, 전체 IQ는 107.20(sd =15.21)로 평

균 범위로 나타났다. 기본지표의 평균을 살펴보면, 언어이해지표 107.17(sd 

=13.59), 시공간지표 106.46(sd =15.70), 유동추론지표 109.63(sd = 15.44), 작

업기억지표 107.77(sd =14.05)이다. 추가지표의 평균은 비언어지표 107.44(sd = 

15.02), 일반능력지표 17.52(sd =16.26), 인지효율성지표 105.97(sd =14.46)이

다. 소검사의 환산점수의 범위는 10.58~11.54(sd =2.54~3.67)로 공통그림찾기

(M =11.54, sd =2.54)가 가장 높고 선택하기(M = 10.58, sd = 2.81)가 가장 낮으

나 모두 평균 수준이다. 종합하면, 만 5세반 유아의 경우, 전반적으로 평균 수준으

로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나 처리속도지표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며 선택

하기 소검사 점수에서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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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11>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수준

N = 100, M(SD)

소검사 / 지표1) 환산점수2)/ 지표점수3)

토막짜기 11.21(3.67)

상식 11.37(2.70)

행렬추리 11.29(3.47)

동형찾기 10.98(2.83)

그림기억 10.87(3.08)

공통성 10.85(2.68)

공통그림찾기 11.54(2.54)

선택하기 10.58(2.81)

위치찾기 11.36(2.74)

모양맞추기 11.24(2.62)

선택하기(비정렬) 10.60(2.93)

선택하기(정렬) 9.91(3.18)

전체IQ 107.20(15.21)

언어이해지표 107.17(13.59)

시공간지표 106.46(15.70)

유동추론지표 109.63(15.44)

작업기억지표 107.77(14.05)

처리속도지표 104.88(13.76)

비언어지표 107.44(15.02)

일반능력지표 107.52(16.26)

인지효율성지표 105.97(14.46)

주: 1) 만 5세반의 경우 수용어휘, 그림명명 소검사와 어휘습득지표는 산출되지 않아 제시되지 않음.
2) 토막짜기, 상식, 행렬추리, 동형찾기, 그림기억, 공통성, 공통그림찾기, 선택하기, 위치찾기, 모양맞추기, 선택하

기(비정렬), 선택하기(정렬) 소검사의 경우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됨.
3) 전체IQ, 언어이해지표, 시공간지표, 유동추론지표, 작업기억지표, 처리속도지표, 비언어지표, 일반능력지표, 인

지효율성지표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지표점수로 제시됨.

나)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발달

만 5세반 유아(N = 100)의 적응행동(K-Vineland-2) 조합점수는 107.70점(sd 

=12.89)이다. 주영역의 평균을 살펴보면, 의사소통 영역 108.12(sd =14.64), 생

활기술 영역 111.19(sd =16.54), 사회성 영역 109.44(sd =14.76), 운동기술 영역 

101.58(sd =11.66)이다. 하위영역의 v-척도점수의 평균은 14.66~17.49(sd 

=2.02~3.11)로 대근육(M=14.66, sd =2.18)과 소근육(M=15.67, sd =2.02)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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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이 가장 낮고, 대인관계(M=17.49, sd = 2.64) 하위영역이 가장 높다. 만 5세

반 유아의 적응행동 중 생활기술 영역의 대인관계 하위영역이 다소 높고, 운동기술 

영역의 대근육과 소근육 하위영역의 적응행동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인다.

<표 Ⅳ-2-12>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N = 100, M(SD)

영역 v-척도점수1) / 표준점수2)

주

수용 15.97(2.75)

표현 16.66(2.92)

개인 16.94(3.00)

가정 16.59(2.88)

대인관계 17.49(2.64)

놀이 및 여가 15.87(3.11)

대처기술 16.41(2.49)

대근육 14.66(2.18)

소근육 15.67(2.02)

하위

의사소통영역 108.12(14.64)

생활기술영역 111.19(16.54)

사회성영역 109.44(14.76)

운동기술영역 101.58(11.66)

적응행동 조합점수 107.70(12.89)

주: 1) 수용, 표현, 개인, 가정, 대인관계, 놀이 및 여가, 대처기술, 대근육, 소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평균 15, 표준편차 
3의 v-척도 점수로 제시됨.

2) 의사소통영역, 생활기술영역, 사회성영역, 운동기술영역, 적응행동 조합점수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15의 표
준점수로 제시됨

3. 영유아 발달 격차 및 영향 요인

가. 만 2세반 영아의 발달 비교 

1) 개인 특성에 따른 차이

가) 성별

만 2세반 영아의 K-WPPSI-IV 검사결과, 남아의 전체 IQ 평균은 108.84(sd 

=14.17), 여아의 전체 IQ의 평균은 113.47(sd =15.94)로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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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본지표를 살펴보면, 작업기억지표의 남아 평균

은 102.09(sd =17.45), 여아 평균은 108.93(sd =13.78)이었으며, 언어이해지표, 

시공간지표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추가지표

인 어휘습득지표, 비언어지표, 일반능력지표도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위치찾기의 남아 평균은 9.56(sd =3.07), 여아 평균은 

11.11(sd = 2.49)로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2.725, p= .008). 

토막짜기, 상식, 그림기억, 모양맞추기, 수용어휘, 그림명명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만 2세반 영아의 인지

능력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작업기억지표, 특히 위치찾기 소검사에서 

여아가 높은 수행수준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Ⅳ-3-1> 성별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발달

N = 100, M(SD)

소검사 / 지표1) 환산점수2) / 지표점수3)

t p
남(n = 55) 여(n = 45)

토막짜기 11.35(2.55) 11.78(2.91) -.792 .430

상식 10.82(2.71) 11.51(2.78) -1.258 .211

그림기억 10.78(3.10) 11.49(3.01) -1.149 .253

위치찾기 9.56(3.07) 11.11(2.49) -2.725** .008

모양맞추기 11.00(3.08) 11.13(3.18) -.212 .832

수용어휘 11.60(3.34) 12.78(3.31) -1.763 .081

그림명명 11.96(2.55) 12.07(3.25) -.178 .859

전체IQ 108.84(14.17) 113.47(15.94) -1.537 .128

언어이해지표 109.07(15.62) 114.73(16.65) -1.750 .083

시공간지표 106.11(13.78) 107.80(14.76) -.591 .556

작업기억지표 102.09(17.45) 108.93(13.78) -2.140* .035

어휘습득지표 111.58(14.23) 115.40(16.20) -1.254 .213

비언어지표 105.13(15.40) 109.87(13.83) -1.602 .112

일반능력지표 109.16(14.24) 113.38(16.44) -1.373 .173

*p<.05, **p<.01
주: 1) 만 2세반의 경우 행렬추리, 동형찾기, 공통성, 공통그림찾기, 선택하기 소검사와 유동추론지표, 처리속도지표, 

인지효율성지표는 산출되지 않아 제시되지 않음.
2) 토막짜기, 상식, 그림기억, 위치찾기, 모양맞추기, 수용어휘, 그림명명 소검사의 경우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

산점수로 제시됨.
3) 전체IQ, 언어이해지표, 시공간지표, 작업기억지표, 어휘습득지표, 비언어지표, 일반능력지표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지표점수로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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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K-Vineland-2) 검사 결과, 남아의 적응행동 조합점

수 평균은 103.45(sd =18.58), 여아의 적응행동 조합점수 평균은 108.36 (sd 

=15.36)으로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영역에서

도 의사소통영역, 생활기술영역, 사회성영역, 운동기술영역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3-2> 성별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 

N = 100, M(SD)

영역
v-척도점수1) / 표준점수2)

t p
남(n = 55) 여(n = 45)

주

수용 15.82(2.97) 16.51(2.34) -1.274 .206

표현 15.87(3.00) 16.49(2.50) -1.100 .274

개인 15.76(3.83) 16.33(3.25) -.791 .431

가정 17.36(3.57) 17.11(2.89) .383 .703

대인관계 15.47(3.95) 16.82(3.64) -1.759 .082

놀이 및 여가 15.07(2.86) 15.73(3.09) -1.109 .270

대처기술 15.62(3.08) 16.42(2.42) -1.427 .157

대근육 15.27(2.26) 15.40(1.78) -.308 .759

소근육 14.35(3.51) 15.93(3.58) -2.232* .028

하위

의사소통영역 104.98(16.36) 108.91(10.61) -1.389 .168

생활기술영역 110.62(21.30) 111.47(17.55) -.214 .831

사회성영역 102.18(18.18) 107.58(16.45) -1.541 .127

운동기술영역 98.87(17.35) 104.76(15.52) -1.768 .080

적응행동 조합점수 103.45(18.58) 108.36(15.36) -1.417 .160

*p<.05
주: 1) 수용, 표현, 개인, 가정, 대인관계, 놀이 및 여가, 대처기술, 대근육, 소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평균 15, 표준편차 

3의 v-척도 점수로 제시됨.
2) 의사소통영역, 생활기술영역, 사회성영역, 운동기술영역, 적응행동 조합점수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15의 

표준점수로 제시됨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소근육의 남아 평균은 14.35(sd =3.51), 여아 평균은 

15.93(sd= 3.58)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2.232, p 

=.028). 한편 수용, 표현, 개인, 가정, 대인관계, 놀이 및 여가, 대처기술, 대근육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만 2세반 영

아의 적응행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소근육 영역에서만 여아가 남

아보다 높은 적응행동 특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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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질 

만 2세반 영아의 기질 특성과 인지발달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기질 특성과 인지

발달 지표별 점수, 전체 점수와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Ⅳ-3-3> 만 2세반 영아의 기질 특성과 인지발달

N = 100

　구분
인지발달 

지표(1)-W-
언어이해

인지발달 
지표(2)-W-

시공간

인지발달 
지표(4)-W-

작업기억

인지발달 
전체점수-W-

전체점수

기질-사회성 0.089 -0.058 0.079 0.072

기질-정서성 -0.026 -0.003 0.023 -0.042

기질-활동성 0.032 0.046 0.050 0.073

한편 만 2세반 영아의 기질 특성과 적응행동은 영역별 점수, 적응행동 전체점수

와 전반적으로 상관이 없었으나 사회성 기질과 적응행동의 사회성 지표가 약한 상

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4> 만 2세반 영아의 기질 특성과 적응행동 

N = 100

　구분
적응행동 

지표(1)-V-
의사소통

적응행동 
지표(2)-V-
생활기술

적응행동 
지표(3)-V-

사회성

적응행동 
지표(4)-V-
운동기술

적응행동 
전체점수-V-

적응행동 
전체

기질-사회성 0.094 0.100 .223* 0.018 0.133
기질-정서성 0.011 -0.083 0.016 -0.047 -0.034
기질-활동성 0.025 0.060 -0.011 -0.023 0.030

*p<.05

다) 초기 적응 

만 2세반 영아의 초기 적응 정도와 인지발달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영아의 초기 

적응의 세부항목(사회정서 적응, 또래 적응, 자아 적응, 일과 적응)과 인지발달 지

표(언어이해, 시공간, 작업기억)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과 적응과 

인지발달의 시공간 지표는 관계가 없었고, 상관이 다소 높은 항목은 사회정서 적응

과 언어이해, 작업기억, 자아 적응과 언어이해, 일과 적응과 작업기억으로 나타났

다. 초기적응 전체 점수와 인지발달 전체점수도 다소 높은 상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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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5> 만 2세반 영아의 초기 적응과 인지발달

N = 100

　구분
인지발달 

지표(1)-W-언
어이해

인지발달 
지표(2)-W-시

공간

인지발달 
지표(4)-W-작

업기억

인지발달 
전체점수-W-

전체점수

초기적응-사회정서 적응 .396** .256* .340** .421**

초기적응-또래 적응 .264** .243* .273** .337**

초기적응-자아 적응 .363** .210* .294** .384**

초기적응-일과 적응 .288** 0.179 .338** .316**

초기적응-전체 .371** .256* .349** .415**

*p<.05, **p<.01

한편 만 2세반 영아의 초기 적응과 적응행동은 초기 적응의 일과 적응, 적응행동

의 생활기술 지표를 제외한 모든 항목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

관이 다소 높게 나타난 항목은 사회정서 적응과 적응행동의 사회성, 운동기술, 또

래 적응과 적응행동의 사회성, 자아 적응과 사회성, 운동기술로 나타났다. 

<표 Ⅳ-3-6> 만 2세반 영아의 초기 적응과 적응행동 

N = 100

　구분
적응행동 

지표(1)-V
-의사소통

적응행동 
지표(2)-V-생

활기술

적응행동 
지표(3)-V
-사회성

적응행동 
지표(4)-V-
운동기술

적응행동 
전체점수-V
-적응행동 

전체

초기적응-사회정서 적응 .197* 0.087 .328** .302** .262**

초기적응-또래 적응 0.171 0.078 .337** .260** .244*

초기적응-자아 적응 .244* 0.142 .320** .349** .305**

초기적응-일과 적응 0.158 -0.045 0.169 0.193 0.125

초기적응-전체 .215* 0.078 .335** .312** .269**

*p<.05, **p<.01

라) 정서조절 능력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인지발달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서조절 능

력의 영역과 인지발달의 세부 지표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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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7>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인지발달

N = 100

　구분
인지발달 

지표(1)-W-언어
이해

인지발달 
지표(2)-W-시공

간

인지발달 
지표(4)-W-작업

기억

인지발달 
전체점수-W-전

체점수

정서조절능력
-적응적 정서

0.061 -0.009 0.176 0.074

정서조절능력
-부정적 정서

0.049 -0.062 0.090 0.038

한편 영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적응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서조절 능력의 

부정적 정서는 적응행동 세부 지표, 전체 점수와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적응

적 정서조절 능력은 생활기술, 사회성과 약한 상관을 보였다. 

<표 Ⅳ-3-8>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적응행동 

N = 100

　구분
적응행동 

지표(1)-V-
의사소통

적응행동 
지표(2)-V-
생활기술

적응행동 
지표(3)-V-

사회성

적응행동 
지표(4)-V-
운동기술

적응행동 
전체점수-V-

적응행동 
전체

정서조절능력
-적응적 정서

0.085 .233* .268** 0.189 .239*

정서조절능력
-부정적 정서

-0.006 0.069 -0.057 0.095 0.023

*p<.05, **p<.01

2) 가구 특성에 따른 차이 

가) 취업 여부 

만 2세반 영아의 K-WPPSI-IV 검사결과, 맞벌이 가정 영아의 평균은 

111.51(sd =14.78), 외벌이 가정 영아의 평균은 109.04(sd =16.22)로 취업여부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추가지표의 경우, 어휘습득지

표에서 맞벌이 가정 영아의 평균은 115.18(sd =13.80), 외벌이 가정 영아의 평균

은 107.33(sd =17.97)으로 취업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t 

=2.253, p =.027), 특히 외벌이 가정의 영아가 맞벌이 가정의 영아보다 더 높은 

어휘습득 수준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비언어지표, 일반능력지표는 취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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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검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그림명명에서만 맞벌이 가정 영아의 평균은 

12.41(sd =2.55), 외벌이 가정 영아의 평균은 10.75(sd =3.48)로 취업여부에 따

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 =2.531, p =.013). 전반적으로 맞벌이와 

외벌이 가정의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능력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휘습득

에 있어 맞벌이 가정의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9> 취업여부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발달

N = 100, M(SD)

소검사 / 지표1)
환산점수2) / 지표점수3)

t p
맞벌이(n = 76) 외벌이(n = 24)

토막짜기 11.53(2.78) 11.58(2.54) -.089 .929

상식 11.20(2.57) 10.92(3.30) .435 .665

그림기억 11.16(3.13) 10.92(2.90) .334 .739

위치찾기 10.25(2.85) 10.29(3.18) -.061 .952

모양맞추기 11.13(3.15) 10.83(3.03) .408 .684

수용어휘 12.36(3.22) 11.42(3.76) 1.196 .235

그림명명 12.41(2.55) 10.75(3.48) 2.531* .013

전체IQ 111.51(14.78) 109.04(16.22) .698 .487

언어이해지표 112.50(15.34) 108.83(18.96) .963 .338

시공간지표 107.04(14.72) 106.33(12.62) .212 .833

작업기억지표 105.33(16.02) 104.67(17.06) .174 .862

어휘습득지표 115.18(13.80) 107.33(17.97) 2.253* .027

비언어지표 107.46(14.75) 106.63(15.42) .239 .811

일반능력지표 111.70(15.11) 109.04(16.20) .738 .462

*p<.05
주: 1) 만 2세반의 경우 행렬추리, 동형찾기, 공통성, 공통그림찾기, 선택하기 소검사와 유동추론지표, 처리속도지표, 

인지효율성지표는 산출되지 않아 제시되지 않음.
2) 토막짜기, 상식, 그림기억, 위치찾기, 모양맞추기, 수용어휘, 그림명명 소검사의 경우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

산점수로 제시됨.
3) 전체IQ, 언어이해지표, 시공간지표, 작업기억지표, 어휘습득지표, 비언어지표, 일반능력지표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지표점수로 제시됨.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검사 결과, 맞벌이 가정 영아의 적응행동 조합점수 평

균은 105.64(sd =17.84), 외벌이 가정 영아의 적응행동 조합점수 평균은 

105.71(sd =15.82)로 취업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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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모든 주영역에서도 취업여부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 주영역 표준

점수에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10> 취업여부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

N = 100, M(SD)

영역
v-척도점수1) / 표준점수2)

t p
맞벌이(n = 76) 외벌이(n = 24)

주

수용 16.24(2.64) 15.79(2.96) .699 .486

표현 16.50(2.70) 15.04(2.84) 2.279* .025

개인 16.05(3.64) 15.92(3.43) .162 .872

가정 17.20(3.33) 17.42(3.15) -.285 .776

대인관계 16.01(3.96) 16.29(3.59) -.307 .760

놀이 및 여가 15.22(2.88) 15.83(3.24) -.877 .383

대처기술 15.96(2.95) 16.04(2.40) -.122 .903

대근육 15.29(2.15) 15.46(1.72) -.351 .726

소근육 14.87(3.62) 15.67(3.57) -.944 .347

하위

의사소통영역 108.08(13.90) 102.54(14.33) 1.689 .094

생활기술영역 111.00(19.91) 111.00(19.02) .000 1.000

사회성영역 104.05(17.89) 106.38(16.65) -.563 .574

운동기술영역 100.68(17.04) 104.17(15.76) -.888 .377

적응행동 조합점수 105.64(17.84) 105.71(15.82) -.016 .988

*p<.05, **p<.01
주: 1) 수용, 표현, 개인, 가정, 대인관계, 놀이 및 여가, 대처기술, 대근육, 소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평균 15, 표준편차 

3의 v-척도 점수로 제시됨.
2) 의사소통영역, 생활기술영역, 사회성영역, 운동기술영역, 적응행동 조합점수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15의 

표준점수로 제시됨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표현에서만 맞벌이 가정 영아의 v-척도점수 평균은 

16.50(sd =2.70), 외벌이 가정 영아의 v-척도점수의 평균은 15.04(sd =2.84)로 

취업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t =2.279, p =.025), 외벌이 

가정에 비해 맞벌이 가정 영아의 표현 v-척도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맞벌이와 외벌이 가정의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에 차이가 없었으

나, 의사소통 영역 중 표현에서 외벌이 가정에 지해 맞벌이 가정의 만 2세반 영아

의 적응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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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구 소득 

가구 소득은 전체 표본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는데, 만 2세반 영아의 

K-WPPSI-IV 검사결과, 가정의 수입이 600만원 미만인 가정 영아의 전체 IQ 평

균은 110.32(sd =16.30), 600만원 이상 가정 영아의 평균은 111.29(sd =14.43)

로 가계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본지표와 소검

사 수준에서도 가계소득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능력에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Ⅳ-3-11> 가구소득(2집단)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인지발달

N = 100, M(SD)

소검사 / 지표1)

환산점수2) / 지표점수3)

t p< 600 
(n = 38)

≥ 600 
(n = 62)

토막짜기 11.55(2.64) 11.53(2.77) .036 .971
상식 10.95(3.16) 11.24(2.48) -.518 .605

그림기억 11.08(3.16) 11.11(3.04) -.053 .957
위치찾기 10.76(2.96) 9.95(2.87) 1.357 .178

모양맞추기 11.24(3.62) 10.95(2.78) .443 .659
수용어휘 11.74(3.53) 12.37(3.26) -.915 .362
그림명명 11.55(3.09) 12.29(2.72) -1.250 .214
전체IQ 110.32(16.30) 111.29(14.43) -.312 .756

언어이해지표 109.87(18.13) 112.69(15.04) -.842 .402
시공간지표 107.47(15.57) 106.5(13.38) .332 .741

작업기억지표 106.66(16.88) 104.26(15.83) .718 .475
어휘습득지표 110.76(17.40) 114.85(13.57) -1.313 .192
비언어지표 108.47(15.53) 106.52(14.47) .639 .525

일반능력지표 110.45(16.96) 111.44(14.38) -.311 .756

주: 1) 2세반의 경우 행렬추리, 동형찾기, 공통성, 공통그림찾기, 선택하기 소검사와 유동추론지표, 처리속도지표, 인지
효율성지표는 산출되지 않아 제시되지 않음.

2) 토막짜기, 상식, 그림기억, 위치찾기, 모양맞추기, 수용어휘, 그림명명 소검사의 경우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
산점수로 제시됨.

3) 전체IQ, 언어이해지표, 시공간지표, 작업기억지표, 어휘습득지표, 비언어지표, 일반능력지표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지표점수로 제시됨.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검사 결과, 가정의 수입이 600만원 미만인 가정 영아

의 적응행동 조합점수 평균은 108.53(sd =16.65), 600만원 이상 가정 영아의 전

체 적응행동 조합점수의 평균은 103.90(sd =17.59)로 가계소득에 따라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주영역

에서도 가계소득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 주영역 표준점수에는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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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소근육에서만 600만원 미만인 가정 

영아의 v-척도점수가 16.11(sd =3.39), 600만원 이상인 가정 영아의 v-척도점수가 

14.42(sd = 3.61)로 가계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 =2.317, 

p =.023). 

<표 Ⅳ-3-12> 가구소득(2집단)에 따른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

N = 100, M(SD)

영역

v-척도점수1) / 표준점수2)

t p< 600
(n = 38)

≥ 600
(n = 62)

주

수용 16.47(2.63) 15.92(2.77) .991 .324

표현 16.00(3.34) 16.24(2.42) -.419 .676

개인 16.61(3.62) 15.66(3.53) 1.286 .202

가정 17.37(3.57) 17.18(3.10) .282 .778

대인관계 16.39(3.89) 15.89(3.86) .637 .526

놀이 및 여가 15.71(3.11) 15.16(2.88) .898 .372

대처기술 16.39(2.56) 15.73(2.95) 1.154 .251

대근육 15.45(1.72) 15.26(2.23) .447 .656

소근육 16.11(3.39) 14.42(3.61) 2.317* .023

하위

의사소통영역 107.50(15.28) 106.29(13.49) .414 .680

생활기술영역 113.21(21.01) 109.65(18.74) .882 .380

사회성영역 106.89(17.21) 103.21(17.74) 1.020 .310

운동기술영역 105.58(14.39) 99.03(17.67) 1.925 .057

적응행동 조합점수 108.53(16.65) 103.90(17.59) 1.302 .196

*p<.05
주: 1) 수용, 표현, 개인, 가정, 대인관계, 놀이 및 여가, 대처기술, 대근육, 소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평균 15, 표준편차 

3의 v-척도 점수로 제시됨.
2) 의사소통영역, 생활기술영역, 사회성영역, 운동기술영역, 적응행동 조합점수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15의 

표준점수로 제시됨

나. 만 5세반 유아의 발달 비교

1) 개인 특성에 따른 차이

가) 성별

만 5세반 유아의 K-WPPSI-Ⅳ 검사 결과, 전체 IQ 수준에서 남아의 평균은 

107.91(sd =15.57), 여아의 평균은 106.37(sd =14.91)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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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각각의 소검사별 점수를 살펴보면 상식 소검사에서 

남아가 11.89(sd =2.96), 여아가 10.76(sd =2.24)로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

으며(t =2.116, p =.037),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토막짜기, 행렬추리, 동형찾기, 그림기억, 공통성, 공통그림찾기, 선택하기, 

위치찾기, 모양맞추기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3-13> 성별에 따른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N = 100, M(SD)

소검사 / 지표1)
환산점수2) / 지표점수3)

t p
남(n = 54) 여(n = 46)

토막짜기 11.39(3.80) 11.00(3.54) .526 .600

상식 11.89(2.96) 10.76(2.24) 2.116* .037

행렬추리 11.65(3.33) 10.87(3.62) 1.119 .266

동형찾기 11.04(2.93) 10.91(2.75) .217 .829

그림기억 10.81(3.02) 10.93(3.19) -.193 .847

공통성 10.44(2.89) 11.33(2.37) -1.652 .102

공통그림찾기 11.37(2.55) 11.74(2.53) -.723 .471

선택하기 10.43(2.70) 10.76(2.95) -.593 .555

위치찾기 11.48(2.80) 11.22(2.68) .479 .633

모양맞추기 11.33(2.47) 11.13(2.81) .384 .702

선택하기(비정렬) 10.61(2.90) 10.59(3.01) .041 .968

선택하기(정렬) 9.65(2.97) 10.22(3.41) -.892 .375

전체IQ 107.91(15.57) 106.37(14.91) .502 .617

언어이해지표 107.52(15.07) 106.76(11.77) .277 .783

시공간지표 107.24(15.51) 105.54(16.03) .537 .593

유동추론지표 110.17(15.29) 109.00(15.75) .375 .708

작업기억지표 107.96(14.27) 107.54(13.95) .148 .883

처리속도지표 104.63(13.80) 105.17(13.86) -.196 .845

비언어지표 107.98(14.82) 106.80(15.38) .389 .698

일반능력지표 108.65(16.75) 106.20(15.74) .750 .455

인지효율성지표 105.96(13.63) 105.98(15.54) -.005 .996

*p<.05

주: 1) 만 5세반의 경우 수용어휘, 그림명명 소검사와 어휘습득지표는 산출되지 않아 제시되지 않음.
2) 토막짜기, 상식, 행렬추리, 동형찾기, 그림기억, 공통성, 공통그림찾기, 선택하기, 위치찾기, 모양맞추기, 선택하

기(비정렬), 선택하기(정렬) 소검사의 경우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됨.
3) 전체IQ, 언어이해지표, 시공간지표, 유동추론지표, 작업기억지표, 처리속도지표, 비언어지표, 일반능력지표, 인

지효율성지표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지표점수로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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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유아의 적응행동의 조합 점수를 살펴보면, 남아가 107.02(sd 

=13.27) 여아가 108.50(sd =12.53)으로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Ⅳ-3-14> 성별에 따른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N = 100, M(SD)

영역
v-척도점수1) / 표준점수2)

t p
남(n = 54) 여(n = 46)

주

수용 15.83(2.67) 16.13(2.87) -.536 .593

표현 16.74(3.05) 16.57(2.80) .298 .766

개인 16.43(3.41) 17.54(2.32) -1.882 .063

가정 16.30(2.67) 16.93(3.10) -1.107 .271

대인관계 17.56(2.79) 17.41(2.49) .268 .790

놀이 및 여가 16.19(3.20) 15.50(2.98) 1.101 .274

대처기술 16.37(2.59) 16.46(2.39) -.172 .864

대근육 14.83(2.13) 14.46(2.24) .860 .392

소근육 15.43(2.16) 15.96(1.83) -1.314 .192

하위

의사소통영역 107.93(14.99) 108.35(14.37) -.143 .887

생활기술영역 108.61(16.66) 114.22(16.06) -1.705 .091

사회성영역 110.11(15.36) 108.65(14.14) .491 .625

운동기술영역 101.30(12.15) 101.91(11.18) -.262 .794

적응행동 조합점수 107.02(13.27) 108.50(12.53) -.571 .569

주: 1) 수용, 표현, 개인, 가정, 대인관계, 놀이 및 여가, 대처기술, 대근육, 소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평균 15, 표준편차 
3의 v-척도 점수로 제시됨.

2) 의사소통영역, 생활기술영역, 사회성영역, 운동기술영역, 적응행동 조합점수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15의 표
준점수로 제시됨

나) 또래 놀이행동 

만 5세반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 특성과 인지발달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또래 

놀이행동의 놀이상호작용은 인지발달과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놀이방해와 언어

이해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 놀이단절과 언어이해 또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놀

이단절은 작업기억, 처리속도와도 부적 상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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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15> 만 5세반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과 인지발달

N = 100

　구분
인지발달 

지표(1)-W-
언어이해

인지발달 
지표(2)-W-

시공간

인지발달 
지표(3)-W-

유동추론

인지발달 
지표(4)-W-

작업기억

인지발달 
지표(5)-W-

처리속도

인지발달 
전체점수-W
-전체점수

또래 놀이행동-
놀이상호작용

0.093 0.138 0.067 0.116 0.115 0.117

또래 놀이행동-
놀이방해

-.269** -0.154 -0.181 -0.176 -0.091 -.241*

또래 놀이행동-
놀이단절

-.213* -0.146 -0.174 -.213* -.197* -.197*

*p<.05, **p<.01

한편 또래 놀이행동과 적응행동의 경우, 놀이상호작용은 적응행동 전체 점수와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놀이방해는 의사소통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놀이단절은 

의사소통, 운동기술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표 Ⅳ-3-16> 만 5세반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과 적응행동 

N = 100

　구분
적응행동 

지표(1)-V-
의사소통

적응행동 
지표(2)-V-
생활기술

적응행동 
지표(3)-V-

사회성

적응행동 
지표(4)-V-
운동기술

적응행동 
전체점수-V-
적응행동 전체

또래 놀이행동-
놀이상호작용

0.139 0.179 0.133 0.150 .200*

또래 놀이행동-
놀이방해

-.297** 0.053 0.103 -0.014 -0.045

또래 놀이행동-
놀이단절

-.201* -0.155 -0.152 -.206* -.229*

*p<.05, **p<.01

다) 정서조절 능력 

만 5세반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인지발달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

면, 적응적 정서조절 능력은 언어이해, 작업기억과 상관이 있었으며, 부정적 정서

조절 능력 또한 언어이해, 작업기억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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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17> 만 5세반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인지발달

N = 100

　구분
인지발달 

지표(1)-W-
언어이해

인지발달 
지표(2)-W-

시공간

인지발달 
지표(3)-W-

유동추론

인지발달 
지표(4)-W-

작업기억

인지발달 
지표(5)-W-

처리속도

인지발달 
전체점수-W-

전체점수

정서조절능력-
적응적 정서

.376** 0.194 0.175 .271** 0.155 .317**

정서조절능력-
부정적 정서

.336** 0.163 0.188 .211* 0.104 .266**

*p<.05, **p<.01

한편 정서조절 능력과 적응행동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적응적 정서조절 능력은 

적응행동과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부정적 정서조절과 의사소통 능력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18> 만 5세반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적응행동 

N = 100

　구분
적응행동 

지표(1)-V-
의사소통

적응행동 
지표(2)-V-
생활기술

적응행동 
지표(3)-V-

사회성

적응행동 
지표(4)-V-
운동기술

적응행동 
전체점수-V-
적응행동 전체

정서조절능력-
적응적 정서

0.113 -0.002 -0.051 0.100 0.046

정서조절능력-
부정적 정서

.264** -0.066 -0.093 0.096 0.054

**p<.01

2) 가구 특성에 따른 차이 

가) 취업 여부 

만 5세반 유아의 K-WPPSI-Ⅳ 검사결과, 맞벌이 가정 유아의 전체 IQ 평균은 

106.94(sd =15.39), 외벌이 가정 유아의 전체 IQ 평균은 107.83(sd =15.00)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본지표의 경우, 처리

속도지표는 맞벌이 가정 유아가 102.37(sd = 13.30), 외벌이 가정의 유아가 

111.03(sd =13.10)으로 외벌이 가정 유아가 맞벌이 가정 유아보다 높은 것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2.97, p =.004). 전반적으로 맞

벌이와 외벌이 가정의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능력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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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속도지표와 선택하기 소검사에서 외벌이 가정의 유아들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19> 취업여부에 따른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N = 100, M(SD)

소검사/지표1)
환산점수2) / 지표점수3)

t p
맞벌이(n = 71) 외벌이(n = 29)

토막짜기 10.93(3.57) 11.90(3.88) -1.199 .234

상식 11.52(2.79) 11.00(2.49) .874 .384

행렬추리 11.55(3.35) 10.66(3.74) 1.170 .245

동형찾기 10.63(2.71) 11.83(3.00) -1.939 .055

그림기억 10.96(3.01) 10.66(3.31) .443 .658

공통성 10.75(2.89) 11.10(2.13) -.602 .549

공통그림찾기 11.70(2.37) 11.14(2.91) 1.013 .313

선택하기 10.03(2.84) 11.93(2.23) -3.217** .002

위치찾기 11.35(2.77) 11.38(2.69) -.045 .964

모양맞추기 11.35(2.54) 10.97(2.85) .667 .506

선택하기(비정렬) 10.10(3.03) 11.83(2.28) -276** .007

선택하기(정렬) 9.30(3.26) 11.41(2.41) -3.16** .002

전체IQ 106.94(15.39) 107.83(15.00) -.262 .794

언어이해지표 107.35(14.60) 106.72(10.95) .209 .835

시공간지표 105.96(15.41) 107.69(16.59) -.499 .619

유동추론지표 110.89(14.55) 106.55(17.31) 1.278 .204

작업기억지표 108.01(13.78) 107.17(14.93) .270 .787

처리속도지표 102.37(13.30) 111.03(13.10) -2.97** .004

비언어지표 107.31(14.51) 107.76(16.46) -.135 .893

일반능력지표 107.59(16.66) 107.34(15.51) .069 .946

인지효율성지표 104.44(14.55) 109.72(13.76) -1.674 .097

**p<.01
주: 1) 5세반의 경우 수용어휘, 그림명명 소검사와 어휘습득지표는 산출되지 않아 제시되지 않음.

2) 토막짜기, 상식, 행렬추리, 동형찾기, 그림기억, 공통성, 공통그림찾기, 선택하기, 위치찾기, 모양맞추기, 선택하
기(비정렬), 선택하기(정렬) 소검사의 경우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됨.

3) 전체IQ, 언어이해지표, 시공간지표, 유동추론지표, 작업기억지표, 처리속도지표, 비언어지표, 일반능력지표, 인
지효율성지표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지표점수로 제시됨.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검사 결과, 맞벌이 가정 유아의 적응행동 조합 점수 평

균은 맞벌이 가정 유아가 108.54(sd=12.91), 외벌이 가정 유아가 105.66(sd 

=12.85)로 맞벌이 가정 유아의 적응행동 조합점수가 다소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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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지는 않았다. 주영역인 의사소통영역, 생활기술영역, 사회성영역, 운동기술영

역 모두 맞벌이 가정 유아가 외벌이 가정 유아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므로 취업여부에 따른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주영역 표준

점수에는 차이가 없었다. 

<표 Ⅳ-3-20> 취업여부에 따른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N = 100, M(SD)

영역
v-척도점수1) / 표준점수2)

t p
맞벌이(n = 71) 외벌이(n = 29)

주

수용 16.06(2.92) 15.76(2.34) .489 .626

표현 16.72(2.91) 16.52(3.00) .311 .757

개인 17.04(3.09) 16.69(2.79) .532 .596

가정 16.63(2.97) 16.48(2.69) .237 .813

대인관계 17.76(2.61) 16.83(2.65) 1.615 .109

놀이 및 여가 16.15(3.13) 15.17(2.99) 1.443 .152

대처기술 16.55(2.42) 16.07(2.67) .874 .384

대근육 14.63(2.17) 14.72(2.25) -.187 .852

소근육 15.80(2.01) 15.34(2.04) 1.029 .306

영역

의사소통영역 108.70(15.35) 106.69(12.87) .623 .535

생활기술영역 111.70(17.01) 109.93(15.56) .484 .629

사회성영역 110.85(14.53) 106.00(14.99) 1.499 .137

운동기술영역 101.96(11.67) 100.66(11.78) .505 .615

적응행동 조합점수 108.54(12.91) 105.66(12.85) 1.014 .313

주: 1) 수용, 표현, 개인, 가정, 대인관계, 놀이 및 여가, 대처기술, 대근육, 소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평균 15, 표준편차 
3의 v-척도 점수로 제시됨.

2) 의사소통영역, 생활기술영역, 사회성영역, 운동기술영역, 적응행동 조합점수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15의 표
준점수로 제시됨

나) 가구 소득 

가구 소득은 전체 표본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는데, 만 5세반 유아의 

K-WPPSI-Ⅳ 검사결과, 가정의 수입이 600만원 미만인 가정 유아의 평균은 

102.56(sd =15.44), 600만원 이상 가정 유아의 평균은 108.92(sd =14.86)로 가

계소득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기본지표를 살펴

본 결과 언어이해지표는 600만원 미만인 가정 유아는 102.63(sd = 12.52), 600

만원 이상 가정 유아는 108.85(sd =13.67)로 두 집단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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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t = -2.065, p =.042), 유동추론지표는 수입이 600만원 미만 가정 유

아는 103.11(sd = 18.13), 600만원 이상 가정 유아는 112.04(sd =13.68)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2.645, p =.010). 추가지표 분석

에서서도 일반능력지표가 수입이 600만원 미만 가정 유아는 101.96(sd = 17.60), 

600만원 이상 가정 유아는 109.58(sd = 15.36)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2.115, p =.037). 

<표 Ⅳ-3-21> 가구소득(2집단)에 따른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발달

N = 100, M(SD)

소검사/지표1)
v-척도점수1) / 표준점수2)

t p
< 600 (n = 27) ≥ 600 (n= 73)

토막짜기 11.04(3.94) 11.27(3.59) -.285 .776

상식 10.30(2.38) 11.77(2.72) -2.478* .015

행렬추리 9.74(4.39) 11.86(2.90) -2.805** .006

동형찾기 10.93(2.35) 11.00(3.00) -.116 .908

그림기억 10.52(3.23) 11.00(3.04) -.691 .491

공통성 10.44(2.59) 11.00(2.72) -.918 .361

공통그림찾기 10.89(2.64) 11.78(2.47) -1.573 .119

선택하기 10.96(2.70) 10.44(2.85) .828 .410

위치찾기 10.59(2.89) 11.64(2.64) -1.723 .088

모양맞추기 10.67(2.20) 11.45(2.74) -1.335 .185

선택하기(비정렬) 10.85(2.43) 10.51(3.11) .520 .604

선택하기(정렬) 10.56(3.34) 9.67(3.10) 1.239 .218

전체IQ 102.56(15.44) 108.92(14.86) -1.881 .063

언어이해지표 102.63(12.52) 108.85(13.67) -2.065* .042

시공간지표 104.22(15.40) 107.29(15.83) -.866 .389

유동추론지표 103.11(18.13) 112.04(13.68) -2.645* .010

작업기억지표 104.26(15.59) 109.07(13.32) -1.529 .129

처리속도지표 105.81(12.47) 104.53(14.27) .411 .682

비언어지표 103.37(15.76) 108.95(14.55) -1.663 .100

일반능력지표 101.96(17.60) 109.58(15.36) -2.115* .037

인지효율성지표 104.37(13.86) 106.56(14.73) -.671 .504

*p<.05, **p<.01
주: 1) 5세반의 경우 수용어휘, 그림명명 소검사와 어휘습득지표는 산출되지 않아 제시되지 않음.

2) 토막짜기, 상식, 행렬추리, 동형찾기, 그림기억, 공통성, 공통그림찾기, 선택하기, 위치찾기, 모양맞추기, 선택하
기(비정렬), 선택하기(정렬) 소검사의 경우 평균 10, 표준편차 3의 환산점수로 제시됨.

3) 전체IQ, 언어이해지표, 시공간지표, 유동추론지표, 작업기억지표, 처리속도지표, 비언어지표, 일반능력지표, 인
지효율성지표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 15의 지표점수로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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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검사별 분석결과에서는 상식 소검사에서 600만원 미만 가정 유아는 10.30(sd 

=2.38), 600만원 이상 가정 유아는 11.77(sd =2.7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 =-2.478, p =.015), 행렬추리 소검사에서 가정 수입 

600만원 미만 가정 유아는 9.74(sd =4.39), 600만원 이상 가정 유아는 11.86(sd 

=2.9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 =-2.805, p =.006). 5세반 유아

의 인지능력 전체는 가구 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언어이해지표와 유

동추론지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가계소득이 높은 가정의 

유아가 수행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검사 결과, 가정의 수입이 600만원 미만인 가정 

유아의 적응행동 조합 점수 평균은 107.78(sd =12.72), 600만원 이상 가정 유아

가 107.67(sd =13.04)로 가계소득에 따라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주영역에서도 가계소득에 따른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주영역 표준점수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은 가계소득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Ⅳ-3-22> 가구소득(2집단)에 따른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N = 100, M(SD)

영역
v-척도점수1) / 표준점수2)

t p
< 600 (n = 27) ≥ 600 (n = 73)

주

수용 15.48(2.34) 16.15(2.89) -1.080 .283

표현 16.56(2.91) 16.70(2.95) -.216 .829

개인 17.22(2.69) 16.84(3.11) .571 .570

가정 17.30(2.32) 16.33(3.03) 1.502 .136

대인관계 17.56(2.71) 17.47(2.64) .150 .881

놀이 및 여가 16.11(3.51) 15.78(2.96) .470 .639

대처기술 16.78(2.59) 16.27(2.46) .897 .372

대근육 14.04(2.56) 14.89(1.99) -1.756 .082

소근육 15.59(2.27) 15.70(1.93) -.232 .817

하위

의사소통영역 105.96(13.00) 108.92(15.21) -.895 .373

생활기술영역 114.07(14.52) 110.12(17.21) 1.061 .291

사회성영역 110.81(15.60) 108.93(14.51) .565 .574

운동기술영역 99.15(13.79) 102.48(10.73) -1.273 .206

적응행동 조합점수 107.78(12.72) 107.67(13.04) .037 .971

주: 1) 수용, 표현, 개인, 가정, 대인관계, 놀이 및 여가, 대처기술, 대근육, 소근육 하위영역의 경우 평균 15, 표준편차 
3의 v-척도 점수로 제시됨.

2) 의사소통영역, 생활기술영역, 사회성영역, 운동기술영역, 적응행동 조합점수의 경우 평균 100, 표준편차15의 표
준점수로 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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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본 장에서는 만 2세반 영아, 만 5세반 유아(각각 100명, 총 200명)를 대상으로 

한 발달검사 결과와 대상 영유아의 부모(각각 100명, 총 200명)와 영유아의 담임

교사(총 4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현황을 분석하

였다. 먼저 영유아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발달검사 참여 영유아의 부모와 담임교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팬데믹 기간(2020-~2021) 중 긴급돌봄을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전반적

으로 높았는데, 만 2세반 영아 부모, 외벌이 가구의 경우, 이용하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팬데믹 기간 중 가정에서 주로 자녀를 돌본 사람이 어머니라고 응

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맞벌이 가구는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

났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

이 상당히 높았다(만 2세반 64%, 만 5세반 71%). 팬데믹 기간 중 대부분의 부모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외벌이 가구는 휴원기간에도 긴급돌봄이나 개별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팬데믹 기간 중 경제 상황 등 전반적인 생활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 가구는 모두 가구 총 지출, 자녀양육비는 증가했

고, TV/미디어 이용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비율이 높았다. 반면, 자녀의 야외

활동 시간이 감소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상황에서 가정에서의 

영유아와 시간을 보내면서 가구 지출, 양육비 지출이 증가했고, 가정 내에서 자녀

가 TV/미디어 이용시간이 증가하고, 야외활동이 감소했음을 조사결과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면담조사 결과와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셋째, 발달검사를 수행한 영유아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기관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으며, 긴

급돌봄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었고, 코로나19

로 인해 교사로서 어려운 점은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선

행연구들의 결과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기관 내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영유

아의 기관 내에서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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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만 2세반 영아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적응해 대해 조사한 결과, 

또래적응 점수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만 2세반 영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해

서는 평균 3.05~3.72점으로 높은 편이었고, 부모와 교사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부모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는데, 인지발달, 정서발달, 사회성발달에 대

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으며, 사회성발달이 평균 3.05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만 

2세반 영아의 정서조절의 전체 점수와 적응적 정서조절 점수는 교사보다 부모가 

높았으며, 부모와 교사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영(2017)의 적응적 

정서조절의 점수(2.99점)와 비교하면, 부모의 평정은 3.05점로 높고, 교사의 평정

은 2.82점으로 낮은 결과이다. 

다섯째, 만 5세반 유아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또래 놀이행동을 조사한 결과, 

놀이 상호작용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은 낮게 평가되었

다. 만 5세반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해서는 평균 3.25~3.73점으로 높았고, 부

모와 교사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정서발달에 대해서 교사보다 부모가 높게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발달영역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한편 만 5세반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중 적응적 정서조절은 부모가 높게 인식하였고, 부정적 정서조절은 

교사가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를 대상으로 한 발달검사

(K-WPPSI-IV, K-Vineland-2)를 수행한 결과, 만 2세반 영아 100명과 5세반 유

아 100명, 총 200명이 K-WPPSI-IV와 적응행동 검사에 참여하였고, 검사에 참여

한 만 2세반 영아의 평균 월령은 약 38.69개월(sd = 3.37)이고 5세반 유아의 평균 

월령은 약 75.27개월(sd = 3.26)이었다. 

첫째,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의 인지능력의 현황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인지능력은 만 2세반 영아가 110.92(sd = 15.09)이고, 5세반 유아

107.20(sd = 15.21)으로 평균수준으로 나타났다. 표준화연구(박혜원, 이경옥, 

2016)의 서울 지역의 검사결과인 105.97(sd = 14.45)에 비해 2~5점 정도 더 높

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검사결과에 따르면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 종합점수는 105.66(sd = 17.30)이고 만 5세반 유아 107.70(sd 

= 12.89)으로 인지능력과 마찬가지로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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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영유아 개인 변인인 성별에 따른 차이는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맞벌이 가정의 영유아는 그림명명 

소검사를 중심으로 어휘습득지표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외벌이 가정의 영유아는 

선택하기를 중심으로 처리속도 지표에서 높은 수행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만 2세

반 영아의 경우, 어휘습득 추가지표와 표현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그림명명 소검사

에 있어 맞벌이 가정의 영아의 인지능력이 외벌이 가정의 영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 5세반 유아의 경우, 처리속도지표와 선택하기 소검사에서 외벌이 

가정의 유아의 점수가 맞벌이 가정의 유아보다 높았다. 또한 만 2세반 영아의 적응

행동에 있어 의사소통 영역 중 표현에서만 외벌이 가정에 비해 맞벌이 가정의 영아

의 적응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넷째, 가구 특성 중 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행렬추리 소검사를 중심

으로 유동추론지표가 소득이 높은 가정의 영유아가 높은 수행 수준을 보였다. 특히 

만 2세반 영아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따른 인지능력의 차이는 없었으나 만 5세

반 유아의 경우에는 언어이해지표와 유동추론지표에서 소득이 높은 가정의 유아가 

높은 수행 수준을 나타내었다. 특히 상식 소검사와 행렬추리 소검사에 이러한 차이

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른 유동추론지표의 차이는 만 5세반 유아

에게서만 나타났다. 그러나 적응행동에 있어서는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

의 적응행동에 있어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도 가계소득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의 운동기술 영역 

중 소근육에서는 가계소득이 낮은 가정의 영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심층 조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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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유아 발달 격차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서 

시작된 국내외 연구들을 토대로 영유아 발달 격차에 대한 실증적인 데이터를 수

집･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코로나가 극심했던 2021년 계획되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개년 동안 추진되는 연구로 생애초기 발달의 민감기인 

영유아기의 팬데믹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영유아 발달의 격차를 가져왔는지, 격차

가 발생하였다면 요인이 무엇이고, 격차를 가져온 요인들의 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한 연구 목적에 따라 팬데믹 이후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들

을 분석하였고, 팬데믹을 겪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원장, 교사,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팬데믹으로 인

해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가정되는 배경 변인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인 만 2세반 영아, 만 5세반 유아(각각 100명, 총 200명)를 대상으로 발

달검사를(K-WPPSI-IV, K-Vineland-2) 수행하였으며, 대상 영유아의 부모(각각 

100명, 총 200명)와 영유아의 담임교사(총 4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유

아의 전반적인 발달 현황과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를 정리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의 인지능력은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 모두 평균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박혜원, 이경옥(2016)의 서울 지역의 검사결과 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가구 특성 중 대졸이상의 학력

소지 비율, 맞벌이 비율이 높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학력을 포함한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다소 높은 특성을 감안할 때 표준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만 2세 영아 발달특성을 고찰한 박영심, 신지현, 

최희경, 박영숙(2021)은 표준보육과정의 6개 영역별 영아 수행수준 평가에서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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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이후인 2020년 모두에서 6개 영역 모두 향상되었

고, 연도별 평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을 밝히면서 코로나19 발생이 영아

발달에 저해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한국아동패널

의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영유아기 인적자본의 격차를 분석한 권성준(2021)은 

KASQ의 인지능력 관련 척도 네 가지(소근육 운동, 대근육 운동, 문제해결, 의사소

통)에 대해서 가정양육환경 변수의 통제 여부와 상관없이 가구소득 4분위와 1분위 

간 KASQ 평균 표준화 점수 격차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권성준, 윤정환(2022)은 인지능력의 자기 생산성은 낮은 수준이었

고, 특히 만1~2세 영아기의 경우 상당히 낮았고, 추정의 정확성도 낮았다고 보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영아기 격차의 추정 가능성, 인지능력의 후천적 영향

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해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의 적응행동 조합점수도 인지능력과 마찬

가지로 평균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의 적응행동을 부모가 평정

하여 다소 주관적인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영유아 부모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해당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상태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문항과 영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평정하는 문항에서 

교사보다 부모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

다. 권성준(2021)이 한국아동패널의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사회성 척도에 대

한 소득계층 간 격차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소득분위에 따른 일정한 패턴은 발견되

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인지 능력과 마찬가지로 가정양육환경 변수를 통제한 결과

와 통제하지 않은 결과 모두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를 부모응답 평가방식에 의한 측정 오류가 있을 가능성, 비인지능력의 경우, 

발달 수준을 측정하는 데의 어려움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권성준, 2021). 

또한 권성준, 윤정환(2022)은 비인지능력의 자기 생산성은 인지보다 높은 수준이

고, 만 3~4세 유아기는 비교적 강한 자기 생산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

한 연구들은 영유아기의 비인지 능력의 객관적 측정,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인지발달에 있어서 영유아 개인 변인인 성별에 따른 차이는 만 2세반 영아

와 만 5세반 유아 모두에서 특이한 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맞벌이 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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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는 그림명명 소검사를 중심으로 어휘습득지표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만 2세

반 영아의 적응행동에 있어서도 맞벌이 가정의 영아의 적응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

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가정이 팬데믹 기간 중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하

고, 외벌이 가구는 휴원기간에도 긴급돌봄이나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맞벌이 가구의 긴급돌봄 이용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하면, 팬데

믹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으로 긴급돌봄의 이용이 높았던 맞벌이 가구의 경우, 

팬데믹의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맞벌이 가정이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이유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만 2세반 영아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른 인지능력의 차이는 없었으나 

만 5세반 유아의 경우에는 언어이해지표와 유동추론지표에서 소득이 높은 가정의 

유아가 높은 수행 수준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만 2세반 영아와 만 5세반 

유아 가구는 모두 가구 총 소득에는 변화가 크지 않고, 가구 총 지출, 자녀양육비는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팬데믹으

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크지 않고, 팬데믹 기간 중 양육비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만 5세반 유아 가구의 경우, 사교육이 증가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음을 고려할 

때 소득이 높은 가구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차

이로 해석할 수 있다. 

권성준, 윤정환(2022)도 영아기보다 유아기에 투입 요소들의 효과의 크기가 큰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육아지원기관의 영향력은 인지능력에 대해서는 양(+)의 생산

성, 비인지능력에 대해서는 음(-)의 생산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영아기의 추

정치는 그 크기가 작고 부정확다고 밝혔다. 한편 월평균 가구소득에 대한 계수 값들

은 추정치의 크기가 작고 추정의 정확도도 낮아 이러한 가구소득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고했는데, 영아기와 달리 유아기에는 가구소득에 따른 육아지원기관의 생

산성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인지능력 생산에 있어서 육아지원기관의 생산성은 월평

균 가구소득 평균 미만과 평균 이상인 경우 모두 양(+)의 값으로 추정하였다(권성준, 

윤정환, 2021). 본 연구의 결과, 적응행동에 있어서는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없었

으나 만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의 운동기술 영역 중 소근육에서 가계소득이 낮은 

가정의 영아의 적응행동이 더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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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팬데믹의 영향이 영유아기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전제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표집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팬데믹 이전에 수행된 표준화 검사결과와 차이가 없었고, 중상

/중하 계층 간에도 영유아의 발달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절차상 코로나로부터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하반기에 검사가 실시

되었다는 점, 영유아 발달 특성상 가소성, 탄력성 높은 시기라는 점 등이 사례 연구

로 논의되기 시작한 팬데믹으로 인한 격차를 가정하는 연구 가설을 입증하지는 못

하였다. 팬데믹의 직접적인 영향이 점차적으로 소거되는 시점에서 원샷으로 이루

어진 검사결과로 통제 불가능한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내에

서 팬데믹의 영향을 논하는 것 자체에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동일 시점, 동일한 조사방법을 활용한 것은 아니지만 2022년 수행된 국내외의 

일부 연구결과들은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2022년 서울시는 대한소아

청소년정신의학회와 함께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456명, 가정 양육 영유아 86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결과('22. 5.~11.),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총 456

명)의 33%(152명)는 현재 발달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가정양육 영유아(총 86명)를 대상으로 진행한 언어발달 검사에서는 정

상발달 59명(69%), 약간지체 12명(14%), 언어발달지체 15명(17%) 순으로, 3명 

중 1명이 언어발달이 지체된 것으로 보고하였다(서울시 보도자료, 2022.12.13.). 

또한 이화여자대학교 아동발달센터는 2022년 7월부터 3개월 동안 마포구, 서대문

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이 지역의 63개 어린이집에서 만 2살(2019년도 출

생) 아이 545명을 대상으로 발달선별 검사를 시행했는데, 이 중 18.34%인 100명

에게서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중앙일보, 2022.11.16.). 성남시

에서도 2022년 3월부터 생후 42개월 미만 영유아 1,500명을 대상으로 한 발달검

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 1,096명 중 18%가 언어 척도에서 경계 또는 발달 지연으

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중앙일보, 2022.11.16.). 이상의 연구들은 각각 표

본 지역, 검사 시점, 검사 방법 등의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방법론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절대 비교하기는 어렵다. 

팬데믹 기간에 집단 돌봄에 준하는 조치를 한 영유아는 언어발달과 집행기능

이 상대적으로 더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소외된 계층에서 더 두드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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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차이를 사회적 돌봄 기능의 확대를 통해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Davies et al., 2021)는 연구결과, 영유아의 뇌는 가변적이고 대처능력이 뛰어

나 발달이 늦어졌더라도 이후 극복한다는 연구결과(Zeanah et al., 2009)를 통

해 2년 이상 지속된 범세계적 팬데믹 현상이 영유아의 신경 발달에 얼마나 지속

적인 영향을 미칠지 아직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회복 탄력성이 높은 영

유아기의 인지발달, 적응행동 등의 격차를 단기간의 연구로 판단하기보다 영유아 

발달의 점진적이고, 장기적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누적된 격차의 요인들을 중장

기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표본 및 참여자의 특성에 기인한 여러 가지 한계로 기존의 경험적 인

식에 기반한 결과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상기한 논의들을 통

해 소외된 계층에서 더 두드러질 수 있는 차이를 사회적 돌봄 기능의 확대를 통

해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Davies et al., 2021)는 정책적 중재 효과 등이 

중요함을 확인한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교육 격

차, 양극화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외부 요인의 영향력으로 인해 경제적 충격이 크

고,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의 조기 개입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정책 제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결과(학업성취도, 대학진학, 의사소통역량 

등)의 차이와 같은 교육격차는 개인적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으나 

성별 등과 같은 유전적 요소나 태어난 가정 등과 같은 환경적 요소에 의해 교육결

과가 결정된다면 사회적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박경호, 김지수, 김창

환, 남궁지영, 백승주, 양희준, 김성식, 김위정, 하봉운, 2017: 211). 많은 경제학

자는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영유아의 인적자본이 충분한 

수준으로 향상된다면 지원받은 영유아들이 성인기에 이르러서는 취약계층에서 벗

어나게 되어 이를 통해 양극화, 소득 불평등과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

을 한다(Cunha et al., 2006; Almond et al., 2011; Kautz et al., 2014; 권성

준, 202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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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2017)는 교육격차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9%가 지

역, 계층 간 교육격차가 크고, 87%의 응답자가 과거에 비해 교육 격차가 커졌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의 영유아 관련 재정 규모는 영유아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유아학비 등에 대한 보편지원이 시작된 2012년을 기점으로 증가하

여 왔으나 영유아 양육지원 정책들은 아동의 성장과 복지 향상 차원보다는 저출산

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 또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양육부담 경감 등 자녀양

육 부모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도입된 경향이 강하다(권성준, 윤정환, 2021).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적 지원 방향과 과제를 영유아, 가구, 기관 및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영유아 특성별 맞춤형 지원 

1) 배경 

영유아기에 경험하는 교육기회의 부재나 발달을 저해하는 결핍은 발달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영향

은 직접적이라기보다는 교육기회의 부재나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 등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체계에 의해 매개되고 있다는 이론이 지배적이므로 이를 해결

하기 위한 심도 깊은 분석과 노력이 요구된다(손수민, 2013). Cunha와 동료들은

(2006) 가구소득 분위별 아동들의 인적자본 격차를 분석하였는데, 인적자본 격

차가 이른 시기부터 나타나 좁혀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지속됨을 보여주었으

며, 다만 가정환경 관련 변수들을 통제6)하여 동일한 분석을 수행한 경우, 계층 

간 인적자본 격차가 상당히 좁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권성준, 2021).

교육 불평등 논의와 관련하여 최근까지 입증되고 있는 사실은 생애단계별로 

볼 때 가족배경의 영향은 생애 초기단계에 가장 크다는 것인데, Mare(1980)는 

가족 배경의 효과가 초기 단계로부터 후기 단계로 옮겨갈수록 급격하게 감소하

여 대학원 진학단계에 이르면 가족 배경의 영향은 소멸한다고 하였다(신인철, 김

기헌, 2011에서 재인용). 이러한 차원에서 2022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아이 

성장의 첫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기 위해 질 높은 교육을 적기에 동등

6) 통제한 변수들은 모의 교육수준, 모의 인지 관련 시험점수(Armed Forces QualificationTest score), 
결손가정 여부 등으로 아동기 가정양육환경의 양과 질을 반영할 수 있는 변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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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제공하기 위해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하도록 국가책임을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2022.08.01.). 이에 따라 학력 회복 및 교육

결손 해소를 위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밀착 지도를 강화하는 계획이 발표

되었다. 영유아 단계에서도 전생애적 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애

초기의 전반적인 발달의 모니터링과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그림 Ⅴ-2-1] 2022 정부 업무보고: 교육부 ‘출발선 단계 국가책임 강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2022.08.01.). 모든 아이가 격차 없이 성장하도록 국가책임 확대합니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 과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유아 발달 및 교육 격차에 관한 논의는 오랫동

안 많은 국내외 학자들에게 이슈가 되어 왔는데, 빈곤이 유아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력에 대해 분석한 다수의 연구들은 영유아가 경험했던 발달과 교육에서의 결

핍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인간의 생애에 걸쳐 장기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현온강, 이현정, 1999; 황혜정, 윤명희, 강성빈, 성낙운, 

황혜신, 2002; Bradley, Caldwell, Rock, Ramey, Barbard, Gray, 

Hammond, Mitchell, Gottfried, Siegel & Johnson, 1989; Brooks-Gunn, 

Klebanov & Liaw, 1995; Duncan & Brooks-Gunn, 2000; McLoyd, 1998). 

이와 같이 교육에서의 격차는 새로운 문제가 아닌 과거부터 지속되었던 현상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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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는 문제점은 경제적 양극화와 맞물려 진행된다(손수민, 

2013)는 것이다. 생애초기 발달 격차 완화를 위해서 특히, 팬데믹을 경험한 영유

아들의 경우, 발달의 영향에 대한 중장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에 근거한 격

차 요인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Ⅴ-2-2] 영유아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과제

가) ‘코로나 세대(C세대, Covid Generation)’의 중장기 발달추적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대의 영유아기 또는 유소년기를 겪은 아이들을 

‘C세대(Covid Generation)’로 명명하고, 코로나 세대가 2016년부터 2030년대 중

반까지 태어난 어린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사회 변화가 커서 팬데믹 이후에 태어나는 

아이들도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SBS, 2021. 10. 9.).7) 특히 코로나 팬데

믹 기간에 태어나 발달의 중요한 시기를 보낸 영유아들이 이후 또래 관계, 기관(유치

원과 어린이집) 생활과 학교 적응, 더 나아가 기초학습 능력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우려만 있을 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2020

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약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의 전세계적 조치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의 착용, 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 및 학교 폐쇄 등이 코로나 세대

에 어떤 발달 영역에서 얼마나 치명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지 단기적인 분석

이 아니라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영국에서는 지난 3년 동안, 분기별로 코로나 

세대를 추적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출생 시부터 봉쇄된 세상과 마스크를 착

용한 어른들과 마주한 영유아들의 타격이 컸음을 보고하면서 최소 5년 이상 해당 

아이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연구할 예정이다(JTBC 뉴스, 2022.12.21.).8)

7) SBS(2021. 10. 9.). [컬처 IN] 마스크가 언어 발달 방해?...코로나 키즈의 '잃어버린 3년'(https://www.sbs.
com.au › korean › podcast-episode에서 2022. 12. 1. 인출)

8) JTBC 뉴스(2022.12.21.). "유년기는 한 번뿐"…'코로나 세대' 추적 관찰하는 영국(https://news.jtbc.co.kr
/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08024에서 2022.12.22.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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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시점, 동일한 조사방법을 활용한 것은 아니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포함하여 

2022년 수행된 국내외의 일부 연구 결과들은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 

상기한 연구들은 각각 표본 지역, 검사 시점, 검사 방법 등의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방법론적 한계가 있으므로,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불가능한 다양

한 변인들 내에서 팬데믹의 영향을 논하는 것 자체에는 조금 더 신중하고, 장기적

인 접근이 필요하다. 

나) K-DST 검사결과 모니터링에 따른 개인 요인별 맞춤형 지원

2018년 유아 발달장애 조기발견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에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Korean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for Infants & Children) 도구'를 활용하도록 도입했다. 영유아건강검진의 수검

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83%에 이른다(법보신문, 2022.3.7.).9) 

2016~2020년까지의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에서 발달평가결과를 살펴보면, 2020

년 기준으로 축적검사요망은 다소 감소하였고, 심화평가권고, 지속관리필요는 증

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팬데믹의 장기적인 영향력이 반영된 것

은 아니므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를 베이스라인으로 하여 누적적이고, 장기적인 

발달 지연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영유아 특성(지원이 필요한 영역)별 지원이 이

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표 Ⅴ-2-1>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현황(2016~2020)

검진
결과별(1)

검진결과별(2) 검진결과별(3)
2016 2017 2018 2019 2020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발달평가결과 추적검사요망 소계 11.7 3.5 12.7 0.7 -3.3

　 심화평가권고 소계 -7.8 6.7 12.8 4.1 7.4

　 지속관리필요 소계 107.5 7.9 4.5 9.3 1.0

　 기타 소계 788.3 -75.2 -43.5 -77.5 -96.5

자료: 국가통계포털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DT_35007_N125&conn_path=I3에서 2022.12.1. 인출)

9) 법보신문(2022.3.7.). 영유아 성장발달, 건강검진으로 체크 할 수 있어(http://www.beopbo.com/news/a
rticleView.html?idxno=307435에서 2022.12.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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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구의 격차 요인별 특성 고려

1) 배경 

사회계층간 교육격차는 교육 확대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

데, Raftery와 Hout(1993)가 제기한 MMI 가설에 따르면, 상위 계층의 진학률이 

100%에 도달하기 전까지 사회계층간 격차는 변화하지 않으며, 노동계층의 부모들

과 자녀들은 중간계급 혹은 노동계층 수준에 만족하는 반면, 중간계층의 부모들과 

자녀들은 적어도 중간계층 수준에 도달해야만 만족한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계층 간 격차는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김기헌, 2008: 43). 

2013년부터 재정투자가 집중된 0~5세아 보편적 보육･교육서비스 부문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난 1년간 보육･교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한 비율이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는 23.1%로, 비수급가구 12.0%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에 결핍을 경험하는 가구 영유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요구

된다는(유해미, 박은정, 엄지원, 정은희, 2019) 지적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건강검진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

로 나타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내국인가정 수검률에 비해 매년 10%p 이

상 낮아지고 있다(더인디고, 2022.10.12). 

[그림 Ⅴ-2-3] 최근 3년간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현황 

단위: 명, %

자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40472 2022.11..08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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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 

부모의 교육수준, 소득, 직업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자녀의 교육 격차를 살

펴본 연구들에 따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 기대 수준

이 높았고 자녀의 학습 동기 부여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구인

회, 2021; 강영혜 외, 2005; 권영길, 2011; 김현주, 이병훈, 2005; 양정호, 

2005). 이러한 교육에 대한 기대는 실제적인 교육 지원으로 이어져서 직접적으로 

사교육비 부담, 진로 상담을 위한 학교 방문, 입시 정보 수집, 자녀와 진로에 대한 

대화, 자녀의 성적 관리, 집안의 공부 분위기 조성 등 학업 지원 활동으로 나타났다

(김경근, 2005; 김경근, 강영혜, 2005; 김기석, 2005).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

위가 높은 경우, 부모는 고소득의 안정된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으며, 이러한 조건

은 부모로 하여금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며 투자 할 수 있는 시간적, 물질적, 

심리적 여유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김경희, 황혜정, 1998; 박응임, 1988; 오

혜진, 주경란, 2004). 

본 연구의 결과, 만 2세반 영아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따른 인지능력의 차이는 

없었으나 5세반 유아의 경우에는 언어이해지표와 유동추론지표에서 소득이 높은 

가정의 유아가 높은 수행 수준을 나타냈고, 적응행동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가구

소득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2세반 영아의 적응행동의 운동기술 영역 중 소근육

에서 가계소득이 낮은 가정의 영아의 적응행동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기 발달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비인지적 영향력의 크기, 개인 및 가구 특성

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영유아 시기의 발달 격차 완화를 위해서

는 영유아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특성별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Ⅴ-2-4] 가구 특성별 지원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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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취약계층 가구 발달검사 및 상담 무상지원

영유아검진 미수검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률 평균은 32.6%로 전체 미수검률 평균보다 

8.4% 높았으며, 영유아 구강검진 미수검률에서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평균이 

70.3%로 전체 평균보다 14.8% 높았다(현대건강신문, 2021.10.5.).10) 또한 최근 

5년간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심화평가권고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심화평가권고 대

상자 중 6.3%를 차지했던 2018년에 비해 올해 7월까지는 약 10%를 차지할 만큼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밀진단 대상자의 비율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더

인디고, 2022.10.12.). 영유아의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은 발달 지연이나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어렵게 하고,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건

강증진과 조기개입 등 영유아 발달 모니터링을 통해 발달 지연의 조기 선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 발달 지연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전

문검사 기관 연계,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Ⅴ-2-5] 2021년 영유아 건강검진 심화평가권고 현황 

단위: 명, %

자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의원실 재구성. 더인디고(https://theindigo.co.kr/archives/40472 2022.11..08 인출)

나) 부모 간편형 영유아 발달 체크리스트(앱) 개발 및 보급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비인지적 특성(정서조절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 평

정에 의한 도구를 선택하였다. 이는 영유아의 집중시간으로 인해 추가적인 검사로 

인한 피로감, 이로 인한 회피가 2차년도 연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서였다. 본 

10) 현대건강신문(2021.10.5.). 영유아 건강검진도 양극화...가난할수록 미수검률 높아(http://hnews.kr/ne
ws/view.php?no=57659에서 2022.12.1.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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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조사에서 교사와 부모의 발달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결과를 비교하면, 상대

적으로 교사보다는 부모의 평정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부모는 일반적으로 영유아와 오랜 시간 생활하

고, 기관에서의 생활과는 다르게 좀 더 편안한 가운데 영유아와 일대일로 상호작용

하기 때문에 비인지적 특성을 측정하는 데에 적합할 수 있다. 다만 부모의 배경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는 보다 쉽고, 간

편한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국내외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대부

분의 연구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인지적 발달의 지연보다는 정서발달 측면에서 장

기적인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문제

행동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간편형 체크리스트(앱)를 개발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체크리스트(앱)을 통해 부모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조기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 기관(시설)-지역사회와 연계한 통합적 지원 

1) 배경 

경제학에서는 생애 초기의 다양한 요인들이 성인기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많은 실증 결과를 제시하면서(Cunha et al., 2006; Almond et 

al., 2011; Almond et al., 2018), 이를 인적자본이 동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으로 

모형화하여 설명한다(권성준, 2021:30). 동적 능력 형성 모형(Dynamic Skill 

Formation)에 의하면, 출생 직후의 인적자본 또는 능력(Skills)은 개인의 유전적 

특성들(inherited traits)과 산전 투자(prenatal investments)에 의해 결정되고, 

출생 이후에는 영유아기, 청소년기, 대학교육기 등 여러 발달단계를 거치면서 인적

자본이 축적된다(권성준, 2021). 즉, 영유아기는 출생 시 결정된 능력과 양육환경, 

투자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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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6] 동적 능력 형성 모형(Dynamic Skill Formation) 

자료: Kautz et al.(2014), p. 32; 권성준(2021). 영유아기 인적자본 격차의 지속성에 관한 소고. p. 45에서 재인용. 

동적 능력 형성 모형의 중요한 개념은 능력의 자기 생산성(self-productivity), 

정적 상호보완성(static complementarity), 동적 상호보완성(dynamic 

complementarity)이다. 능력의 자기 생산성은 이전 발달단계까지 형성된 능력이 

동일한 유형의 능력을 생산하는 효과성을 의미하며, 정적 상호보완성은 능력이 투

자효과에 미치는 영향, 동적 상호보완성은 특정 발달단계에서의 투자가 이후 발달

단계의 투자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권성준, 2021). 이와 같이 영유아기 발

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미시적인 수준에서부터 거시적인 영향력까지 포괄적

이고, 장기적이다. 인간 발달의 전생애적 관점에서 이전의 발달이 이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유아 시기 투자의 효과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영유아 시기의 격차 요인에 따른 조기 개입은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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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7] 자기 생산성, 정적 상호보완성, 동적 상호보완성의 관계 

자료: 권성준(2021). 영유아기 인적자본 격차의 지속성에 관한 소고. p. 47.

2) 과제 

상기한 모형에 근거하면 생애 초기의 투자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축적된 

격차 요인은 누적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영유아기 초기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

적인 영향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과

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Ⅴ-2-8] 영유아 기관(시설) 및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과제

가) 원장/교사의 영유아 발달 모니터링 강화

영유아의 기관(시설) 이용 시기가 빨라지고, 이용 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영

유아의 발달 상황을 누구보다 잘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는 담임 교사와 원장이다. 

팬데믹 이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이전보다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보고와 우려가 많은 상황이나 자녀의 발달에 대한 교사나 원장의 안내에도 인정하

지 않거나 방관하는 부모들도 적지 않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상하반기에 이루

어지는 부모 상담도 형식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영유아의 교사와 원장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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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 대한 이해와 발달 지연, 문제 행동을 객관적으로 스크리닝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인간 발달의 민감기인 영유아기의 발달 

지연은 이후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청소년기 이후보다 영향

력이 크고, 탄력성도 높기 때문에 부모를 비롯한 영유아 교사와 원장의 역량은 조

기 선별을 위한 기초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나) 지역사회 유관기관(시도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족센

터 등)과의 통합지원 체계 구축

최근 경기도는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를 통해 영유아 중 장애위험이 있는 영유

아를 조기에 발견 선별하고 위험요소를 확인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권 및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김은희, 이초록, 2022). 한편 서울

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영유아와 일하는 부모를 위한 맞춤형 발달검사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을 밝혔다(서울시 보도자

료, 2022.12.13.). 팬데믹 이외에도 맞벌이 증가와 디지털매체의 보편화 등 영유

아의 성장과 발달에 위험 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발달 지연이 있다고 판단되는 영유

아를 조기 진단･개입하기 위해서는 원스톱 통합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유관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연계한 지원 체계가 마

련되어,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발달 격차의 실증적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영유아를 직

접 검사를 수행했는데, 집중 기간이 길지 않은 영유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를 선정하는 작업에서부터 발달검사 참여자의 모집, 훈련된 

검사자의 모집, 연구 전반에 대한 안내를 위한 워크숍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논의와 준비를 위한 절대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의 제약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를 기초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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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격차 발생의 주요 변인 재검토 

본 연구는 2022년 3월 시작하여 11월 초에 최종 정리가 되어야 하는 실질적 

연구수행 기간이 약 8개월 정도에 불과하였다. 주지하듯이 2022년 4월까지 팬데

믹으로 인해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태로 현장방문을 통한 심층면

담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연구의 배경 탐색을 위한 문헌조사가 약 2개월, 

심층면담 약 2개월, 설문문항 구성 및 확정 약 1.5개월(원내 멘토링 현장 전문가 

검토 포함), IRB 승인 약 1.5개월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발달검사 수행

은 실질적으로 코로나로부터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2022년 하반기에 약 

1.5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는 만 2세반 영아 100명, 만 5세반 유아 100명 총 200명이 검사에 

참여하였으며,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만 2세반 영아의 발달검사 수행 시간은 평

균 30~40분이 소요되었고, 만 5세반 유아의 검사 수행 시간은 약 50~60분 정도 

소요되었다. 검사에 참여한 기관은 총 20개로 영유아가 이용하는 기관을 검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였으며, 만 2세반 영아의 경우, 검사를 회피하는 경우도 발생

하여 이탈한 표본은 다시 유사 지역의 희망하는 기관을 섭외하여, 기관 동의, 부모 

동의 후 진행하는 동일 절차를 거쳤다. 이로 인해 계획된 기간에서의 연장이 불가

피했다. 따라서 영유아 발달검사를 위한 다양한 분석을 위한 절대 시간이 부족한 

상태로 후속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모의 우울, 영아의 기관 적응 등)별 영향에 대한 

추가 심층분석이 요구된다. 

나. 추가 표집을 위한 예산 확보

본 연구에서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 영유아를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감염상황이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높이 발생하고 있

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비수도권에 비하여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영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었

다. 또한 다양한 지역을 포괄하여 지역별 변수를 추가하게 되면, 변수별로 유의한 

분석을 위한 최소 사례수가 증가하여 제한된 기간과 예산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

이다. 이에 영유아 발달을 다양한 분석을 통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고, 설명하

기 위해서는 추가 표집을 위한 예산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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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약계층의 참여 유인 마련

본 연구는 격차의 중요한 요인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통제하기 위해 1차 

표집을 지역(저소득/중상)으로 설정하여 영유아 발달 검사를 희망하는 기관을 선정

하였다. 기관을 표집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센터 등을 중심으

로 표집을 하게 되면, 지역 변수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영유아 발달검

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 만 2세반과 만 5세반 부모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발달검사

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1차년도에 참여한 영유아를 추적하여 2차년도에 변화 양상을 파악하

는 연속과제로 특정 지역, 특정 기관, 특정 영유아와 부모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기

에 자발적 동의와 신청에 기반하였다. 이에 영유아 발달에 관심이 높은 부모가 참

여하였고, 이에 저소득 지역 기관에서도 저소득 가구의 참여율이 낮았다. 이로 인

해 소득의 양극단의 비교가 용이하지 않았고, 비교적 소득 수준이 높은 수도권에서

도 임대 아파트 등 저소득 지역으로 표집을 하였으나 해당 기관 내에서도 영유아에 

관심이 높은 적극적인 부모가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본 연구소

에서 수행 중인 한국아동패널, 영유아 교육보육패널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본 연구보다 표본 수가 많아 전국 표집으로 수행되고 있음에도 전반적인 소득 수준

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일부 기관에서는 영유아 발달검사를 통

한 진단이 필요한 영유아들이 참여를 기피하여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어 

차년도 연구를 위한 취약 계층의 참여 유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라. 자기평정 척도에 대한 보완책 마련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원내 멘토링,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한국판 유아지능검사(K-WPPSI-IV)와 적응행동 검사

(K-Vineland-2)를 수행하였다. 선술한 바와 같이 K-WPPSI-IV는 검사수행 시간

이 30분~60분 정도로 영유아의 일반적인 집중 시간보다 장시간을 요구하는 검사

이다. 본 연구의 2장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영유아의 전발적 발달에 대한 우려

와 더불어 사회정서적 발달에 대한 팬데믹의 영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함께 수행한 적응행동 검사(K-Vineland-2)는 부모가 평정하는 표준화된 검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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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기는 하지만 부모의 주관성이 많이 개입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

서 부모 평정에 의한 도구를 선택한 것은 영유아의 집중시간으로 인해 추가적인 

검사로 인한 피로감, 이로 인한 회피가 차년도 연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서임

을 밝힌바 있다. 부모가 상대적으로 가정에서 영유아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긍정

적인 측면으로 편향된 것인지, 이후 연구에서는 주관적 평정을 보완할 수 있는 방

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 가정 및 기관의 세부 영향력 분석

부모의 신청과 동의에 기반한 본 연구의 참여자는 영유아 발달에 관심이 높고, 

적극적인 부모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향은 조사대상 부모의 인구학적 배경에

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부모의 학력 수준, 맞벌이의 비율이 높았으며, 팬데믹 상황

에서도 고용 안정성이 높은 참여자의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연구에 참여한 가구 

변인이 영유아발달의 환경 변인으로서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소득, 

학력에 따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외의 변인에 대한 추가 심층분석을 통해 

가정 내 세부 영향력에 대한 심층분석이 요구된다. 

바. 수행검사 실시기간 고려 

본 연구의 실제 수행기간은 9월 중순부터 10월말(추가검사는 11월초)까지로 정

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어느 정도 기관 운영이 팬데믹 이전

으로 회복된 시기였다. 본 연구에서 4월~5월까지 실시한 심층면담에서 언급되었

던 영유아발달의 심각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연구진이 발달검사수행기간 동안 

참여했던 기관들을 방문하면서도 다소 완화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실제 검사

참여 기관의 원장과 교사들도 영유아기가 회복 탄력성이 높은 시기라 상반기보다 

영유아들이 잘 적응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팬데믹 이전보다 발달에 문제

가 있다고 느끼는 영유아들이 많아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상반기보다는 대

부분의 영유아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수행되어 이러한 환경적 영

향이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2차년도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향

력에 대한 요인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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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How to Resolve the Gap in Development and 

Learning of Young Children after COVID-19(Ⅰ)

Eun-Young Choi, Eun-young, Kim, Ja-Yeun, Koo, Hye-Joo, Cho, 

Yoon-kyung,Jeong, Young-kyu, Shim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empirical data on the developmental 

gap of young children based on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conducted 

in this regard, driven by social concerns about the developmental gap 

of young children amplified by the COVID-19 pandemic. This study will 

be conducted for two years from 2022 to 2023, planning for 2021, when 

COVID-19 pandemic was a serious sit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if there is a gap i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learning, if so, what the cause is, and to suggest ways to mitigate the 

factors that caused the gap.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tudy, domestic and foreign preceding 

studies related to young children’s development and learning after the 

COVID-19 pandemic were analyzed. In addition, to reflect the voices 

of field experts who experienced the COVID-19 pandemic, we visited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to collect opinions from directors, 

teachers, and parents. Based on this, background variables that may 

have affected development due to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were investigated. Developmental tests(K-WPPSI-IV, K-Vineland-2) 

were conducted for 2-year-old class and 5-year-old class(100 each, 200 

total) in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In addition, the overall 

developmental status of young children was analyzed based on the survey 

results of parents(100 each, total 200) and teachers(40 total)  in charge 

(40 total) of young children who performed developmental testing. Based 

on the results, the discussion is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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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gnitive abilities (K-WPPSI-IV) of 

young children, both the 2-year-old class and the 5-year-old class 

showed an average level. This is because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with a college degree or higher and the proportion of dual-income 

households are high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eholds 

participating in this study. In other words, considering the high 

socioeconomic status of households participating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aid to be similar to those of standardization 

studies.

Second, the combined score of the adaptive behavior(K-Vineland-2) 

of children in 2-year-old class and children in 5-year-old class also 

showed an average level. Specifically, children in the 5-year-old class 

received high scores in the sub-domain of soci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However, children in the 2-year-old class scored higher in 

the motor domain. Further studies to elucidate these differences are 

required.

Third, the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which is an individual 

variable of young children, in cognitive development did not show any 

difference between 2 and 5 years old. On the other hand, in the 

2-year-old class, children from dual-income families showed higher 

scores in the vocabulary acquisition index than children from 

single-income families, and the adaptive behavior of children from 

dual-income families was higher than those from single-income 

famil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an in-depth analysis of 

the specific reasons why young children from dual-income families show 

a higher level.

Fourth, there was no difference in cognitive ability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of the 2-year-old class children. However, in the 5-year-old 

class, children from high-income families showed high performance 

levels in the language comprehension index and flow reasoning index. 

In addition, there was no overall difference in adaptive behavior 

according to household income, but children from families with low 

household income showed higher levels of adaptive behavior in the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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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 category of 2-year-old class children. Therefore, follow-up 

studies related to this are needed.

This study began with the assumption that the effects of the COVID-19 

pandemic may have impacted throughout childhood. Since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a short period of time, it is necessary to be cautious 

in interpretation, but the development of children in the 2-year-old class 

and the 5-year-old class was found to be at a similar level to the 

standardized test results before the COVID-19 pandemic. Also,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 from upper-middle and 

lower-middle families.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aid 

to suggest that customized support for those who are likely to experience 

the educational gap discussed in the polarization study conducted before 

the COVID-19 pandemic may be more actively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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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부모용 설문지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현황 및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22년 일반과제인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팬데믹 전후 영유아의 전반적인 생

활 및 발달, 기관 및 가정환경 변화, 코로나19 대응정책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

정보 및 비밀이 보장됩니다.

2022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본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기관  

주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조사수행기관 

주    소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5층 
입소스주식회사 사회여론조사본부
연 락 처  이민영 차장 02-6464-5333
          황지은 과장 02-6464-5307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

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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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가정 및 주양육자 변화

1. 귀댁의 경제 상황과 가정에서의 생활은 2019년(코로나19 이전) 대비 팬데믹 기간 중
(2020-2021)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구분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음

약간
증가

매우
증가

비해당

1) 가구 총 소득 ① ② ③ ④ ⑤

2) 가구 총 지출 ① ② ③ ④ ⑤

 2-1) 자녀양육비 지출 ① ② ③ ④ ⑤

 2-2) 사교육비 지출 ① ② ③ ④ ⑤

3) 父의 자녀와 보내는 시간(양육시간) ① ② ③ ④ ⑤

4) 母의 자녀와 보내는 시간(양육시간) ① ② ③ ④ ⑤

5) 자녀의 TV/미디어 이용시간 ① ② ③ ④ ⑤

6) 야외활동 시간 ① ② ③ ④ ⑤

7) 학습지 등 방문교육 시간 ① ② ③ ④ ⑤ ⑥

8) 학원 이용시간 ① ② ③ ④ ⑤ ⑥

9) 자녀의 수면시간 ① ② ③ ④ ⑤

10) 父의 평균 근로시간 ① ② ③ ④ ⑤

11) 母의 평균 근로시간 ① ② ③ ④ ⑤ ⑥

2.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2020-2021) 귀댁의 자녀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긴급돌
봄을 이용하셨습니까?

  

① 이용하지 않았다

② 가끔 이용하였다

③ 많이 이용하였다

2-1.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2020-2021) 귀댁의 자녀를 가정에서 주로 돌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부

② 모

③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 등)

④ 친인척(아동의 이모, 고모, 삼촌 등)

⑤ 아이돌보미(여성가족부 및 기타 공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⑥ 민간 육아도우미

⑦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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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댁의 자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2020-2021)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휴원으
로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개별돌봄서비스 종류>

1)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기타 공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포함)

2) 민간 육아도우미

3)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 등)

4)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아동의 이모, 고모, 삼촌 등)

5) 그 외 기관 휴원 중 자녀를 돌보았던 주체(이웃, 친구 등)

  ① 이용한적 있음 ② 이용한적 없음

3-1. (문3. ① 응답자)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면, 다음 보기 중 이용경험이 
있는 서비스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기타 공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포함)

② 민간 육아도우미

③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 등)

④ 조부모 외 친인척 돌봄(아동의 이모, 고모, 삼촌 등)

⑤ 기타 (            )

4. 귀하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음의 느낌을 얼마나 자주 느끼셨습니까?
   해당하는 보기를 표시해 주십시오.

얼마나 자주
____________________

전혀
안 느낌

별로
안 느낌

종종
느낌

대체로
느낌

항상
느낌

1) 팬데믹(2020~2021) 동안 불안하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팬데믹(2020~2021) 동안 무기력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팬데믹(2020~2021) 동안 안절부절 못하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팬데믹(2020~2021) 동안 매사에 힘이 드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팬데믹(2020~2021)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팬데믹(2020~2021) 동안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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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영유아 생활 

1. (만 2세만 해당) 다음은 00의 특성에 대한 항목들입니다.
항목별로 해당되는 보기에 √표 해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아이는 수줍음을 타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아이는 잘 운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아이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아이는 항상 끊임없이 움직인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아이는 혼자 놀기보다 다른 아이들과 놀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아이는 다소 감정적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아이는 활동할 때 대개 천천히 움직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아이는 친구(혹은 사람)를 쉽게 사귄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열심히 움직인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아이는 무엇보다 사람들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우리 아이는 종종 보채면서 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우리 아이는 사교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우리 아이는 매우 활동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우리 아이는 낯선 사람과 친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아이는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① ② ③ ④ ⑤

16)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 외톨이인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7) 우리 아이는 활동적인 놀이보다는 조용하고 정적인 
놀이를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우리 아이는 혼자 있을 때면 외로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우리 아이는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우리 아이는 낯선 이와 잘 친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 부록 |

205

 Ⅲ.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1.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어린이집)기관 이용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① 이용하던 기관을 바꿈  → 문1-1

  ② 기관 이용을 중단함 → 문1-2

  ③ 이용 시간을 조정함 → 문1-3

  ④ 기타 (                 ) → IV. 영유아 발달 문1로 이동

  ⑤ 기관 이용 변화 없음 → IV. 영유아 발달 문1로 이동

1-1. 이용하던 (유치원･어린이집)기관을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장기간의 휴원으로 기관 이용이 어려움

  ② 충분한 시간의 돌봄을 제공하지 않음

  ③ 특별활동을 운영하지 않음

  ④ 기타 (                 )

1-2. (유치원･어린이집)기관 이용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장기간의 휴원으로 기관 이용이 어려움

  ② 자녀의 감염에 대한 두려움

  ③ 비용 대비 효율성이 없음 

  ④ 기타 (                 )

1-3. (유치원･어린이집)기관 이용 시간을 어떻게 조정하셨습니까?

  ① 감염에 대한 걱정으로 이용시간을 최대한 줄임

  ②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용시간을 줄임

  ③ 영유아들의 이용이 감소하면서 교사 대 아동 수가 낮아져 이용시간을 늘임

  ④ 기타 (                 )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 연구(Ⅰ)

206

 Ⅳ. 영유아 발달

1. 귀댁의 OOO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해당되는 보기를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늦음 약간 늦음 보통 약간 빠름 매우 빠름

1) 언어 발달 ① ② ③ ④ ⑤

2) 인지 발달 ① ② ③ ④ ⑤

3) 정서 발달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성 발달 ① ② ③ ④ ⑤

5) 신체 발달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영유아의 정서조절에 관한 문항입니다. 평소 자녀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곳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표시하여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명랑한 아이이다 ① ② ③ ④

2)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등 변화가 심해서 기분을 예측
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3) 어른이 말을 걸면 미소나 웃음을 짓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4) 불안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힘들어하거나 지나치게흥분
하지 않고 한 가지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잘 옮겨
간다

① ② ③ ④

5) 정서적으로 힘든 일이 있은 후 토라지거나 시무룩 하
거나 불안해하거나 슬픈 상태로 있지 않고 정서적으
로 속상해하거나 힘든 상황으로부터 빨리 회복된다

① ② ③ ④

6) 쉽게 좌절한다 ① ② ③ ④

7) 또래가 말을 걸면 미소나 웃음을 짓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8) 쉽게 화를 폭발하거나 떼를 쓰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9) 만족감을 지연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요구가 금방 만족되지 않더라도 기다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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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항상

그렇다

10) 다른 사람이 아파하거나 벌을 받는 것을 보고 재미
있어 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등 
다른 사람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한다

① ② ③ ④

11) 매우 활동적인 놀이를 할 때 정신없이 놀지 않고, 
혹은 부적절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는 등 
정서적으로 자극적인 상황에서 흥분을 잘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2) 어른에게 칭얼거리거나 들러붙는다 ① ② ③ ④

13) 에너지가 넘쳐흘러서 타인을 방해하거나 괴롭히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14) 어른이 제약을 가하면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15) 슬프거나 화날 때 또는 두려울 때 자신의 감정을 말
로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16) 슬프거나 기운이 없어 보인다 ① ② ③ ④

17) 다른 아이들과 놀려고 할 때 에너지가 지나치게 넘
친다 

① ② ③ ④

18) 표정이 없거나 공허하며 멍한 듯 보인다 ① ② ③ ④

19) 다른 아이들이 말을 걸면 화난 목소리로 말하거나 
불안해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20) 충동적이다 ① ② ③ ④

21) 다른 사람이 속상해하거나 힘들어할 때 관심을 보이
는 등 다른 사람에 대해 감정이입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22) 다른 아이가 끼어들거나 방해를 하면 매우 흥분한다 ① ② ③ ④

23) 다른 아이들이 자신에게 적대적 공격적으로 대하거
나 자신을 간섭하면 그에 적절한 부정적인 감정
(예: 화 두려움 좌절, 힘들어함)을 나타낸다

① ② ③ ④

24) 다른 아이가 놀이에 참여하려고 할 때 부정적인 정
서를 나타낸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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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응답자 배경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성 □ ② 남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세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 ② 대학교 졸업 □ ③ 대학원 졸업 이상

4-1. 귀하의 취업 상태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정규직 □ ② 비정규직 □ ③ 자영업 □ ④ 비취업

4-2. 귀댁의 경제활동 현황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맞벌이 □ ② 외벌이

5. 귀하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총 몇 시간 입니까?
주 총 시간

   예) 주 5일 평균 8시간 근무이면, 주 총 40시간

6. 귀하는 팬데믹(2020-2021) 이후 취업 상태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 취업상태 변화

 정규직 → 비정규직 또는 미취업, 비정규직  → 정규직 또는 미취업,

 임금근로자  →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또는 미취업,

 비임금근로자(자영업)  → 임금근로자 또는 미취업 등의

 근로상태 및 근무시간 형태 변화를 의미함

□ ① 변화됨 □ ② 변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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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귀하의 월 평균 소득(세전)은 얼마정도 입니까?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150만원 미만 □ ③ 150-200만원미만

□ ④ 200-250만원 미만 □ ⑤ 250-300만원미만 □ ⑥ 300-350만원미만

□ ⑦ 350-400만원미만 □ ⑧ 400-450만원미만 □ ⑨ 450-500만원미만

□ ⑩ 500-600만원미만 □ ⑪ 600만원이상

8. 귀하는 팬데믹(2020-2021) 기간 중 직장에서 다음의 정책을 이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정책 이용함
회사내 제도 

있으나
미이용

회사내 제도
없음

해당사항 
없음

(비해당)

1) 돌봄휴가 ① ② ③ ④

2) 돌봄휴직 ① ② ③ ④

3) 육아휴직 ① ② ③ ④

4) 유연근무제 ① ② ③ ④

5) 재택근무 ① ② ③ ④

6) 육아기근로시간단축 ① ② ③ ④

9. 귀하의 총 자녀수는 몇 명입니까?  총 자녀수  명

9-1. 자녀 중 미취학 자녀는 몇 명 입니까? 미취학 자녀  명

10. 출생시부터 현재까지 기관 이용 기간(해당 자녀)

10-1. □ ① 유치원(    년   개월) □ ② 어린이집(    년    개월)

□ ③ 기타(               ) (     년   개월)

10-2. 현재 이용기관

□ ① 유치원(    년   개월) □ ② 어린이집(    년    개월)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 연구(Ⅰ)

210

※ 다음은 배우자에 대하여 몇 가지 응답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1. 귀하의 배우자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세

12. 귀하의 배우자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 ② 대학교 졸업  □ ③ 대학원 졸업 이상

13-1. 귀하의 배우자 취업 상태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정규직  □ ② 비정규직  □ ③ 자영업  □ ④ 비취업

14. 귀하의 배우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총 몇 시간 입니까?

   예) 주 5일 평균 8시간 근무이면, 주 총 40시간   주 총  시간

15. 귀하의 배우자는 팬데믹(2020-2021) 이후 취업 상태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 취업상태 변화

 정규직 → 비정규직 또는 미취업, 비정규직  → 정규직 또는 미취업,

 임금근로자  →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또는 미취업,

 비임금근로자(자영업)  → 임금근로자 또는 미취업 등의

 근로상태 및 근무시간 형태 변화를 의미함

 □ ① 변화됨  □ ② 변화없음

16. 귀하의 배우자의 월 평균 소득(세전)은 얼마정도 입니까?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150만원 미만 □ ③ 150-200만원미만

□ ④ 200-250만원 미만 □ ⑤ 250-300만원미만 □ ⑥ 300-350만원미만

□ ⑦ 350-400만원미만 □ ⑧ 400-450만원미만 □ ⑨ 450-500만원미만

□ ⑩ 500-600만원미만 □ ⑪ 600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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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귀하의 배우자는 팬데믹(2020-2021) 기간 중 직장에서 다음의 정책을 이용하신 경
험이 있습니까?

정책 이용함
회사내 제도 

있으나
미이용

회사내 제도
없음

해당사항 
없음

(비해당)

1) 돌봄휴가 ① ② ③ ④

2) 돌봄휴직 ① ② ③ ④

3) 육아휴직 ① ② ③ ④

4) 유연근무제 ① ② ③ ④

5) 재택근무 ① ② ③ ④

6) 육아기근로시간단축 ① ② ③ ④

◈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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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교사용 설문지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현황 및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정책을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 2022년 일반과제인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팬데믹 전후 영유아의 전반적인 생

활 및 발달, 기관 및 가정환경 변화, 코로나19 대응정책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자료 작성 및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개인

정보 및 비밀이 보장됩니다.

2022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본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기관  

주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조사수행기관 

주    소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5층 
입소스주식회사 사회여론조사본부
연 락 처  이민영 차장 02-6464-5333
          황지은 과장 02-6464-5307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

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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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1. 선생님께서는 코로나19 상황이 기관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었다
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②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③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

  ④ 매우 영향을 미침

2. 긴급 돌봄 시 선생님께서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①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

  ② 주기적인 방역 

  ③ 방역 관련 물품의 부족

  ④ 인력 부족

  ⑤ 기타 (          )

  ⑥ 긴급돌봄 경험 없음

3. 코로나19로 인해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① 고용 불안

  ② 급여 수준 감소 

  ③ 감염에 대한 두려움 

  ④ 업무 과중(원격수업으로 인한 준비 등)

  ⑤ 부모의 요구 증가

  ⑥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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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영유아의 생활 

1. (만2세만 해당) OO(이)의 평소 행동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에 √표 해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을 잘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친구들과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잘 협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장난감 등을 다른 친구들과 잘 나누어 갖는다 ① ② ③ ④ ⑤

4) 자기 차례를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친구가 어려워할 때 관심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6) 쾌활하고 명랑하다 ① ② ③ ④ ⑤

7) 친절하고 우호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8) 편안하며 안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매사에 열심히 참여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같이 놀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찾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다른 유아들이 함께 놀기를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놀이친구로서 다른 유아들에게 인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진행되고 있는 놀이 중간에도 쉽게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친구들과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대체로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려 논다 ① ② ③ ④ ⑤

16)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독립심이 강하다 ① ② ③ ④ ⑤

18) 자기주장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거나 시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교실활동이나 역할에 새로운 제안을 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지구력이 있어서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2) 하루의 일과를 잘 이해하고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23) 대체로 교사에게 잘 협조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활동 중에 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25)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선생님을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26) 하루 일과 활동의 변화에 쉽게 적응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교사에게 관심과 도움을 적절히 요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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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 5세만 해당) OO(이)의 평소 행동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보기에 √표 해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떄때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친구를 돕는다 ① ② ③ ④

2) 몸싸움이나 말싸움을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3) 다른 친구에게 거부당한다 ① ② ③ ④

4) 차례를 지키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5) 놀이에 함께 하지 못하고 주위를 배회한다 ① ② ③ ④

6) 친구와 놀잇감을 나눈다 ① ② ③ ④

7) 위축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8) 목적 없이 돌아다닌다 ① ② ③ ④

9) 친구들이 놀이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0) 다른 친구에게 무시를 당한다 ① ② ③ ④

11) 선생님에게 이른다 ① ② ③ ④

12) 친구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13) 친구의 물건이나 놀잇감을 부순다 ① ② ③ ④

14)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반대 의견을 말한다 ① ② ③ ④

15) 놀자고 할 때 거절한다 ① ② ③ ④

16) 놀이를 시작할 때 도움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17) 친구에게 언어적 비난을 한다 ① ② ③ ④

18) 친구의 행동을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19)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울거나 징징거리거나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20) 친구에게 함께 놀자고 한다 ① ② ③ ④

21) 친구의 놀잇감을 빼앗는다 ① ② ③ ④

22) 다치거나 슬퍼하는 친구를 위로한다 ① ② ③ ④

23) 놀이에서 혼란스러워 한다 ① ② ③ ④

24) 친구와 놀이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말한다
(예: 우리 지금하고 있다고 하자. 나는 아빠라고 
하고 넌 엄마해. 우리 학교 간다고 하자.)

① ② ③ ④

25) 친구의 놀이를 방해한다 ① ② ③ ④

26)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27) 친구와의 놀이에서 긍정적 감정을 표현한다
(예: 미소짓기, 웃기)

① ② ③ ④

28) 친구와의 상호작용에서 신체적 공격성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29) 친구와의 놀이에서 창의성을 나타낸다 ① ② ③ ④

30) 놀이가 순조롭고 융통성 있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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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영유아 발달

1. 선생님께서는 OO(이)의 전반적인 발달 상황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해당되는 보기
를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늦음 약간 늦음 보통 약간 빠름 매우 빠름

1) 언어 발달 ① ② ③ ④ ⑤

2) 인지 발달 ① ② ③ ④ ⑤

3) 정서 발달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성 발달 ① ② ③ ④ ⑤

5) 신체 발달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영유아의 정서조절에 관한 문항입니다. 평소 OO(이)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곳
에 한 문항도 빠짐없이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명랑한 아이이다 ① ② ③ ④

2)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는 등 변화가 심해서 기분을 예측
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3) 어른이 말을 걸면 미소나 웃음을 짓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4) 불안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힘들어하거나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고 한 가지 활동에서 다른 활동으로 잘 옮겨간다

① ② ③ ④

5) 정서적으로 힘든 일이 있은 후 토라지거나 시무룩 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슬픈 상태로 있지 않고 정서적으로 속상해
하거나 힘든 상황으로부터 빨리 회복된다

① ② ③ ④

6) 쉽게 좌절한다 ① ② ③ ④

7) 또래가 말을 걸면 미소나 웃음을 짓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8) 쉽게 화를 폭발하거나 떼를 쓰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9) 만족감을 지연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요구가 금방 만족되지 않더라도 기다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10) 다른 사람이 아파하거나 벌을 받는 것을 보고 재미있어 
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등 다른 사
람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한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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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항상

그렇다

11) 매우 활동적인 놀이를 할 때 정신없이 놀지 않고, 혹은 
부적절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는 등 정서적
으로 자극적인 상황에서 흥분을 잘 조절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12) 어른에게 칭얼거리거나 들러붙는다 ① ② ③ ④

13) 에너지가 넘쳐흘러서 타인을 방해하거나 괴롭히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14) 어른이 제약을 가하면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15) 슬프거나 화날 때 또는 두려울 때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16) 슬프거나 기운이 없어 보인다 ① ② ③ ④

17) 다른 아이들과 놀려고 할 때 에너지가 지나치게 넘친다 ① ② ③ ④

18) 표정이 없거나 공허하며 멍한 듯 보인다 ① ② ③ ④

19) 다른 아이들이 말을 걸면 화난 목소리로 말하거나 불안
해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① ② ③ ④

20) 충동적이다 ① ② ③ ④

21) 다른 사람이 속상해하거나 힘들어할 때 관심을 보이는 등 
다른 사람에 대해 감정이입을 잘한다

① ② ③ ④

22) 다른 아이가 끼어들거나 방해를 하면 매우 흥분한다 ① ② ③ ④

23) 다른 아이들이 자신에게 적대적 공격적으로 대하거나 
자신을 간섭하면 그에 적절한 부정적인 감정
(예: 화 두려움 좌절, 힘들어함)을 나타낸다

① ② ③ ④

24) 다른 아이가 놀이에 참여하려고 할 때 부정적인정서를 
나타낸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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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응답자 배경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성 □ ② 남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만  세

3. 귀하의 최종 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 ② 전문대졸 □ ③ 대학교졸

□ ④ 대학원 이상

4. 귀하가 가진 자격증 중 최상위 자격증 1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유치원 정교사(  )급 □ ② 보육교사(    )급 □ ③기타(       )

5. 귀하가 가진 자격증 중 최상위 자격증(VI. 문4. 응답보기) 및 최초자격 취득 경로는 
어디입니까?

□ ① 2년제 대학 □ ② 3년제 대학 □ ③ 4년제 대학

□ ④ 대학원 □ ⑤ 한국방송통신대학 □ ⑥ 사이버대학

□ ⑦ 학점은행제 □ ⑧ 보육교사교육원 □ ⑨ 기타 (         )

6. 현재 근무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 ① 유치원 □ ② 어린이집

7. 현 기관에서의 근무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1년 미만 □ ② 1~3년 미만 □ ③ 3~5년 미만 □ ④ 5~10년 미만
□ ⑤ 10년 이상

8. 귀하의 교육･보육 경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유치원 □ ① 3년 미만 □ ② 3~5년 미만 □ ③ 5~10년 미만 □ ④ 10년 이상
   □어린이집 □ ① 3년 미만 □ ② 3~5년 미만 □ ③ 5~10년 미만 □ ④ 10년 이상

9. 현재 담당하는 학급을 표시해 주세요.

□ ① 만2세반 □ ② 만 5세반 □ ③ 혼합반 (           세 반)

◈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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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코로나19 팬데믹과 영유아 사회･정서 발달11) 

인생초기 사회 정서적 유능성의 발달은 필수적이다. 사회정서적 유능성은 심리

적 안녕감을 유지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 안에서 환경적 요구에 대처하며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능력을 포함한다. 가령,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정

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정서조절능력이나 타인의 마음을 올바르게 이해

하고 상호작용하는 대인관계적 능력 모두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유능성은 타고난 

특성과 다양한 수준의 환경과의 역동적 상호 작용을 통해 발달된다. 특히, 사회정

서 발달의 기초는 미취학 아동, 즉, 영유아기에 결정적으로 형성된다. 

영유아기는 오감을 통해 세상을 직접 경험하고 사회적 대상과 직접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신체, 인지, 언어, 사회, 정서적 유능성이 발달되는 시기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비대면 교육 등의 조치들은 영유아기 

핵심적 발달 과제의 거의 모든 측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타인과의 

접촉 제한과 직접적 상호 작용의 부족은 인지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정서적 발달에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간의 전생애적 발달 관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시기는 영유아기이다. 영유아기의 모든 

경험은 그것이 무엇이든 개인의 유능성과 인성이 자라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다. 이는 생후 초기 두뇌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삶 안의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

고 강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Bhutta,  Guerrant, & Nelson, 2017). 

한편 영유아들에게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력이 기존의 환경에 이미 적응한 학

령기 아동이나 성인과는 전혀 다를 가능성도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어린 영아에

게는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하는 세상일 수 있다. 

가령, 이들에게 마스크를 쓰는 것은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신발을 신는 것과 같은 

수준의 경험일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시기에 태어나 영유아기를 보내는 아동

들의 발달은 급격한 변화를 극복해야 하는 기존의 아동들에 비해 덜 취약할 수 있

다는 예측도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최근에 이루어진 국내외 연구의 

결과들은 이들의 발달은 어느 단계의 인간보다 현저하게 취약함을 증명하고 있다.

가령, 사회적 봉쇄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던 이탈리아, 포루투갈 그리고 스페인의 

11) 본 글은 외부공동연구진 정윤경 교수(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가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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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을 대상으로 1,480명의 미취학, 학령기 아동, 후기 청소년 간의 심리적 증상 

및 대처전략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아동들에게 정서 상태 및 행동의 변화가 있었

지만 영유아기 아동에서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다. 아시아권 유아와 아동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발견되었다(Delvecchio, E., Orgilés, 

M., Morales, A., Espada, J. P., Francisco, R., Pedro, M., & Mazzeschi, C., 

2022)12).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퍼져나간 시점, 유럽 소아 과학 협회-유럽 국가 

소아과 협회 연합(The European Paediatric Association; Union of National 

European Paediatric Societies and Associations, EPA-UNEPSA)에서 중국 

우한을 중심으로 감염병에 대한 아동 행동과 정서 반응을 연구한 결과, 어린 아동들

이 성인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에는 덜 취약하지만, 심리적 문제와 문제행동은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6세의 영유아의 경우 가족이 감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

과 집착을 더 많이 드러냈다(Jiao et al, 2020, 264-266).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시기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영유아기 아동들이 누구보

다 더 취약한 집단임을 분명히 제시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와 이에 대

응하는 조치들은 아동을 둘러싼 발달적 생태의 모든 측면에 부정적 변화를 일으켜 

어린 아동과 호혜적인 상호작용이 어렵게 한 것이다(Maks-Solomon, C. & 

Rigby, E., 202013)). 코로나19 시기, 영유아기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적 특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환경적 요인에 대하여 주의 깊게 연구하고, 바람직한 발달을 

이끄는 조치가 무엇보다 급선무가 되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코로나19 시기 영유아기 사회･정서적 발달과 적응적 특성에 

대한 최근 연구 및 주장들을 살펴볼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시기, 영유

아가 겪는 사회정서 발달의 특성, 적응의 어려움 및 문제행동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이를 야기한 도전적 환경의 특성을 알아볼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적 

발달에 추가적 위험요인으로 여겨지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기술하고자 한다. 

12)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193397322000028?casa_token=LLR34
oFdEVgAAAAA:1dqju8mley-qViT1qJqDcd3pv329Jwgyl0PrLIDxZaUCO9-h3PJbnhJit06WZElnk
m1D6AW2h6k(인출일: 2022년 9월 1일).

13) Maks-Solomon, C., & Rigby, E. (2020). Are democrats really the party of the poor? 
Partisanship, class, and representation in the US senate.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73(4), 
848-865(인출일: 2022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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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시기 영유아기 사회･정서 발달 및 적응적 특성 

가) 정서반응 및 정서조절

영유아기는 정서적 유능성 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다. 이는 이 시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전두엽과 급속하게 발달하는 실행 기능은 모든 조절 능력의 핵심 영역이

며, 정서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 하

지만 정서적 유능성은 뇌의 성숙과 인지적 발달만으로는 키워지지 않는다.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 특성, 즉,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회 환경적 체계 속의 따듯하고 유능

한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코로나19 시기, 아동이 경험

하는 환경체계는 정서 발달에 그리 호혜적이지 않았다. 코로나19 시기를 겪고 있

는 아동의 정서적 반응 및 특성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들이 이를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다. 

서두에 소개된 유럽 국가들의 공동 연구에서 85.7%의 부모가 봉쇄기간 중 자녀

의 정서 상태 및 행동의 변화가 있음을 보고했다. 아동들은 집중의 어려움, 지루함, 

과민성, 초조함, 안절부절함과 외로움을 느끼며 평소보다 더 많이 불안해함을 보고

했다. 무엇보다 미취학 아동(영유아기 아동)들은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보다 더 

많이 긴장하고 불안해하며 부모에게 더욱 의존하고 많이 울며 강하게 화를 내는 

등 부정적 정서 표현이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유아기 아동에게서는 학령

기 아동이나 청소년들과는 달리, 감염에 대한 걱정과 같은 사고영역보다는 정서적 

불안함이나 행동 및 수면과 같이 기본적인 심리적 적응과 안녕감에 관련된 영역에서 

더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하였다(Orgil´es, Morales, Delvecchio, Mazzeschi, & 

Espada, 2020)14). Singh와 그의 동료들(2021)15)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이야기를 

분석하여 발달단계에 따른 코로나19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학령전기 아동들이 평

소보다 더 많이 보채고, 부모에게 관심을 끌려는 행위가 늘어나며 가족이 감염될 

것에 대한 공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고하였다. 

초기에 감염이 가장 심각했던 우한을 중심으로 아동의 정서반응에 대한 연구에

14) file:///C:/Users/user/Downloads/fpsyg-11-579038.pdf(인출일: 2022년 9월 1일).
15)

https://reader.elsevier.com/reader/sd/pii/S016517812031725X?token=A522A866FE6271AF5
F2E145B11097A4DFE92067209762A6A10DADB2378F4A197510752164AFE9FA2DB264FFA93
0B84C0&originRegion=us-east-1&originCreation=20230130071012(인출일: 2022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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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영유아들의 정서적 반응과 심리적 적응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염 확산 지역 중심으로 보호 격리 상태에 있게 된 아동들에게서 집착, 산만, 

짜증 및 과민함, 감염병이나 건강에 관하여  묻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악몽과 불면

증, 식욕 부진, 신체적 스트레스, 불안과 부주의, 집착, 분리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도 3-6세의 영유아의 경우 가족이 감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집착을 

더 많이 드러냈다(Jiao et al., 2020, 264-266).

국내에서도 몇몇 연구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유아들의 인식 및 정서적 반응을 살

펴보았다(양수영, 2022).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질병 위험성, 질병 예방법, 놀이, 

그리고 관계에 대한 인식 및 정서적 반응을 면접법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가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들은 대체로 코로나 질병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코로나19 초기 보육 기관에서 배운 코로나바이러스 이미지에 

과도한 상상을 추가하여 이를 공포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또

한 TV 등의 뉴스매체,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코로나의 치료방식이 다른 

질병 치료와 다르게 격리를 포함하며 치료자의 복장이나 의료 공간이 낯설어 이에 

대해서도 공포를 경험함을 알 수 있었다. 질병 예방법에 관하여 이들은 예방 원리

에 대해서는 인식 수준이 낮았지만 매우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며 꼭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두렵다는 부정적 인식도 함께 가지

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유아들은 코로나19 이후 관계적 측면에서 전

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들과 같이 있는 시간은 늘었

지만, 가족들이 코로나로 인해 겪는 스트레스가 유아들에게 전달되어 오히려 불편

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의 심리적 고통이 자신의 탓이라고 잘못 인식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선생님과의 관계에서도 교사의 달라진 모습을 언급하며 관계

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음을 드러냈다. 또한 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

다는 소망을 가장 많이 언급하여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갈망이 높아진다는 것

이 나타났다. 진주희와 김민진(2022)의 연구에서 만 4-6세 아동을 대상으로 코로

나19에 대한 유아의 이해와 정서를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도 유아들은 코로나

19가 무엇이며 예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으나 전파 경로나 증상, 

치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였다. 더불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슬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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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움, 혐오, 분노 등의 부정적인 정서들은 높이 경험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공포

와 고통스러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코로나19 시기 영유아의 정서조절 및 유능성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코

로나로 인한 부모의 양육이나 환경과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령, 이탈리아의 

Spinelli, Lionetti, Setti와 Fasolo(2021)16)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시기 아동의 

정서조절과 관련된 위험요인으로 가정 내 다양한 변인들을 가정하고 조사하였다. 

2~14세의 자녀를 둔 810명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사회 봉쇄로 인한 어려움, 가정 

혼란 수준, 양육 스트레스, 아동의 일상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여, 아동 정서조절 

역량을 보고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아동의 정서조절 능

력은 이전보다 낮았지만,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코로나19 시기 부

모들은 높은 수준의 가정 혼란과 양육 스트레스를 보고했고 이는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에 영향을 주었다. 즉, 가정 내 혼란은 부모의 양육 행동이 매개되어 아동의 

정서적 유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시기 가정 혼란을 경험하고 양

육에 관련한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들은 자녀의 활동에 덜 관여하였으며 자녀의 정

서조절 능력을 감소시키고 부정적 정서 경험을 증가시켰다.

Shorer와 Leibovich(2022)의 연구에서도 코로나19 시기 스트레스에 대한 아동

의 정서적 적응은 그들의 부모의 정서적 특성에 크게 의존함을 증명하였다. 이들은 

코로나19 시기 2세에서 7세 35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조절 능력을 측정하고 

부모의 정서조절 능력과 유쾌함(playfulness)을 함께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가장 빈번한 스트레스 증상은 불안함, 안절부절, 공격성 그리고 격리에 대한 두려움

이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능력은 부모가 겪는 어려움과 스트레스 반응

에 영향을 받았다. 무엇보다 부모의 정서조절 능력은 부모의 스트레스와 자녀의 스

트레스 반응을 완전 매개했으며, 부모의 유쾌함은 자녀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시기 부모의 정서적 유능성은 아동의 정서적 반응과 적응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덧붙여 Morelli, 

Cattelino,  Baiocco,  Trumello,  Babore, Candelori 그리고 Chirumbolo(2020)

는 코로나19 봉쇄기간 동안 부모의 심리적 고통 및 정서조절과 양육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조사하여 부모의 정서조절 관련 자기 효능감이 양육 효능감을 매게 하여 

16) https://www.frontiersin.org/articles/10.3389/fpsyg.2020.01713/full(인출일: 2022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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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자기조절 및 부정 정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양육 과업을 유능하게 다룰 수 있다는 부모의 신념과 능력이 위기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적 안녕에 보호 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스페인의 한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시기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의 발

달에 대하여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들은 갈리시아의 5-9세 아동 

84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팬데믹 전후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양육자의 태

도를 함께 측정하였다(Domínguez, Romero, Fraguela, & Triñanes, 2020). 그 

결과 코로나19 시기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은 부모의 양육 태도에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는 동시에 아동의 코로나 이전 정서조절 능력과 높은 관련이 있음을 발견했

다. 특히 코로나19 이전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은 코로나19 시기의 정서조절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 태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발견되었다. 유아의 경우 기존에 형성된 조절 능력 또한 위기를 극복하

고 더 건강하게 발달하도록 이끄는데 보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요컨대, 코로나19 시기 영유아의 정서적 반응 및 적응에 대한 연구들은 영유아들

이 코로나 시기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정서적 스트레스를 강하게 경험하고 정서

적 유능성과 관련된 발달적 지표들이 뒤처지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더불어 이 시

기 영유아의 정서적 안녕감과 유능감의 발달에 부모의 심리적 특성 및 양육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제시하였다.

나) 사회적 유능성

코로나19 시기,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삶의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마

스크 의무적 착용이다. 언어 발달이 미숙한 영유아들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스크 착용과 물리적 거리두기는 타인의 얼굴 표정을 보

지 못하거나 신체접촉을 할 수 없어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대인관계 

능력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발달심리학자들은 정서 표현의 핵심 단서들이 존재

하는 얼굴의 아랫부분을 가리는 마스크 착용은 영유아기 안정 애착이나 사회적 미

소, 얼굴 모방, 낯선이 불안같이 얼굴 단서들에 의존하는 발달적 지표에 부정적 영

향을 주었을 것이라 주장한다(Green, Staff, Bromley, Jones, & Petty, 2021). 

또한 영유아는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놓인 또래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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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정서발달의 과업을 이루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조치들은 이를 제한하여 발달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Charney 등 (2021)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원격 수업과 같은 방역 

조치 또한 영유아의 언어 발달과 의사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기한

다(Charney et al., 2021). 보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착용은 의사소통의 근본이 되

는 사회 인지능력, 즉,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의 발달을 어렵게 

만들었을 것으로 짐작되었다.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증명한 연구는 부

족하지만 몇몇 연구 결과들이 이러한 예측을 지지하고 있다. 스페인의 

Parada-Fernández와 동료들(2022)17)의 연구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정서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는데, 202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쓴 이미지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미지에 대한 정서 인식 수준을 검사한 결과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놀라움을 제외한 다른 정서, 즉, 분노, 행복, 슬픔의 정서를 잘 인식하지 못했

다.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얼굴 인식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험했을 때, 모든 시스템에서 마스크 착용의 유의미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으

며 마스크를 착용한 얼굴에 대한 얼굴 인식 시스템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Damer et al., 2021). 

인도네시아의 한 연구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전과 후의 미취학 아동의 사회정서

적 유능성을 비교하였다(Pujiastuti, Hartati, & Wang, 2022). 자카르타, 욕야카

드타, 자와바랏에 거주하는 만 3~6세의 미취학 아동 546명의 선생님에게 아동의 

자기조절, 정서 표현,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설문지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지역의 유아들은 팬데믹 이전보다 사회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자기조절, 정서 및 표현, 사회적 상호 작용 영역 모두에서 팬데믹 

후의 점수가 이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을 통제했을 때도 아동의 팬데믹 

전후 사회적 유능성 점수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교사들은 팬데믹 후 아동들

17) https://watermark.silverchair.com/peds_2020016824.pdf?token=AQECAHi208BE49Ooan9kk
hW_Ercy7Dm3ZL_9Cf3qfKAc485ysgAAAqcwggKjBgkqhkiG9w0BBwagggKUMIICkAIBADCCAo
kGCSqGSIb3DQEHATAeBglghkgBZQMEAS4wEQQM7sG4NJecvhSh6kJrAgEQgIICWiRNc0P6_V
JVMkDIWySreaVYHqfsXKF0K-gFtwWFskqXiM6qIH04w6HPPJSwDraLYWsW4jMiQP7IA3CnDo
B0bbcbCmYVuqtrn_0ynR54lFqYzUPQc1DqHS1JPgvzGeatB9KyP_-KFP3yFEF03rHPFgkFvz1Bb
a13HduR8auLzNIiTT3S5nAVrzkkPGySdUaOK_ONUikdgbBbUenzjKcbVXiEXoSrsbPrBirjJAvyh
5oMdoVyUYWTGFEzeJi0ySl7LxfEL13slMYaxINEsLcWR62vkYQi31u3kQByKRrZVQd9pazrWF7
v6jn-7_cmIiVtcvYZNU9rRYPSV4Ch1WWumFV(인출일: 2022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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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놀이 친구의 부족으로 정서 및 표현에서 취약했으며 높은 수준의 외로움을 느껴 

내성적으로 보이거나 침울함이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또한 친구들과의 상호 작용

을 통해 우정을 형성하거나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기회를 놓쳐 대인 관계적 유능

성 또한 낮아진 것이 보고되었다. 

국내에서도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적 특성에 대한 연

구들이 축적되고 있다. 가령, 국내의 한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시기 유아의 공격성

이 증가되는 기제를 밝혀, 팬데믹의 위기가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의 분노를 다스려 

행동을 조절하는 대인관계 능력의 발달과도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였다(하정빈, 김

영희, 2022). 이들은 만 3-5세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 210명, 어머

니 216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증상과 자녀에 대한 심리적 통제, 행동적 통제 그리

고 유아의 정서적, 외현적 공격 행동을 측정하였다. 심리 통제란 자녀가 기대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자녀의 말과 행동 그리고 감정표현을 제재하고 자녀가 한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애정을 철회하는 등의 심리적 협박을 의미하

며, 행동 통제란 일관되고 확고한 훈육 방법으로 자녀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자녀의 일상생활, 행동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합리적으로 훈육하는 자녀 양육법을 

의미한다(Barber, 1996). 연구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심리적 증상이 높을수

록 심리통제가 높아지고 행동 통제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심리

통제가 높고 행동 통제가 낮을수록 유아의 정서적 문제 및 외현적 공격성이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기 부모의 심리적 취약함은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 

행동을 이끌어 유아의 대인관계적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요인이 됨을 밝힌 것이다.

최근 한 국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시기 일상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이 자신의 

심리적 증상 및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홍예지(2022)는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 315명을 대상으로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어머니의 외

로움, 인지적 유연성 그리고 코로나19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기본적으로 어머니의 외로움과 어머니의 인지적 유연성은 자

녀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즉, 어머니가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인지적

으로 유연성이 떨어지면 자녀의 사회적 유연성 발달이 취약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관계에서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것이다. 즉, 

코로나19 시기 일상에 대한 부정적 지각은 어머니의 외로움과 인지적 유연성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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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증폭시켰음을 밝혔으며 이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 간의 관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

으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요컨대, 코로나19 시기 새로운 일상 경험은 직접

적으로 유아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 유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정 

내 양육 환경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받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다) 심리적 적응 및 문제 행동 

코로나19에 따른 아동의 문제 행동이나 심각한 적응의 문제는 발달적 진단과 판

별이 쉽지 않아 아직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0여 년 전 SARS 등 감염

병 대유행 시기 격리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30% 정도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나타낸 결과가 보고되었다(Sprang & Silman, 2013). 이러한 결

과와 앞서 기술된 코로나19 시기 영유아의 정서 반응 및 사회인지나 대인 관계적 

문제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영유아들에게 코로나19 시기의 재난 경험이 심각

한 심리적 증상이나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도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코로나19 시기, 프랑스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대적 종단 연구가 이를 부분

적으로 증명하고 있다(Moulin et al., 2022). 이들은 코로나로 인한 다양한 조치

가 아동의 정신 건강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2020년에 8-9세 아동 4,575

명의 종단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동이 5세일 때와 9세일 때의 심리적 증상(SDQ: 

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을 묻는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그 결

과 코로나19 시기 아동의 심리적 증상이 증가한 것을 발견하였다. 아동들은 집중

이 어렵고 안절부절못하고 과도한 행동 반응들이 나타나는 과활동성/부주의 증상

이 높아졌으며, 신체 증상을 호소하고 심한 걱정, 불행, 침울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신감을 잃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는 등 심각한 정서적 증상들이 

증가함을 밝혔다. 

영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양육자의 특성과의 관련성을 

탐색하고 있다. 가령, 김성현(2022)은 유아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코로나19 관련 

스트레스와 양육 효능감을 함께 조사하여 그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 204명을 대상으로 유아의 문제행동(공격성, 걱정-불안, 과

잉행동-산만)을 측정한 결과 코로나19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을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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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현(2022)의 연구 결과는 코

로나 시기 아동의 심각한 문제행동 또한 부모의 특성에 의해서 매개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부모가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고 이로 인해 불안 및 우울한 경

험하는 경우, 자녀의 욕구에 반응적이지 못하고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훈육방식 등 

부정적 상호 작용뿐 아니라 심한 경우 학대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McPherson, Lewis, Lynn, Haskett, & Behrend, 2009). 

나아가 많은 연구자는 코로나19 시기 영유아기 심각한 문제 행동으로 부적절하

고 과도한 미디어 사용을 제기하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영유아기 어린 아동들에

게서 스마트기기 사용이 나타나 중독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Wijaya, Bunga, 

Kiling, 2022), 연쇄적으로 수면 문제(Kahn, Barnett, Glazer, Gradisar, 

2021), 행동(Shinomiya et al., 2021) 및 정서적 문제(Monteiro, Rocha, & 

Fernandes, 2021) 등 심리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연구자들은 코로나19

시기 부모의 부적절한 미디어 사용이 영유아기 아동의 문제적 스마트 기기 활용과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Pedrotti, Mallmann,  Almeida, Marques, 

Vescovi, Riter, 그리고 Frizzo(2022)는 브라질의 3세 이하 부모･자녀를 대상으

로 코로나19 시기, 영아와 걸음마기 아동의 미디어 사용과 어머니의 미디어 사용 

간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코로나19는 걸음마기(12개월 이상) 아동의 

미디어 사용 시간을 증가시켰으며 이는 어머니 자신의 사용 시간과 관련이 있었다. 

즉, 어머니의 미디어 사용 시간은 아동에게 미디어를 제공하는 의도를 증가시키고 

자녀의 사용 시간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잇따른 연구들은 특정 집단, 예를 들

어, 어린 아동의 부모들이 코로나19의 영향에 더 취약하였음을 증명했다(Bai et 

al18)., 2020; Del Boca et al., 2020;  Marchetti et al., 2020). 

2) 코로나19 시기 영유아기 사회정서적 문제의 관련 요인 

앞 절에서 기술한 영유아기 사회정서 발달적 특징은 코로나19로 인해 아동을 둘

러싼 환경적 맥락의 모든 수준에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브론펜브루

너의 생태학적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발달은 개인이 속한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

18) https://assets.researchsquare.com/files/rs-22686/v1/d8755eff-b94e-4c3c-95f3-a42e4c0940
6c.pdf?c=1631833338(인출일: 2022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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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Bronfenbrenner, 2007). 팬데믹의 발생은 부모와 가정으로 이루어진 미

시적 체계에서부터 모든 수준의 아동 발달 환경 체계에 부정적 변화를 일으킨 것으

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 중 몇몇은 영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보다 강하고 직접

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가령,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원거리 학습

(distance learning)은 아동의 생활 환경 내에 디지털 스마트 미디어 접촉을 증가

시켰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가중된 부모의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는 영유아의 발

달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

려워진 가정이나 기존에 낮은 경제적 수준에 속했던 가정의 아동은 심리적 적응과 

발달에 더욱 취약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시기 영유아 사회정서의 문제적 발달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 요인을 탐색하고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원거리 교육 및 스마트 미디어 사용의 증가

코로나19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교육기관은 문을 닫았고 이에 대한 대안

으로 온라인을 통한 원거리 교육을 실행하였으며 이는 아동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증가시켰다. 아동전문가들 사이에서 온라인 학습에 대하여 많은 논쟁이 있어왔지

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영유아기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하

고 있다. 전통적 학습에 비해 온라인 교육은 교사의 기술적 조작 능력과 아동의 

주의 집중 능력을 모니터링하며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섬세함이 필요하다

(Gayatri, 2020). 갑자기 실시된 온라인 원거리 교육상황에서 많은 교사들이 이러

한 역량을 갖추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원격 수업으로 인해 아동은 많은 

시간을 화면 앞에 앉아 있어 신체적 활동시간은 감소하였고, 수면 시간은 불규칙해

졌으며 부적절하고 안전하지 못한 내용에 노출되는 위험이 증가하는 등 바람직하

지 못한 변화들이 나타났다(Giménez-Dasí et al., 2020; Guan et al., 2020; 

Lau & Lee, 2020; Wang et al., 2020)19). 무엇보다 최근의 연구들은 영유아기 

미디어 시청이 정서 행동 문제와 관련됨을 증명하고 있어(Özmert et al., 2002; 

Twenge and Campbell, 2018; Zhao et al., 2018), 코로나19 시기 영유아의 

사회정서적 유능성의 취약함은 사회적 봉쇄 및 거리두기에 의한 원거리 미디어 학

19) https://www.frontiersin.org/articles/10.3389/fpsyg.2020.590463/full(인출일: 2022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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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에서 유발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실제로 Guan 등(2020)의 연구에서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아동의 신체활동

은 59%가 감소하였고, 텔레비전 시청 시간은 66%, 비디오 게임 시간은 35%, 스크

린을 보는 시간은 81%가 증가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가정 내 

미디어 사용에 대한 연구들은, 과도한 미디어 사용이 영아의 수면 문제(Kahn et 

al., 2021)20), 행동 문제(Shinomiya et al., 2021), 행동적 및 정서적 문제

(Monteiro et al., 2021)를 일으킬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Monteiro, Rocha, 

그리고 Fernandes(2021)는 코로나19 시기 스크린 시간의 증가에 따른 영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의 문제를 탐색하기 위하여 포르투갈의 6개월에서 6세에 해당되는 

영유아의 부모 193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봉쇄 전후 자녀의 화면(텔레비전, 컴퓨

터, 모바일 기기) 노출 시간과 사용 방식 그리고 다양한 사회, 정서, 행동의 문제를 

조사하였다. 영유아의 사회정서적 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영아용(BPSC), 유아동

(PPSC) 증상 체크리스트(Perrin et al., 2016)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 시기 

모든 종류의 디지털 미디어 사용은 증가하였으며 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영유아의 

사회정서적 문제를 일으켰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은 주로 18개월 이후 유아에게

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코로나 시기 스크린 노출 시간의 증가는 전반적인 

사회정서 문제뿐 아니라, 공격성을 포함하는 외현화 문제와 주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었다. 다행히도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아동의 미디어 사용에 부모가 함께 참여

했을 때(가령, 영상을 함께 본다), 아동의 사회정서적 측면에 유의미한 문제가 발생

하지 않았으며 미디어 시간과 문제 간의 관련성 또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코로나 시기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에 부모 역할의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한편 교육자들은 영유아기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는 미취학 아동의 사회정서적 학

교 준비(school readiness)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Bratanoto, 

Latiana, Forma 그리고 Pranoto(2022)은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시기

의 원격 학습이 영유아기 아동의 학교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팬데믹 기간(2020~2021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 학습을 경험했고, 초등

학교를 2021~2022년에 입학한 326명의 학생의 부모와 34명의 유치원 교사를 대

20) file:///C:/Users/user/Downloads/children-08-00168-v2.pdf(인출일: 2022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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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유아의 학교 준비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부모들과 교사들은 아동이 소근

육 운동기술, 동기, 도덕, 인지 기술, 언어 기술은 준비가 되었다고 인식하였지만, 

사회적 기술, 대근육 운동 기술, 정서적 기술 및 예술적 감각이 부족하다고 인식하

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저자들은 원거리 학습으로 인해 또래와 어울릴 수 있

는 기회가 부족하여 사회적 기술을 익히기 어려웠으며,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

업에서 부모는 규칙과 습관들을 충분히 지키지 못해 아동은 독립심 및 책임감이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팬데믹 동안 발달하지 못한 또 다른 능력은 

대근육 운동기술이다. 팬데믹 기간 동안 부모는 아동의 감염을 염려했기 때문에, 

야외에서 노는 것보다는 가정 내에서 컴퓨터나 다른 전자 게임기 앞에서 노는 것을 

선호했다(de Figueiredo et al., 2021)21). 이것이 아동의 대근육 운동을 적게 자

극하고, 신체적 성장을 지연시킬 수 있다. 실제로 멕시코의 1-5세 아동의 양육자 

631명에게서 봉쇄 전후 운동시간과 가정환경 특성에 대해 조사한 Jáuregui, 

Argumedo, Medina, Bonvecchio-Arenas, Romero-Martínez, 그리고  

Okely(2021: 3)의 연구는 아동의 신체 활동이 25% 감소했고, 스크린 타임은 두 

배로 증가했으며, 수면의 질은 17% 감소한 것을 발견했다. 원거리 학습으로 인하

여 스마트 기기의 사용은 소근육은 발달시켰지만 대근육 활동은 감소되어 신체 운

동 능력은 감소한 것이다. 아동기 놀이와 신체적 활동이 정서조절을 포함한 유아기 

전반적 발달뿐 아니라 스트레스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Yogman et al., 

2018)을 고려했을 때, 원거리 교육에 의한 스마트기기 사용의 증가와 신체 활동의 

증가는 코로나19 시기 영유아의 취약한 발달에 주요 요인임을 가늠하게 한다.

나) 양육자의 소진 및 스트레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아동과 가장 가깝게 대면하는 미시적 체계의 사회적 요

원의 특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부모의 일상생활 또한 무너졌으며 새로운 변화에 의

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직면하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

는 가사 노동의 증가, 가정 내 양육 책임과 시간의 증가,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21) https://reader.elsevier.com/reader/sd/pii/S0278584620304875?token=A9C96083434796F5F6
41B7ECDA9FF429A4AF03EE9F587783DFED264A5CEF3D93DEF07C8B7B4F932A7738BB6590E
CD6A1&originRegion=us-east-1&originCreation=20230130075205(인출일: 2022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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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이어져 부모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증가시켰다(Mazza et al., 2020)22). 팬

데믹이 지속될수록 부모들은 신체적･정서적 소진을 호소하였으며 부모 효능감의 

감소를 보고하고 있으며, 정신적 인내력에 한계를 느끼게 되고 스스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짐을 경험하고 있다(Wu & Xu, 2020). 직장을 가진 어머니들은 재택업무 

등으로 가중된 육아와 일의 책임감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

를 해결할 수 없어 우울감과 불안을 느끼고 있다(이유경, 이헌주, 2021). 이러한 

부모의 심리적 부담은 가족 내 부정적 정서를 증가시키고 올바른 양육 행동이 지속

되기 어려워지게 하여 자녀의 건강한 심리적 발달과 적응을 위협할 수 있다

(Sprang & Silman, 2013). 실제로 이러한 제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가 양육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아동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최근의 연구에 

의해서 증명되기도 하였다(Spinelli, et al, 2020)23). 

미국의 Covid-19 시대의 스트레스 연구(Canady, 2020) 결과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이 스트레스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부모(6.7, 스트레스 최고점 10점)는 

자녀가 없는 성인(5.5)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현저히 높았으며 부모 10명 중 7명이 

자신과 가족의 감염에 대한 두려움, 정부의 대응, 거리두기 그리고 자녀들의 온라

인 학습과 관련하여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의 연구에

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유아의 일상생활 변화와 어머니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을 일으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강

정원, 정윤경, 권미경, 2022; 배은정, 박경자, 2021). 

부모의 취약한 정서 상태는 영유아기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핵

심적 요인(Barth & Parke, 1993)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울감과 불안을 호

소하는 일명 코로나19 블루 현상이 확산되면서, 아동들이 부모의 부정적 정서에 

노출된 악영향을 받는 위험에 빠지고 있다(정익중, 이수진, 강희주, 2020)는 지적

도 있다. 나아가 재난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정신건강이 악화된 경우 부모

는 자녀에게 부정적 정서 반응을 보이거나 학대를 가하는 등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Patrick et al., 2020; 조숙인, 2020)24)

22) file:///C:/Users/user/Downloads/ijerph-17-03165-v2.pdf(인출일: 2022년 9월 3일).
23) https://www.frontiersin.org/articles/10.3389/fpsyg.2020.01713/full (인출일: 2022년 9월 3일).
24) https://watermark.silverchair.com/peds_2020016824.pdf?token=AQECAHi208BE49Ooan9kk

hW_Ercy7Dm3ZL_9Cf3qfKAc485ysgAAAqgwggKkBgkqhkiG9w0BBwagggKVMIICkQIBADC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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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절에서 기술된, 이탈리아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는 팬데믹

과 봉쇄에 대한 부모의 스트레스에 대한 양육 행동의 붕괴로 설명되었다(Spinelli 

et al., 2020)25). 6-13세 아동의 부모 277명을 조사한 Morelli, Cattelino, 

Baiocco, Trumello, Babore, Candelori, 그리고 Chirumbolo(2020)의 연구에

서도 부모의 심리적 고통이 부모 자신의 정서적 조절에 대한 신념과 양육 효능감에 

매개 되어 자녀의 정서조절 능력과 부정적 정서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국내의 한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코로나19 관련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코로나 시기 부모의 스트레스

와 신념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김성현, 2022).

이외에도 최근 국내의 많은 연구들이 부모의 스트레스와 유아의 심리적 적응의 

관련성을 직접 증명하고 있다. 앞서 기술된 하정빈과 김영희(2022)의 연구에서도 

코로나19 시대의 부모의 심리적 증상은 심리통제를 포함한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 

행동을 유발시켜 유아의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경과 박완주

(2022)의 연구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코로나 감

염 불안이 양육 스타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쳐 통제적 양육이 증가함을 보고

하였다. 이지영, 최림, 성지현(2022)은 코로나19 시기 한국과 중국 어머니의 양육 

환경과 양육 스트레스가 유아의 불안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한국, 중국 모두 

어머니의 양육시간이 증가하였으나 한국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중국 어머니보

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모두,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유아의 불안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ooGCSqGSIb3DQEHATAeBglghkgBZQMEAS4wEQQMA9DBErgykEgAdxvpAgEQgIICW4Jjvasc5
hs_7_47dQCRr_B5F43Q51-kRUHt4Aujo0KPKF1oNhyQIXDfgCGwnLy3PR33HpD4U655ms9lg
guYpxPJbE-B5xpZ4Q7fDz5hTD4sxYSygFNW_mOFPnQZ8mWuVT1O8Nsl-7zUblaLSx33HQfQ
u1eHGy1fQUQGIVl6ovsJvWVV5jKktbLreZ-YVY8Kd1dFaSJJtTmi7QOTVnHgAu5NVv3iMmXSik
aXX0W5lq5K2Tm8de2sEv1JOXsCei5obSUezVKIHgyYGjn1sfrrAZsbWspNHdy6dQ4aVNSahVp
PSMhZMRmpVEzVqn8a5L7-SnzAZW63cHEPRxHx9YK-d2HF-UPNRwdQKl6jSKq73F4UGNgH
5hwMWHqjib7YRGgdMGGbYPs3yyzUP9JdrKyv0Widmnh3hVXdPmIw_soBUEXyXQIRoAxpL9
hqzJ4Fayf6VGvXnt_0agRK6KZj5okliFMK2nuxrEai4dZzxWW5P1nF99IfJsMsbAVqJZqeV17az1K
jdwtE8rzhU0KrMJvew-GUOvhVf77eDYbZSrk9QbzMZAOGxlhVSe9nN34BO5yUJNj8llwofYKaC
7BkW-LaxZE8z39QbWqdVnMSmOaQxapuVNkCJTIBfoGGtJdTixe2JF-wgz9HSuNDx_DNXKZ
WIfDkZVk2JY4mcAcyFOk83NpN6Vh4SmoEBGnvewoNlcVTew90dhwOLTYCTrNDQFGzDbum
3r488sC8jdEWRD1sr77lSDsRIDmSQ-nffewT36758E-EWgE3vjFhQKAUfa0s8yjYnnikm3U8qih
OvA(인출일: 2022년 9월 2일).

25) https://www.frontiersin.org/articles/10.3389/fpsyg.2020.584645/full(인출일:2022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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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경제적 수준

경제적 취약성은 그것이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속된 것이든 코로나19에 따른 경

제난으로 인한 것이든 영유아기 사회정서적 발달의 문제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또한 이는 문제의 정도를 더욱 증가시키는 조절 요인이기도 하다. 

Doyle(2020)은 코로나19 시기 이러한 불평등은 더욱 증폭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가정의 경우, 자녀 학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자원과 시간의 제약이 더욱 심해지며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의 유능성이 낮

을 가능성이 높아, 자녀의 학습과 발달에 더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

히, 사회 봉쇄에 따른 학교의 폐쇄는 발달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가정에서 얻어야 

하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사회경제적 가정의 어려움은 더욱 증폭된다. 게다가 재

정적인 어려움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바람직한 양육행동은 감소시

켜 아동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모든 아동이 동일한 피해와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국내의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1인 가구와 한 

부모 가정, 저소득층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손병돈, 문혜진, 2021), 이들

은 다른 집단에 비해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더 큰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다.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며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의 한 부모 가정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돌봄 공백으로 인

한 독박 육아, 온라인 수업 관리에 따른 부담 증대, 자녀와의 높은 갈등과 스트레스 

그리고 도움을 받을 기관의 혼돈과 부재에 따른 불안감을 강하게 경험하여 심리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성정현, 2022).   

해외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는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는데, 앞서 기술된 

Spinelli 등(2021)26)의 이탈리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가정에서만 봉쇄가 양육 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또한 사회경제

적 지위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와 아동 조절 능력에 대한 영향력의 증폭시켰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가 

아동의 조절 능력에 미치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폐쇄 기간 동안 

26) https://www.frontiersin.org/articles/10.3389/fpsyg.2020.01713/full(인출일: 2022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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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정신건강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간의 연관성을 알아본 프랑스의 종단 

연구에서(Moulin et al, 2022)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 당시에 9세인 아동 

4,575명의 아동들이 0-5세 때의 가정의 정보 및 사회경제적 수준을 측정한 데이

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시기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심리적 적응 수준을 비교하

였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 요인의 효과는 유의미하였다. 학교폐쇄 기간 동안 아동

의 ADHD 증상의 상승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유의미하게 관련을 발견하여 사회경

제적 지위가 그 위험을 증폭시킴을 증명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동안 감소된 

수입과 아동의 과활동성 및 부주의와의 연관성을 발견하여, 코로나19 시기 아동의 

정신 건강이 재정적 위기와도 높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Jáuregui와 동료들(2021)27)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에 따른 멕시코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의 신체 운동 수준의 감소량을 조사한 결과, 국가 표본에서 사회경제적 

지수가 낮은 가정의 아동들에게서 유의미한 변화가 생겼음을 발견하였다. 반면, 아

동들이 가정 내에서 다른 사람과 놀이를 할 수 있고 장난감에 대한 접근성이 높으

며, 전자 장치에 대하여 부모가 규제와 교육을 하는 중산층 가정에서는 이러한 변

화가 적음이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 시기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봉쇄가 저소득층 영

유아들의 신체적 활동에도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요컨대, 국내외

의 축적되는 연구들은 코로나19 시기 동안의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 양육의 어려움

을 증폭시키고, 감염의 위기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에 대해 더 큰 부

정적 영향을 받아 어린 아동의 건강한 심리적 발달에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계속되는 종단 연구를 통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27) https://www.sciencedirect.com/sdfe/reader/pii/S2211335521002424/pdf(인출일: 2022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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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지자체별 코로나19 대응 정책 

가. 시도청 

- 서울특별시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서울시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
(2021-2025)

- 취약아동 조기발견 체계 마련 및 전문 
지원 강화

- 어린이집 감염병 위험 대응력 체계화
-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지원 체계 강화(가정

양육 지원 인프라 및 서비스 격차 완화, 
긴급보육지원 서비스 확대, 마을단위 공동
육아 지원 확대, 인권존중 보육환경 내실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 구축)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력 강화
- 보육의 구조적･과정적 질 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
- 영유아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 강화

만0~5세 영유아

자료: 1) 서울시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2021-2025). 

- 부산광역시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부산광역시 
2022년 보육사업 

시행계획

- 돌봄지원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연장보
육 운영

- 우리아이 보육맘 운영
- 동네방네 나눔육아사업 운영
- 위드코로나시대 비대면 가정양육지원 

사업 강화
- 부산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
- 아빠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만0~5세 영유아

자료: 1) 부산광역시(2022. 2). 부산광역시 2022년 보육사업 시행계획.

- 광주광역시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가족센터 중심 통합 서비스 제공
- 가족커뮤니티 운영, 1인 가구 심리 상담 

등 모든 가족 대상 통합 서비스 강화

자료: 1) 광주광역시(2022. 7. 27).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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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대전형 돌봄 
지원체계 구축 

강화

-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및 민
관협력 활성화
(전문지원체계 강화) 분야별 역량강화교
육 추진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도봄 연계지원 사업 전면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건-의료-복지 연
계모형 개발 연구 추진

- 대전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

- 주민참여형 돌봄사업(복지만두레) 추진
- 긴급돌봄사업 추진(코로나19 및 사고, 

질병 등 갑작스러운 사유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아동)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 돌봄인력 파견,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만0~5세 영유아

자료: 1)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2022). 2022년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사업계획.

- 충청남도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충남 보육발전 
5개년 계획: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아동 발달평
가 지원, 자연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추
진(자연놀이뜰), 아동건강관리 지원(소
아당뇨 등))

- 가정양육지원체계 강화(가정 양육수당 지
원,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돌봄 지원-24시
간제, 시간연장, 아이돌봄 등 서비스 연계, 
충남형 부모교육 추진(부모교육 스마트 이
력제 구축), 영유아 교통안전 용품 지원)

만0~5세 영유아

자료: 1) 충청남도(2022. 8. 12). 출산보육정책과 주요업무안내.
2) 충청남도(2018. 2).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 – 2022).
3) 충청남도(2020). 충남 보육발전 5개년 계획: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2021-2025).

- 강원도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아동돌봄지원

- 다함께 돌봄센터
월~금요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 
표준 운영시간 : 학기 중 14:00~19:00 / 
방학 중 09:00~18:00(지역 여건에 따
라 탄력적 운영)
이용료 최대 10만원범위 내, 활동에 필
요한 재료비나 프로그램비 포함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초등학생) 
아동(만 6세이나 입
학 전 아동 포함)이
면 누구나 

자료: 1) 강원도청(2022. 8. 12). 아동양육지원, 아동돌봄지원 홈페이지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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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사업 첫해 3천 

700명 
신청...329명 
치료 연계.

- 도,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 발견 지원 서
비스.

- 2021년 3월 시작해 12월까지 3,711명 
지원 요청.

- 비대면 상담 3,102건, 대면 상담 1,162건 
수행. 언어･발달 장애 가능성이 있다고 판
단해 치료 연계 지원한 영유아는 329명.

언어 및 발달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 참여 

공동체 19곳 
선정 

- 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12개 시･
군, 19곳 선정

- 마을주민이 자발적으로 아동돌봄공동체
를 구성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 추진

관내 아동

- 최대 1억 1천만 
원까지 돌봄공간 
시설공사비와 프
로그램 사업비 
지원

- ‘돌봄공간 시설
공사비(자산취
득 포함)’ 최대 5
천만 원, ‘프로그
램 사업비’ 3년
간 최대 6천만 원

자료: 1) 경기도청 보도자료(2022. 1. 20). 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사업 첫해 3천 700명 신청...329명 치료 연계.
2) 경기도청 보도자료(2022. 4. 3).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 참여 공동체 19곳 선정. 
3) 경기도청 보도자료(2022. 3. 2). 도, 3월부터 돌봄시설 이용 아동 대상 숲 체험 사업 재개.

- 경상남도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저출산지원정책

-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

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용기한 : 질병 완치 시 까지
- 서비스내용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
봄 서비스 제공

※ 질병감염 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
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
스 제공 불가

법정 전염성* 및 유
행성 질병**에 감염
된 만12세 이하 사
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아동
* 수족구병 등「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지정 
전염병

** 감기･눈병 등

(기본) 
11,860원/시간

자료: 1) 경상남도(2022. 8. 9). 경상남도홈페이지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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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보육(돌봄)

- 아이돌봄서비스
- 시간제 돌봄: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연 840
시간 이내)

- 종일제 돌봄: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월 
200시간 이내)

- 종합형(가사추가형) 돌봄: 아
동과 관련된 가사 추가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유행성)질병 감염된 만12세 
이하 시설이용 아동

유
형

소득기준
(4인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 영아종일제
(시간당 

10,550원)기본형(시간당 10,550원) 종합형(시간당 13,720원)

A형 B형 A형 B형
정부
지원

본인
부담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
75% 
이하

8,968
(85%)

1,582
(15%)

7,913
(75%)

2,637
(25%)

8,968 4,752 7,913 5,807
8,968
(85%)

1,582
(15%)

나 120% 이하
6,330
(60%)

4,220
(40%)

2,110
(20%)

8,440
(80%)

6,330 7,390 2,110 11,610
6,330
(60%)

4,220
(40%)

다 150% 이하
1,583
(15%)

8,567
(85%)

1,583
(15%)

8,967
(85%)

1,583 12,137 1,583 12,137
1,583
(15%)

8,567
(85%)

라 150% 초과 - 10,550 - 10,550 - 13,720 13,720 - 10,550

- 공동육아 나눔터
-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 돌봄 활동 

장소
-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장난감 및 

도서를 이용하거나 대여 지원
- 부모들 간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 

및 정보 교류의 기회 제공
- 주민들은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

이 활동 참여

취학 전･후의 아동 및 부모

자료: 1) 제주특별자치도(2022. 7. 18). 임신･출산･영유아 건강･보육･다자녀 서비스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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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보육진흥원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어린이집･유치원, 

코로나19 안전돌

봄 지원

- 예비비 확보하여 전국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지원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감염

병 예방을 위하여 전국 3만7000여 개소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을 구입하도록 함

전국 3만7000여 

개소 어린이집

65억 6200만원

(국비+지방비)

긴급생계지원, 내

일키움일자리, 아

동특별돌봄지원 

안내를 위한 보건

복 지 상 담 센 터

[129] 운영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권익위 콜센

터(110)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 관련, 긴급생계지원, 아동특

별돌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기준 등을 안내

-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

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

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실

직･휴폐업 등으로 소

득이 감소하여 생계

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을 지원

코로나19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

한 2022년 긴급돌

봄 사업 시행

- 2022년 총 15개 시･도(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에서 긴급돌

봄 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등 상황에서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이 어려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자 

2022년 긴급돌봄 사업을 실시

- 긴급돌봄 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

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

인 등 돌봄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

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

하는 사업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아동

코로나19로부터 

더욱더 안전한 어

린이집을 만들어 

갑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자체･어린

이집 조치사항 안내 및 방역수칙 준수 독려 

-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엄중함과 동시에 

지역별 격차가 나타남을 감안하여, 각 지자

체가 어린이집 방역을 포함한 운영 사항을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하여 현장 상황에 유

연하게 대처

- 아울러, 대부분의 보육교직원이 예방접종

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의 소폭 개정도 병행

어린이집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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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집에서 배우는 아

이와의 집콕 놀이”

- 보건복지부는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아동

의 발달 특성 및 연령별 놀이방법 등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9월부터 비대면 

부모교육을 확대 실시

- 비대면 부모교육은 전국 육아종합지원센

터(’20.9월 기준 101개소)에서 ① <집에서

도 놀자!>, ② <놀이를 부탁해!>, ③ <놀자! 

알자!>의 3가지 과정으로 운영

<집에서도 놀자!>는 온라인 부모교육* 및 관련 

놀이키트를 지원**하는 교육으로, 낯가림, 애

착물, 떼쓰기 등 흔히 있는 육아사례를 애니메

이션으로 만들어, 부모？자녀가 함께 보면서 

아동의 발달 특성 등을 이해하고 같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구성

가정양육 영유아

코로나 10 유행 속 

숨겨진 위기아동 

적극 발둘한다

- 실효성 높은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위한 대

책 논의

- ▲위기아동 조기발견, ▲정책 실효성 제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국민 인식 

개선 등 주요 정책 추진방향 논의 

- 보건복지부는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다각

적 방안을 포함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논의

-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거리 두기, 비대면 

교육 실시 등 아동을 직접 만날 기회가 

줄어들면서 발견되지 못한 아동학대 위기

아동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

위기아동 집중발굴

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19」유행대

비 어린이집용 대

응 지침 11판

-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유행 정점을 지나 

점진적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등 

달라진 방역 및 검사･치료체계에 따라 새로

운 일상회복을 위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

한 대응체계로의 전환 필요

- 기본 방역체계(발열검사, 환기, 소독 등)는 

유지하되, 접촉자 관리 등 어린이집 자율성 

확대

-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하에 개별활동 중

심에서 원내 특별활동･집단행사･집단교

육 등 보육활동 정상화 도모

- 확진자는 격리 권고 등 해당 기간동안 등원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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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2. 18). 어린이집･유치원, 코로나19 안전돌봄 지원.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9. 15). 긴급생계지원, 내일키움일자리,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를 위한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운영.
3)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9. 24). ｢아동 특별돌봄ㆍ비대면 학습 지원｣으로 양육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4)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1. 26). 코로나19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위한 2022년 긴급돌봄 사업 시행. 
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 8. 11). 코로나19로부터 더욱더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어 갑니다.
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8. 31). “집에서 배우는 아이와의 집콕 놀이” 
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0. 6. 12). 코로나 10 유행 속 숨겨진 위기아동 적극 발둘한다.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7. 29).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아동 건강권 보장.
9) 보건복지부(2022. 5. 2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11판.
1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2. 1. 28).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출근)이 중단되나, 유증상자 진단검사 결

과 음성 확인시 등원(출근) 가능 등 새로운 

일상회복을 위한 등원(출근) 기준 완화

2022년도 「보육

사업안내」지침 개

정

-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대상 외국인 아동

까지 확대

-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

를 이용하기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이용

대상이 외국국적 아동까지 확대 

- 외국인 아동은 시간제 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시간당 4,000원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통합정보

시스템 정비가 완료되는 4월부터 아동등록 

및 서비스 신청이 가능

시간제보육 이용희망 

외국인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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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강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 영유아검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
권자,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부과금
액 하위 7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
결과 발달평가(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 
: 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도내 검진기관   원주의료원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만0~5세 영유아

- 의료급여수급권
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 : 최대 
20만 원(검사비
용은 1회만 인
정)

자료: 1) 강원도육아종합지원센터(2022. 6. 20).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2022년 
경기도영유아발달
지원 서비스사업

- 장애위험유아에 대한 조기선별 및 치료연
계사업

- 영유아 공적상담서비스 지원
장애위험 영유아

자료: 1)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2022. 8. 8). 홈페이지 인출.



코로나19 이후 영유아 발달 및 학습 격차 해소방안 연구(Ⅰ)

244

라. 시도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청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원격수업

-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형태

- 실물자료 중심 놀이꾸러미, 콘텐츠 활용, 
실시간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수업, EBS 
방송 등 유치원 여건 및 학부모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 등원이 중지될 
경우 원격수업으로 전환

만3~5세 유아

방과후 놀이쉼터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결손 회복을 위해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놀이･쉼 
중심 방과후 과정모델 운영 

- 공사립유치원 8개원

자료: 1) 서울특별시교육청(2022. 1. 3). 2022 서울유아교육계획.       

- 부산광역시교육청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2022 유치원 
방과후과정 
내실화 계획

- 유아･놀이중심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으로 
편성･운영

- 연중무휴(공휴일 제외) 원칙
- 교육과정 포함 1일 8시간 이상 운영하되, 

최소 18시까지 운영

-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등 돌봄이 
필요한 유아 우선 
보장

- 학부모 수요 및 유
치원별 수용 여건
에 따라 참여 대상 
확대 

- 서부 373,800
- 남부 478,200
- 북부 600,000
- 동래 439,800
- 해운대 535,200

총 2,427,000 지원

자료: 1) 부산광역시교육청(2021. 12. 21). 2022 부산유아교육계획. 
      2) 부산광역시교육청(2022. 3. 28). 2022.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계획.
      3) 부산광역시교육청(2022. 3. 18). 2022유치원방과후과정내실화계획.
      4) 부산광역시교육청(2022. 3. 18). 2022유치원교육과정내실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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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교육청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2022 
울산유아교육 

운영계획
원격수업 운영

-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학급 등) 등원이 
중지될 경우, 유치원(학급 등)은 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원격수업으로 전환 가능하며, 
원활한 전화을 위해 사전 원격수업 계획 
마련 및 학부모 안내 

- 유아의 발달, 가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보
통신매체, 우편물 등을 활용한 ‘유아･놀이
중심 원격수업’ 운영

- 유･무선을 통해 유아의 건강 및 놀이상황을 
원칙적으로 당일 확인하되, 3일(수업일 기
준 휴업일 제외) 내 최종 출결 확인

- 등원이후 유치원 구성원이 협의하여 필요
시 해당유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자료 
제공 및 심리･정서 상담을 통한 유치원 
적응 지원

만3~5세 유아

놀이 문화 활성화 
지원

-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지원자료 개발 
지원

- 놀이꾸러미, 디지털 역량, 온라인교육콘텐
츠, 인공지능, 디지털 기반 놀이환경

자료: 1) 울산광역시교육청(2022. 3.). 2022 울산유아교육 운영계획.

- 충청남도교육청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 원격수업: 유치원 구성원과 함께 원격수업
계획 수립ㆍ운영

-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정보통신매체 활
용 수업 운영

※ 원격수업 :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
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
업 형태

※ EBS 1･2 채널, 교육청 또는 충청남도
교육청유아교육원 누리집, 유치원 제작 
자료물 등

만3~5세 유아

놀이와 쉼이 
존중되는 방과후 

과정 운영

- 방과후 놀이쉼터 유치원 지정･운영
- 공･사립 유치원 대상 운영 확대(40개원)
- 유아의 언어･정서･신체 발달 지원을 통

한 유아의 건강한 발달 지원

자료: 1) 충청남도교육청(2022. 2). 2022 충남 유아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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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2022학년도 
세종아이다움교육

과정_유치원 
세종창의적교육  

과정

- 숲･생태교육
- 안전교육
- 미래교육
- 세계시민교육
- 세종꿈마루교육
- 유･초연계 아이자람교육
- 지속가능발전교육(ESD)
- 유치원환경교육

만3~5세 유아

자료: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2022. 8. 3 인출). 
        https://www.sje.go.kr/sje/cm/cntnts/cntntsView.do?mi=52274&cntntsId=35468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보도자료(2020. 12. 29). 코로나 시대, 2021년 ‘세종교육’. 로드맵은?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21. 11. ). 2022학년도 세종아이다움교육과정_유치원 세종창의적교육과정.

- 전라북도교육청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원격수업 지원

- (놀이꾸러미)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놀이의 
연속성이 반영될 수 있는 실물자료 제공

- (실시간 쌍방향 소통) 놀이소개, 놀이 상황 
공유, 유아의 건강 상태 확인 등으로 활용

- (교육청·진흥원 콘텐츠) 누리과정포털
(i-nuri), 교육청(진흥원) 누리집 등 탑재 
콘텐츠

- (교육 방송 콘텐츠) EBS TV, 유튜브 클립 
영상 등 교육과정과 연계콘텐츠 등 활용

- (교사 제작 콘텐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
한 놀이, 안전, 학부모 교육자료 등의 개발 
및 활용

- (대여 지원) 유치원의 교재·교구 및 도서대
여 서비스 등 제공

- (학부모 상담 및 지원) 유아 놀이의 교육적 
의미, 지원 관련 학부모 역할 안내, 온라인 
상담 등 운영

만3~5세 유아

자료: 1) 전라북도교육청(2022. 2). 2022전북유아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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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교육청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전남교육 2022

- 감염병 등 상황 발생 시 운영 : 온･오프 
얀계(블렌디드) 수업

- 온･오프라인 활용 수업 : 콘텐츠 및 동영상 
자료 개발･보급

- 온라인 학습지원 체제 구축(온라인 교육 
인프라 환경 지원, 온라인 수업 지원 체제 
정비, 디지털 활용 맞춤형 학습지원, 온･오
프라인 연계수업 전문성 신장)

만3~5세 유아

자료: 1) 전라남도교육청(2022. 2). 전남교육 2022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업명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지원 비용

2022학년도
유아･놀이를 

존중하는 
유아교육 운영 

-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원(학급 등) 등원이 
중지될 경우, 유치원(학급 등)은 원격수업
으로 전환 가능하며, 원활한 전환을 위해 
사전 원격수업 계획 마련 및 학부모 안내 

- 유아의 발달, 가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보
통신매체, 우편물 등을 활용한 ‘유아･놀이 
중심 원격수업’ 운영 

- 실물자료 중심 놀이꾸러미 배부, EBS ‘우
리집 유치원’ 등 온라인 콘텐츠 제공, 누리
과정 포털을 통한 콘텐츠 공유, 실시간 쌍방
향 수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   

만3~5세 유아

- 저소득층 유아학
비 지원(월)

- 사립 :
15만원 이내

- 특수교육지원센
터의 진단・평
가를 통해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유아에 
대해 치료 지원 
및 개인별 치료
비 지원(월12만
원 이내)

자료: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22. 1. 25). 2022학년도 유아･놀이를 존중하는 유아교육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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